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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매

달 불우한 이웃을 위한 정기지출액 외에 또 다시 거금을 들여 증정용 책

을 출간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실로 허리띠를 졸라매어도 힘든 상황이었

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거의 3개월 

동안,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한 노력들을 정리해 이러한 도움을 바라는 우

리 사회의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저와 일행자선의 집(一行慈善之家) 동

료들은 피땀을 모았습니다. 모두 수공으로 찍어 겨우 책으로 만들었고, 

특히 무척 바쁠 때 승몽록패공사(承蒙錄覇公司)에서 고급인쇄기계를 보

내주셔서 순조롭게 8천 권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거의 매일 새벽 서너 시가 되서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책은 그다지 가치가 있는 책은 아니나 여러분들께서 읽게 되더라

도 별로 해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읽어지지 않으시면 

그냥 가까운 친구에게 주거나 내버려도 좋습니다.

어떤 책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쓸모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종이쓰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

았다거나, 불경의 신화나 코란의 경전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책을 썼다

는 것들은 모두 일반적인 논리로서는 따지기 힘든 내용들이지요. 아마 

이 책도 그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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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바쁜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책을 읽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혹여 의심 가는 부분이 많다면, 더 이상 읽어 내려갈 필

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고민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무

리 의심해도 영원히 답은 없을 것이며, 글을 쓴 저 자신조차도 사실이 

이렇다는 것뿐이지, 여러분과 똑같이 더 이상 아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진리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각종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지, 힘든 운명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그 약이 어

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같은 이치로, 이 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안 될지가 글쓴이의 신분이 

어떤지, 내용의 진위를 가늠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남의 일에 대한 잘잘못을 입에 오르내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 또한 그들에 의해 잘잘못이 가려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순금은 불에 달구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저희들은 마음을 비우고 각계에서 날아올 엄한 비판을 달게 받겠사오니 

부디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이 책이 당신의 앞 길에 한 조각 밝은 

등불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자 근식 

덧붙이는 말

이 책의 원고는 글쓴이가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힘들게 완성한 터라,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 원고의 교정에 참여해 주시고 

멀리서 우편으로 가르침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자의 연락처：407臺中市東海大學郵政第119號信箱  陳女士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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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 보충편1)서문

이 자그마한 책자는 ≪목숨은 조금씩 노력해 스스로 얻나니≫의 보충편

입니다.

저희들은 이 책에 여러 편의 짤막한 이야기들을 실었습니다. 이것들은 

그간 저희들이 공무집행과정에서 대외공개를 금지했던 귀신에 얽힌 이야기

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저희들이 입에 올려서도 인정해서도 안 되던 일들이

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중시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이들은 쉽게 민심을 

동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방 삼십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들은 개방된 민주화의 

자유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금기시되었던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잔인한 모함살인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

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모

든 것이 진정 명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미혹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

는 과거의 사건들을 뽑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독자여러분들과 더불어 사람마다 모두 혈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1) 역자주: 본서의 <쓸모없는 사람> 이후 열 네편의 글은 원래 따로 보충편으로 나온 것이나, 번역

과정에서 그것을 합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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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내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임을 깨달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

고, 우리 사회가 폭력과 눈물로부터 평안과 화합으로 나아가, 앞으로는 상

대가 죽고 내가 사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겨누는 칼을 놓음

으로써, 바로 성불하며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행복해지

고 서로 사랑을 나누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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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에 들어가며

이 책은 저자의 한평생 삶에 대한 노력을 그대로 담은 글로서, 저자는 

1939년 대만에서 태어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거쳐 올해 일흔이 넘는 연

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계

십니다. 이 책은 저자께서 십여 년 전에 자신의 투병기를 쓴 것을 시작으

로, 몇 년에 걸쳐 써진 것이며, 그녀의 인생관, 가치관, 종교관까지도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저자가 만든 자선단체인 대만의 일행자선의 집(一行慈善之
家)에서 증정용으로 출간된 이래, 많은 분들이 스스로 동참하여 재판을 거

듭해 2006년에는 제17판8쇄를 찍어 총 출판부수가 삼십 이만부에 달했습니

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이들에 의해 중국관련 인터넷상에 자발적으로 전

자책으로 유포되어, 실제로 책의 내용을 접한 독자들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여러 해에 걸쳐 쓴 문집으로, 각 단편은 주제별로 분류하

여 시간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본 번역판은 원저의 보충편

을 통합하였는데, 이 책의 <쓸모없는 사람> 이후 열네 편의 글은 원래 보충

편으로 나온 것으로, 저자의 공무집행과정에서 직접 생사를 넘나든 경험담

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과정에서 지면을 줄이고자 인쇄비 후원

자들과 일행자선의 집 가족들의 명단이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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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런 자비로운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저자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제가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일행자선의 집 

가족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환우들을 위한 증정용 책의 의미를 십분 이해

하시고 저렴한 비용으로 출판해주신 자유아카데미 주정희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자란 번역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조언과 노고를 아끼지 않

으신 출판사 가족들에게 고마움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초고를 봐주시고 

조언을 주신 가족들과 문덕희 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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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소개

글쓴이 첸즈루는 지금 72세이며, 민국 28년(1939년) 타이완의 타이중

시(臺中市)에서 태어났다. 출생 당시 골수의 조혈기능 상실로 생존가망

이 없는 사산아로 진단받았다. 그 후, 외조부모님의 가산을 팔아 정기적

으로 수혈을 받으며, 위기막급한 가냘픈 목숨을 겨우 보전해왔다. 초등

학교에 진학하자 배가 임산부처럼 부어올라 수술대에 눕게 되었다. 10

살이 되었으나, 어려서부터 심한 선천성빈혈로 인한 뇌의 장기간 산소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상적 발육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저능

아로서 하나, 둘 셋도 세질 못했으며, 자신의 이름조차 말할 줄 몰랐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무슨 바이러스에라도 감염된 건지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녀의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줄곧 염불

을 외우며 종교적 힘에 의지하였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되살아났을 뿐

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상아로 다시 태어났다.

글쓴이는 한 살도 채 되지 않아 수혈과 인공철분배출, 링거와 약물에 

의존하며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불치병과 함께 살아왔다. 한 평생 병원

을 집으로 삼아야 했고, 온종일 주치의와 전문간호사의 보살핌을 받아

야만 했다. 육순이 되어서도, 여전히 다리의 심한 괴사(壞死)2)로 인한 

2) 역자주: 괴사(necrosis)란 생체내 국부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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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敗血症)3)을 앓아 생명을 보존하기가 힘들었다. 혈액검사결과에 

의하면, 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저자를 이렇듯 힘들게 한 선천성빈혈은 

바로 “중간성 해양성빈혈”, 또는 “중간성 지중해빈혈”4)이라 일컫는 병으

로,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무 살을 넘

긴 사람이 거의 없다.

저자는 평생 수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매달 최소한 2~3회 수혈

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매번 수혈과 함께 인공적으로 철분을 배

출시키는 주사제와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온 가산을 탕진시켰다. 그리하

여, 저자의 아버님께선 “키워봤자 소용없는 자식 같으니! 흡혈귀 같은 

몹쓸 것이 우리 집에 와서 재수가 없어!”라고 하며 이제 치료를 그만두

겠다고 하셨고, 그녀의 어머님 역시 만류할 수 없었다.   
그 후 글쓴이는 외할머님에 의해 병원의 영아사체실에서 구해져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분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노고로 성인으로 성장

할 수 있었다. 글쓴이는 아무도 가까이하고 싶어 하지 않는 ‘흡혈귀’로 

불리며, 아버지나 형제자매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채 고아와 다

를 바 없이 자랐다.

글쓴이는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고, 마침내 

하늘의 도움으로 결혼도 하고 사회적 지위도 갖게 되었다. 대학졸업 후

에는 용감하게 스스로 자폐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대화

를 나누게 되었다. 

글쓴이는 오로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서 벗어나 

3) 역자주: 패혈증(Septicemia, Blood poisoning)이란, 몸의 어딘가에 세균에 의한 병이 있어, 여

기에서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생산한 그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순환에 의해 전신에 퍼져서 2차적으로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이다. 

4) 역자주: 지중해빈혈(Thalassemia)이란, 혈색소의 합성에 장애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선천병으

로서, 혈색소 장애에 의해 작은 적혈구성, 저염색성 빈혈이 유발된다. 치료는 빈혈이 심한 경우 

수혈에 의존하며, 특별한 치료방법은 현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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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노력에 의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만을 기원했다. 

이러한 저자의 피눈물어린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난치병과 싸우

는 환우들에게 밝은 미래를 향한 조그마한 나침반이 되길, 희미하나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남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우리 이제 다같이 두 손 꼭잡고 용감하게 살아가자.

공격이 와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고통의 순간에도 맡은 임무에 전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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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소개

믿음으로 기도하라, 인내하며 기다려라.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 결코 편안할 수 없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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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은 조금씩

노력해 스스로 얻나니

의사선생님께선 살고 싶으면 먼저 ‘지중해빈혈’이 어떤 병인지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가져온 자료

들을 뒤적이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적힌 글들은 뜻밖에도 많은 미성년

자 환우들이 뒤를 이어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이 글

들을 보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당시 그들은 무척 어린 나이였

습니다. 그들도 우리 자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울고 또 

울어 치마가 모두 젖어 버리곤 했습니다.  

저 또한 빈혈증 환자로서, 출생 첫 날부터 일본인 의사선생님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를 들쳐 업고 전

국 방방곡곡을 누비시며 기적과 영험한 약을 찾아 헤매 다니셨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죽고 사는 데는 사람의 계산 외에도 하늘의 계산이 있

다”라고 했고, “세상에 사람을 막다른 곳으로 내쫓는 길은 없다”, “신께

서 한 쪽 문을 닫으면, 필시 다른 한 쪽 문을 여는 법이다”라고 했습니

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사람의 노력 끝에는 반드시 신의 도움이 있다”
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갖은 노력을 통해 살

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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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빈혈증이 심하게 악화되면서 다리에 괴사가 일어나 검사를 

하다가 지중해빈혈로 진단받고 나서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

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줄곧 수혈과 인공철분배출(iron chelation)

로 목숨을 연명하며 저희 집안의 가산을 탕진하게 했지만, 이렇게 저희 

모두를 힘들게 한 것이 바로 이 지중해빈혈이라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지중해빈혈방면에서 손꼽는 전문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

분은 제게 아주 친절하게, 

“당신은 아주 가벼운 지중해빈혈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 순간 자신의 병에 대한 갖은 근심들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병이 이렇게 가벼운 데도 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

아야 한다면, 심한 환자는 과연 어떨까?’ 라는 생각이 바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불쌍

했습니다. 

저는 초중고와 대학 재학시절 동안 반드시 누군가가 저를 같이 동반

해야 했습니다. 체육시간을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없었으며, 혼자서 밖엘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길가에 쓰러지곤 했기 때문입니

다. 그럴 때마다 구급차에 실려 갔고, 의사들은 매번 저와 같은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

었습니다. 나에겐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저승문에서 다시 되돌아올 때마다 후에 만약 결혼하고 직장을 구해 

직접 돈을 벌면 꼭 자선봉사의 집을 만들어서 저와 같은 난치병환자들

을 도우리라고 기원하고 또 기원했습니다. 정말 뜻밖에도 저는 결국 결

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자선봉사의 집도 만

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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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간성 지중해빈혈(Intermedia thalassemia) 환자로서, 증상은 

중증 지중해빈혈(Major thalassemia) 환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

시 젊은 환우들이 앞서 저 세상으로 떠난 것을 알고 날마다 그 비통함을 

참지 못하던 차에, 조그마한 노력을 모아 육십여년 동안 빈혈증과 싸워

온 경험을 한 번 글로 써보자 마음먹게 됐습니다. 이 글이 저와 같은 병

을 앓으며 고생하는 어린 형제자매들과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게 조그마한 힘이 되어, 우리 모두가 백 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영원히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불치성 빈혈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

다. 지금도 하루 종일 옆에서 간호사의 간호를 받아야만 하는 에누리 없

는 빈혈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제게 하루를 산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닌지라, 이 험난하고 힘든 길에서 피눈물이 섞인 귀한 경험이 전혀 아

무런 가치도 없는 건 아닐테지요…….

보통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환자들은 모두 중증 환우들이어

서, 중간성 지중해빈혈은 아주 경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주시하지

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중증과 중간성 사이에 그다지 뚜렷한 차이

가 없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차이는 아마도 당한 사람만이 분명히 알 것

입니다. 특히 저희 외할머님과 부모님, 전 가족들은 제 평생 동안 밤낮

으로 노심초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 분들은 종종 “별거 아니라더니 

이토록 고통스러울 수가 있나!”하며 놀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치병환자의 입장에서 참모습을 이 책에 그대로 적으

며, 단지 저 자신의 이러한 작은 노력이 제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또 그

것을 곳곳에서 고통 받는 환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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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치병을 가지고 장기간 집처럼 병원을 들락거리는 제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불치병에 걸리면 꼭 일찍 죽는 겁니까?”
“수명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겁니까?”
저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건 아마도 어릴 적에 어머님께서 자주 하

시던 말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면, 설사 불치병에 걸려

도 막다른 길로 들어서지는 않아”라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목숨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지는 자신에게 달린 것이며,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지 목숨은 스스로 노력해 

얻는 것이어서, 나가서 벌어 와야 합니다. 나가서 열심히 염라대왕과 싸워

야 합니다. 결코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발육이 너무 늦

고 형편없어서, 외할머님께서는 저의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를 안타

까워하시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일같이 밤이면 저를 안고 주무셨습니

다. 그러나 외할머님께서는 아흔 둘되시던 해, 저를 남기고 홀로 떠나가셨

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직전에 재삼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절대 나쁜 사람

이 되지 말아라. 절대 정의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말거라. 그러면 절대 막

다른 길로 들어서지는 않아.”  
한 번은 류안치(刘安琪) 장군이 골프장에서 위다웨(俞大维)부장의 품행

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위부장님은 한 평생 세 가지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셨

다고 합니다. 

첫째, 인정(人情)에 어긋나는 일.

둘째, 인성(人性)에 위배되는 일.

셋째, 인도(人道)에 벗어난 일. 

저는 이것을 이 분께서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다는데 매우 감동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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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신도 늙어죽을 때까지 이러한 세 가지 일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

짐했습니다. 불교경전을 강의할 때 누군가 제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1. 수명을 어떻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모으나요?

2.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어떻게 염라대왕과 맞서 싸울 수 있나요?

우선 제 어머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2차세계대

전의 맹렬한 습격 속에서도 저를 들쳐 업고 사방을 헤매 다니시면서 유

명한 절은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요행히 은둔해 사는 도인이라도 만나

기를 기원하면서요. 아니면 신선이 내려와 당신의 귀한 딸을 살려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당시 어머님은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급히 다 쓰

러져가는 어느 절로 숨어들어갔습니다. 절에 계신 스님께서는 아주 이

상한 눈빛으로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애를 업고 나오셨습니

까?” 라고 어머님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아마 죽을 거예요!”라고 울며 대답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어

머님을 법당으로 들어오라고 청하시며,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 하늘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의 

조그마한 노력들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 각자의 몸은 모두 자신의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약방이랍니다. 이곳에서는 각종의 병을 치유하

는 신묘한 영약이 만들어지지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자신의 병을 다스

리는 잠재능력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면 절대 불치병같은 건 앓

지 않고 막다른 골목으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나 어떤 생명에게도 반드시 순수한 정(情)으

로 대하며 절대 그들을 해쳐선 안 됩니다. 심지어, 한 방울의 물, 종이 

한 장, 한 푼의 돈일지라도, 정(情)으로써 그것들을 진정으로 아껴야 합

니다.” 



20
목숨은 조금씩 노력해 스스로 얻나니 

열한살 때는 병 때문에 일 년 내내 고생했었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

님께서는 엄하게 제게 일러 주셨습니다.

“네가 이제 이렇게 컸으니, 이제 네 스스로 목숨을 벌 수 있단다. 그러니 

절대 복을 깎는 일은 하지 말아라. 사람이든 미천한 작은 동물이든 모두 친

가족처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래 살 수 있

도록 도와야만 너도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야. 오래 살고 싶으면 절대 목

숨을 깎는 일을 해선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것도 모두 그들의 목숨이 있으

니, 그것을 최대한 연장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요절시키거나 못쓰게 망가뜨

려선 안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수명을 길게 해야만 자신의 목숨도 길어

지기 때문이다. 또 절대 잊지 말거라. 복이 바닥나지 않는 이상 절대 일찍 

죽지는 않는다.”
오늘, 저는 아주 뜻밖에도 예순 둘이란 수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동안 의지한 것이 의학이나 과학만은 아닌 듯합니다. 아마도 진정 

제 삶에 영향을 준 것은 이러한 말씀이 아닐런지요? 

저는 태어나서 여태껏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나 바퀴

벌레 한 마리 해쳐본 적이 없고, 잔디밭에 발을 디뎌본 적도 없으며 고의로 

나무에서 잎을 따 본 적도 없습니다. 

민국 64년(1974년) 수혈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11개월 동안 혼미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당시 어떤 큰 

스님께서는 어머님께 제가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가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장

담하셨습니다. 이분은 “이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자상하고 몸 전체에 자비

가 배어나는데, 틀림없이 다시 깨어날 거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것은 어떤 병이냐가 아니라, 

우리들이 과연 아름다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믿나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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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상은 제가 환우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속의 솔직한 이야기들입

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어, 여러분들이 수명장수하시고 자녀를 키워 

집안을 일으키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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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오래 사십시오

태어나는 첫날부터 의사선생님께서는 제게 사망을 선고하셨습니

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전란의 와중에 저를 키우신 어머님께, “이 아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결핍과 빈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

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큰 딸로서 어머님께서는 당시 제2차세계대전으로 인한 피난길

에서 기아와 싸우면서도 저의 작은 목숨을 위해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사선생님께서는 출생 첫 날부터 잔혹하게도 사

망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저는 등에 업혀 힘든 어머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목숨을 건지는 신비

한 약을 구해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 다녔습니다.  

네다섯 살이 되어도 말을 못했으며, 아홉 살이 되어도 하나, 둘, 셋 

조차 세지 못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는 뇌에 빈혈과 산소

결핍이 너무 심해 많이 살아야 열 한살이며, 나중에는 기운도 없어 분명 

살지 못하니 길러 봐야 소용없습니다. 긴 아픔은 짧은 고통만 못한 법이

니, 그냥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니만 못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러나 저희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이 가냘픈 목숨을 타고난 몸뚱이와 

생사를 같이 하기로 이미 마음을 굳힌 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병원

에서 방법이 없다면, 두 분 또한 살아갈 수 없다고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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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 말씀하셨답니다.

여태껏 저는 심한 빈혈로 쓰러져 혼미상태에 빠지는 것이 이미 습관

이 되어 그저 예삿일에 불과합니다. 응급실의 치료비는 매우 비쌉니다. 

특히, 수혈할 때면 어떤 때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급히 혈액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제발 좀 저렴한 값으

로 수혈 받길 구걸하다시피 합니다. 수혈을 할 때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

어나기도 하고, 몸을 떨기도 하며, 어떤 때는 과부하를 못 이겨 경련을 

일으키며 쇼크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몇 번에 나눠 천천히 

주입해야 되어, 모자란 피를 모두 한 번 만에 주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저는 빈혈의 혼미상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터라 나에

게도 감히 내일이 있으리라고,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사치스

런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열한살 때 저승문에서 돌아와, 열 여덟살에 다시 생

사의 강을 또 건넜습니다. 어느덧 올해 저는 예순 둘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더 자주 혼미상태에 빠져 오랫동안 인사불성이 되

곤 합니다. 가족들은 매번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다행히도 늘 누

군가 나타나서 응급실로 데려다 주곤 합니다. 검사에 또 검사를 거쳐, 

의사선생님들은 빈혈과 산소부족이 너무 심각하며 적혈구에 상당히 문

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DNA분석을 통해 제가 태어나면

서부터 앓기 시작한 것이 지중해빈혈이라고 진단내리셨습니다. 매우 심

각한 상황이어서 수혈을 받아야만 이 가냘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때야 비로소 여태껏 밥으로 끼니를 채우는 것보다도 더 많이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이 지중해빈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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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진상을 알기까지 이

미 육십여년 동안 주사를 맞고 수혈을 받았으며 인공적으로 철분을 배

출시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가족들의 맹목적인 시도였으며, 저 

자신의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중해빈혈이 무엇

인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선생님은 아주 신기한 듯 제

게, “이렇게 긴 세월동안이 힘든 길을 도대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외할머님과 

어머님, 가족들 모두가 저를 위해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너무도 많은 대가를 치뤘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 지중해협회에서 출간한 잡지를 몇 권 보게 됐습

니다. 저는 너무 상심해 걸으면서조차도 눈물을 계속 흘렸으며 집에 가

서는 더이상 참지 못 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 다음

날 해가 뜨도록 잠 한숨 못 들고 그렇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섯 

명의 아이들은 모두 놀라서 제 곁에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멍

한 채, 이 잡지에 기재된 미성년의 환우들이 결혼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해 보지 못한 채 줄지어 이 세상을 떠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저는 의료기술과 생활물품이 가장 모자랐던 제2차세계대전의 와중에 

태어났습니다. 이때야말로 타이완사람들에겐 유사 이래로 가장 힘든 시

기였습니다. 병든 아동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호약품과 영양제 혹은 

혈액 등을 구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늘 뒷거래시장에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이었습니다. 미군의 공

습을 받게 되자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저희들은 늘 

스스로 해결해왔지 정부의 어떤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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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받아온 모든 혈액은 자비로 부담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과 가

족들이 배고픔을 이겨낸 결과입니다. 의약품과 혈액의 공급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희 역시 손에 가진 것이 없는 터라 늘 부족한 혈액을 다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매번 혈색소 수치를 7~8사이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렇게 예순 둘이 되도록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왜 무고한 어린 환우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사회에 살면서 

그토록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도대체 왜? 혹시 의학과 

과학에서 수혈과 철분을 배출시키는 것 외에, 의학과 과학조차도 어쩔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들 환우들을 아주 깊이 이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힘

을 다해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들이 모두 편안하게 결혼하고 사회생

활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백년해로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지금 법률사무에 종사하며, 대기업의 국제적 대외투자업무를 처

리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그 일이 상당히 현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이 없는 불치병 환자로서 부모님의 교훈을 

늘 마음에 되새기며, 제 명을 못 다할까 두려워 어떤 소송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생과 동시에 사망을 선고받으며 살아온 62년의 세

월동안 저희 외할머님과 어머님은 절망 속에서도 늘 여러 종교를 찾아 

다시니며 하늘이 저의 이 위기막급한 가냘픈 생명을 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장성하자 이분들은 종교의 신비한 힘

을 잊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시며 각종 경전을 열심히 읽어서 자신과 함

께 남을 구해 하늘에 보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최근에 저는 여가시

간을 이용해 민간종교학술단체를 도우며 옛 아랍어로 쓰여진 코란경전, 

히브리어 구약, 희랍어 신약, 대승 산스크리트어, 소승 산스크리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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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어 등의 불교 밀교경전들과 널리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언어, 이

를 테면 세계어(Esperanto)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모두 제가 정식으로 스승님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여 배운 것들입니

다. 

이렇게 길고 힘든 세월동안, 저희 외할머님과 어머님은 자신이 구한 

신의 구원능력과 신의 은총을 직접 증명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

교든지 모두 그것들의 깊은 진리가 있다고 여기시며, 한 형제로 받아들

이셨습니다. 일찍이 이들 많은 종교가 저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저 역시 

이들을 저의 커다란 은인으로 여기며 이들 종교의 평안을 얻길 희망하

며, 또 저와 동병상련하는 어린 환우들과 이 평안을 함께 해 우리 모두

가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 밝은 광명의 길로 나

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전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신은 당신을 죽게 

한다.”
“각자의 생명은 모두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지, 병과는 무관하다!”
민국 64년(1975년), 공무를 급히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수혈을 미루

자 빈혈과 심한 산소부족으로 장기간 혼수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습

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사방으로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

떤 큰 스님께서 감동하시어 친히 영안실로 오셔서 숨이 막 끊어져가는 

산 시체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희 어머님께, “이 아이

는 마음이 너무 선량하고 자비로워 틀림없이 일어날 거야, 절대 안 죽

어!”라고 장담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스님께, “저희 애는 태어나서 여태껏 어떤 생명도, 개

미나 모기나 바퀴벌레나 쥐나 어떤 생명도 해쳐본 적이 없습니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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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잘것없는 동물까지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

다.

11개월 후, 저는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살아났다 죽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한 평생 무수히 반복해온 살아있는 시체입니

다. 살아 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며, 죽었다가도 한 번, 또 한 번 다시 

살아나니 언제 또 살아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요단강을 넘나들며 이 

삶을 살아가는 장본인이라고나 할까요. 

타인의 선행을 보거든 자신의 선행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타인의 물건을 보거든 자신의 물건처럼 아끼라.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사랑하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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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삶

출생 당시 선천성 지중해빈혈증으로 인해 의사는 백일 후에 반드

시 발작이 일어나며, 삼년 내에 틀림없이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의학은 지금과 비교해서 수준이 많이 낮아 저의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내

기가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의사는 제가 많이 살아봐야 8살에서 

11살을 못 넘길 것이며, 살아남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으나, 바보와 다름없는 저능아였습니다. 

비록 여기저기 부탁하여 겨우 입학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저의 안전을 보장

할 수가 없다며 등하교시에 반드시 가족이 동반할 것과 교내에서도 누군가

가 함께 학업을 도와주길 당부했습니다.

당시 타이완은 광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인구

가 점점 증가했습니다. 저희 타이중(臺中)에는 타이완 본토의 선생님이 아

직 안 계셔 잠시 일본선생님을 청해 수업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일본선생님께 “이 아이를 키워야할 필요가 있습

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일본선생님께서는, “저희 일본인들은 서도(書道), 다도(茶道), 무사도(武
士道)와 선학(禪學)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겐 사상의 중심이자 변

하지 않는 신념이 있지요. 바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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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제가 열한살이 되는 해 심하게 병을 앓아 숨이 끊겼으나 용케 되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때부터 저의 지혜

가 갑자기 열렸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이미 제가 말을 알아듣는 것을 보시고, 그 일

본선생님의 변함없는 신념을 제게 심어주시며 꼭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도록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뭔가요?”라고 제가 외할머님과 어머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란 바로 친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거란다. 예를 들어, 선

생님이 되면 모든 학생들을 자신의 친자녀로 대해 정말 그들의 친어머니가 

돼야 하며, 심지어 그들의 친어머니보다도 더 친어머니같이 그들을 사랑하

는 거란다. 그 학생의 친어머니가 그 학생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내면 깊

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으로 그 학생을 아끼면서 그 학생의 친어

머니와 똑같이 그들을 대하는 것이란다. 이때 너의 마음은 틀림없이 아름다

울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속물 같은 범부의 마음이 되고 말거야.”라고 

외할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만약 개미가 우리 집 부엌에서 설탕을 훔쳐 먹고 있으면 어쩌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간단해. 생각해 보렴, 이 개미는 너의 친자식이 아니니? 그리고 너

는 그들의 친어머니가 아니니? 그렇다면, 이 친어머니가 친자식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할 지를 생각해 보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지 않겠니? 그래도 더 

물을 것이 있니?”라고 대답해주셨습니다. 

저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으로 한 평생 육도 중생의 친어

머니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열심히 노

력했습니다. 

올해 이미 예순 둘이 됐습니다. 제가 살아온 육십여년의 세월동안 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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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호전되거나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저

는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으며 게다가 우수한 학력을 바탕으로 사업하고 행

복한 가정에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매우 원만하고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철학은 바로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 전해주신 그 일본선생님의 

변함없는 신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꼭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은 당연히 아름다운 학업성취와 아름다운 사

업과 아름다운 결혼, 가정,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신념이 정말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병을 전혀 호전시킬 수가 없을 때, 자신의 신념만은 바

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바꿈으로써 운명을 바꿀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죽을병에 걸리더라도 여전히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절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다운지의 여부가 생사

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을병에 걸리더라도 스

스로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그냥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값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

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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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묻어놓은 명언

“믿으면 그 믿는 것을 얻으리라.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것을 얻

으리라.” ≪성경≫
“원인을 심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거두리라.” ≪불경≫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확신하며, 나도 내가 믿는 것을 확신한다. 나

는 당신이 내가 믿는 것을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당신도 틀림

없이 내가 당신이 믿는 것을 믿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코란≫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이 보잘 것 없는 책이 당신에게 과연 믿을 만한가의 여부는 당신이 가지

고 싶어 하느냐, 그것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병을 얻는다.

제 병이 워낙 심해서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정말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심산유곡의 큰 스님이나 은거해 사는 도사를 찾

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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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님, 그런 사람이 아니고선 그런 아이를 낳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아니고선 그런 병을 얻을 리도 없구요. 어제 행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오늘 행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거늘, 왜 자신에게 물어 보시지 않

습니까? 왜 이런 사람노릇을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요? 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 자신의 아이가 이런 병을 얻어 고생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두 분께서는 저희 아버님께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저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아버님을 나무라

셨습니다.

“자네가 그런 사람 아니야? 자네가 왜 이런 자식을 낳았어?” 
아버님의 마음속은 온통 희뿌연 안개로 가득할 뿐,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께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이의 목숨이 아직도 위험에서 못 벗어났으니,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못 

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는 열흘 동안 반성하고 또 반성하셨습니다.

마침내, 마치 답이라도 얻어낸 듯 아버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이 투자한 

출판사를 재검토하셨습니다. 외할머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날로부터 아버

님은 두 번 다시 술집이나 여자를 찾아다니지 않으셨고, 삼류소설이나 잡지

의 출판을 모두 사절하고 학교교재만을 출판하기로 하셨답니다. 

저희 어머님에 의하면, 아버님의 경제적 상황은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바

닥을 헤매게 되었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대폭 줄어 회사의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없이 파리만 날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회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답니다. 단지 이 자식의 목숨을 위해서 아버님

은 철저하게 당신을 바꾸셨습니다. 어떤 것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아버

님께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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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얻는 것도 다시는 그런 병은 아닐 거야. 키

우는 자식도 다시는 그런 아이가 아니겠지.”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은 여전히 그 병이지만, 제 병은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변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기로 되어있다면 이 사

고는 분명 일어나겠지만, 트럭과 부딪히냐 아니면 자전거와 부딪히냐 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지중해빈혈이라 할지라도, 환자들의 얼굴이나 지문이 완전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의학계에는 이

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두 사람이 동일한 병을 얻은 적은 

없다. 부자나 모녀일지라도.”
지금 저는 이미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제가 앓은 병이 아무 약으로도 치

료할 수 없는 불치병일지라도. 이것은 우리들이 앓고 있는 병이 다만 허상

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으로 주인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줍

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자식을 낳고 그런 병을 앓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부처

님의 모습입니다. 

심어서 얻은 것이지, 빌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도 빌고 수명도 빌지만, 이는 결코 빌 수 있는 것이 아

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달라고 빌고 재물 달라고 빌지만, 이는 결코 

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재물, 목숨이나 자식은 모두 농산물이어

서, 모두 자신의 피땀과 눈물로 힘들게 가꾸고 물주고 거름하고 벌레를 쫓

고 풀을 뽑아야만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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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빈혈을 앓았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사시는 

큰 스님께서는 외할머님과 어머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이 아이를 원하십니까? 얼른 가셔서 마음 밭을 일구십시오. 얼른 

가서 이 아이의 모자란 목숨을 일구십시오.”
목숨은 농산물이요, 자식도 농산물이며,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 밭에서 자

랍니다. 복도 농산물이요, 명의와 명약도 농산품입니다. 심어야 얻지, 심지 않

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자영농으로 자급자족하게끔 운명 지워

졌습니다. 매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 밭을 일궈야하며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꼭 원한다면 심어야지, 죽을 때까지 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35
말과 행동

말과 행동  

당신의 말과 행동에 만약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공과 행복

에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와 저 차이는 비슷해서 열 명 

중 여덟, 아홉이 그러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한 평생 행복하게 사나, 어떤 사람은 세 끼조차도 연명하기 

어려워 아침이면 저녁끼니를 걱정하며, 심지어 온갖 재난이 줄을 잇고 크고 

작은 병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

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얻은 것이다. 만약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 없다면 뭐든지 다 잃은 것이다.”
이십 여 년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

왔습니다. 여태껏 저희 가족들은 크건 작건 아껴 쓰고 적게 먹으며, 저희 

집에 들어오는 수입과 매년 업무집행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90% 이상을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는데 쓰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엾은 사람들을 종종 찾아 갑니다. 그러

나 아이러니하게도 고생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은혜에 감사하는 마

음이 더 없으며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신이 말하고 손 벌리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고통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슴을 매우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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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지만, 가장 비참한 것은 그들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며 다른 사람의 

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가장 동정받

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동정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점입니

다. 정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막다른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결국 막다

른 곳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종교도 상대방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보답하라고 가르치나, 그런 

은혜를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돕다 보면 심혈을 기울였던 것들

이 결국 밑 빠진 독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영원

히 생명과는 인연이 없는 비극적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도울 뿐이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토록 지긋

지긋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곤궁에서 헤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

들이 먼저 자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

를 알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열어야만 가능합니다. 필경, 세상에는 천지에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자신이 갖고 싶은 행복을 가질 수 있으며, 은혜를 모르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며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으며 아무 

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엔 대략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은혜를 받지 않았으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2.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

3. 은혜를 받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

4. 은혜를 받았으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

바꿔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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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은혜에 감사할 데를 스스로 알아서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될 때도 죽

지 않고,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은 모두 수승한 사람들로서 

수행자에 속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성함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신을 발견하며, 모두들 복이 없다고 느끼는 곳에

서 여전히 평화와 복을 발견합니다.

2. 은혜에 감사해야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일반적인 세속 범부

이나 이미 이런 사람들도 아주 적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들로서,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에서만 살 수 있으며, 죽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만 죽지 않게 됩니다.

3. 은혜에 감사할 만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 은혜에 감

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살 수 없는 곳에

서는 반드시 살 수 없으며, 죽어야 할 곳에서는 반드시 죽게 되며, 신

의 도움이라든지 기적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 부

류의 사람들입니다.

4. 반드시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최

하등의 사람들로 짐승만도 못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야 

하는 곳에서도 살지 못하고, 죽지 않아야 할 곳에서도 죽게 됩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공평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그 부류에 속하게 되고,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며,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병을 앓게 되어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세

속인들은 모두 높은 학력을 원하지만, 고학력자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돈이 있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행복하며 건강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허락된 것은, 단지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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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 가지길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

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험한 수렁으로 빠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 그리고 빛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신이 있으며, 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신이 있으면 사탄이 없으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죽음

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생명 속에 어둠이 충만하며, 어둠 

속에는 사탄이 숨겨놓은 죽음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빛을 원하십니

까? 빨리 마음 속 깊은 곳의 그 등잔을 사랑으로 밝히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다시 실패와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게 되고, 틀림없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성공을 향해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가 있어야 남을 이끄는 힘이 생긴다.5)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 한 사람을 기뤄 내는 것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자비다.”
이른바 자비란, 자비로운 인간의 심성을 가리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관심

을 가지는 것은 세간 육도중생의 삶으로 이들이 진정 행복하고 고통 받지 않

기를 바라며, 자신의 행복과 고통이나 생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무슨 거창한 도라든지 진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다만 스님 곁

에서 그분의 말씀과 행동, 사람을 대하는 도리 같은 것을 배웠을 따름입니

다. 저는 스님의 자상하심, 자비로움과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매우 

존경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시로 산에 스님을 뵈러 와서, 어려움을 

5) 역자주: 이 원문의 소제목은 ‘有慈性才有磁性’이다. 중국어로 ‘慈性’과 ‘磁性’은 그 발음이 동일

하다. ‘慈性’은 자비이며, ‘磁性’이란 자석의 끌어당기는 힘을 가리키는데 의역하면 상대방을 끄

는 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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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매번 간청하곤 했습니다. 해마다 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건만 스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기색을  보이신 적이 없

으셨습니다.   

스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응당 자비로운 마음이

야. 왜냐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자석처럼 사람을 끌게 되기 때문이

지.”
저는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이런 귀한 불이법문(不二法

門)을 세간의 많은 사람과 공유하여 미혹한 중생들이 맹목적으로 신에게 갈

구하고 점치는 미신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이 사회에는 정말 가엾은 사

람들이 많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없거나 지위가 없고 이름이 없

으며, 심지어 자신의 사업이나 가정, 친구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비가 없기 때문에 자석처럼 끄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석처

럼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서, 어떤 것도 끌지 못해 어떤 것도 다가오지 않습

니다. 가정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는데도 흡인력이 부족하면 상대방을 끌

어당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흡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 밑에 직원을 둘 수도 없으며 친구나 고객이 있

을 수 없으니, 당연 돈이 들어올 리가 없으며 사업을 하려 해도 어떻게 그 

사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돌려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 일들

을 잘 살펴보면, 큰일을 이룬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자기장의 중심을 

향해 강력하게 사람을 이끄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족함도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으며, 반드시 자신의 자비로

운 마음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한 친구가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불임을 치료

하는 명의를 찾아갔으나 역시 소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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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

로운 마음이 있어야 자석처럼 끄는 힘이 생기지. 끄는 힘이 있어야 아이를 

끌어와서 자네 집에 데려올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애를 써

도 소용없는 일이지.”
그런 후에,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듬 해 아들을 보고, 또 

일 년 후에 딸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아들, 딸 모두 공부를 잘해서 명문 고

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가게를 열었으나 장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했습니다. “당신이 끄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끌어오겠어?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끄는 힘이 생기지.”
거의 삼십 년 동안, 저는 기울어져 가는 크고 작은 기업을 적지 않게 도

왔으며, 거의 파산될 가정도 돌봤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모두 자

비로운 마음이 부족한데 있습니다. 그들이 자비심을 가지면 끄는 힘이 생기

고, 이것은 바로 기사회생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스님께서는 천 번, 만 번 당부하셨습니다. 

“얘야, 가여운 마음을 지니고 자비의 눈과 마음으로 육도의 일체중생을 

차별 없이 대하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심이 없는 것을 의미

한다. 이렇게 해야만 있어야 할 것이 모두 있게 되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단

다.”
당신은 얼마나 자비로운가요? 당신은 주변의 사람들, 일과 사물을 끄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상대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 상대방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절의 불상을 나무토막으로 본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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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나무토막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불상을 부처님으로 보았

다면, 이러한 조각상은 부처님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배로 여긴다면, 이러한 자녀는 반

드시 여러분 마음속의 보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

녀를 쓰레기로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틀림없이 여러분 눈에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자녀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병원을 들락거립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병세를 아

주 비관적으로 대합니다. 결과를 보면, 정말 병세가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아주 강한 환자들은 자신의 병세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금방 좋아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결과를 보면, 정말 별 거 아니고 얼마 안 되어 금방 좋

아집니다. 

세상의 불치병은 병세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 불치병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치병이 불치병으로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 자신이 이러한 병을 

불치병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치병은 우

리들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 아

주 말을 잘 듣는다고 여기면 틀림없이 그렇게 착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베이강(北港)의 마조(媽祖)를 연구하기 위해 현지답

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선남선녀들이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분이 도대체 신

인지 나무토막인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그는 신탁의 마조는 나무토막에 불과한 것임을 알

아냈습니다.

사람을 나무토막으로 보면, 상대방은 자연히 나무토막인 것입니다.



42
목숨은 조금씩 노력해 스스로 얻나니 

저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마다, 제 의사가 최고 일류라고 여기고 

틀림없이 병을 잘 고쳐 꼭 다 나을 것이라고 여기며, ‘보는 것’에 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 번 또 한 번 겪으면서, 

큰 병이 작은 병이 되고 작은 병은 또 없어지면서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만

약, 당신에게 어떤 불행이 있다면 자신의 두 눈에게 도대체 어떻게 본 것인

지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복과 재앙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약한 자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예

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겨선 안 되며, 작은 동물들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당신은 당신이 그렇게 한 번 쳐다볼 가치조

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당신이 그들보다 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가 독일 신부님을 따라서 몇 년간 라틴어 성경을 공부

하면서 얻은 소감입니다.

저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누구의 몸에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며, 우리에

게 복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좋다는데, 그래도 안 돼? 

민국 39년(1950년), 저는 병을 심하게 앓다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정을 고려해 저를 5학년으로 올려주려 했습니다. 당시 타이

중의 정치적 상황은 불안정하여, 누구라도 어떻게 교묘하게 연루되어 잡혀

가지나 않을까 늘 불안해하며 언제쯤이면 편안한 아침을 맞을 수 있을지 아

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한 몸 간수하기도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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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일을 물어보지 않아서 사람들의 처신이 이른바 

‘맑은 자는 스스로 맑은 것이고, 더러운 자는 스스로 더러운 것이다’라는 말

과 흡사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수업을 마치고 가족들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

었습니다. 갑자기 저 앞으로 남학생 네 명이 달려 와서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을 서로 빼앗으며 공처럼 가지고 놀면서 길에 다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제가 혹시라도 쓰러져 번거롭게 될까 미리 염려되어, 큰 

소리로 그들을 야단쳤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몹시 화가 나서 고의로 저

를 향해 힘껏 그것을 던졌습니다. 당시 저의 병이 아직도 중한 상태라서 보

기에도 매우 허약해 보이자, 옆에 길 가던 사람이 보다 못해 그 폭탄을 받

아 안으며, 그들을 전혀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남학생들은 여전히 아

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해서 그 폭탄을 공처럼 서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는 이 폭탄이 아주 위험한데 만일 폭발이라도 하면 어쩌나 계속 속으

로 걱정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저와 함께 그 남학생들에게 다가가 빨리 

그 폭탄을 경찰서에 갔다주라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계속 가족들은 저를 붙

들며 제발 일을 번거롭게 만들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저는 아무래도 참

견할 건 참견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충고를 들을수록 더 심하게 화를 내며, 결국 허리에 손을 얹고 위협적으로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좋다는데, 무슨 참견이야?”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이 저를 때리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급하게 저를 데리

고 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신문에 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량소년이 채 폭발하지 않은 폭탄을 가지고 놀다가 세 명이 죽고 한 명

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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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울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채 폭발하지 않은 폭탄을 도처에서 흔히 주울 수 있었습

니다. 어떤 것은 미군, 어떤 것은 일본군, 어떤 것은 국군의 것이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타이완에 미군과 일본군이 대립할 때 쌍방이 같은 양

의 무기를 보유하면서 타이중 전체가 탄흔으로 뒤덮였고 도처에 부상자들

이었습니다. 뒤에 다른 성(省)의 사람들과 대립해 싸우면서 저희들의 아름

다운 고장인 타이중은 온 천지에 시체와 부상자들로 가득 차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란이 계속되는 동안 그저 발걸

음을 멈추고 허리만 굽히면 각종의 폭탄껍데기와 채 터지지 않은 크고 작은 

폭탄들을 쉽게 주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여학생들은 그런 위험한 살인적인 무기들을 감히 만질 수조차 없었

으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용감한 남학생들은 오히려 한 명 한 명

씩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고함지르던 남학생의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기분 좋다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그런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물론, “그들이 좋아서 스스로 죽고 싶어서 저

지른 일이니, 그들보고 죽으라고 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
시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닙니까? ‘그’를 살리면, 여러분들의 가족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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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는 물건은 가지지 않는다 

어느 여름방학, 아이들 방학과제물의 식물표본과 곤충표본을 채집

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삼일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컨딩(墾丁)공원에 갔습

니다.

저희들은 먼저 관리실에 가서 수속을 하며, 아이들 스스로 관리실 아저

씨들에게 어떤 식물을 채집할 것인지, 어떤 곤충표본을 모을 것인지 분명하

게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실의 동의없이 우리들은 어떤 것

도 건드릴 수 없으며 가져갈 수도 없고, 채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곧잘 말을 잘 따랐지만, 다른 부모님들은 이렇지 않는데 왜 우

리 집은 늘 이렇게 엄격하냐고 대꾸하곤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 주었

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닌 어떤 물건도 그 주인의 동의가 있고 나서, 비로

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만질 수 있고 가까이하거나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거나 뺏은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한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 복과 수명을 감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손을 잡고 숲 속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대자연의 경관을 

감상하면서 다른 관광객들이 꺾어 버린 가지와 잎들을 줍고, 풀 사이에 있

는 죽은 곤충들도 찾아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경건한 종교신앙을 가진 

터라 대자연의 풀 한 포기나 크고 작은 동물에게 해를 주는 것은 절대 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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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 살아 

있는 어떤 꽃이나 풀잎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일단 밟힌 꽃

이나 풀들은 그때부터 엄마 곁을 떠나 죽게 되고, 아무도 그들의 아름다움

을 다시 감상할 수 없게 되니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요? 

곤충들도 집이 있고 부모자식과 형제자매도 있답니다. 만약 그 중 누가 

불의에 잡혀가 버린다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 다시는 자신의 가족

들을 만날 수 없게 되는데 얼마나 가엾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들 역시 피와 살이 있고 영혼이 있는 동물이 아닌가요? 그러면 사

람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표본을 채집하는 것은 한 때 재미로 하는 거

지만, 이러한 곤충 형제자매에게는 생사를 좌우하는 엄청난 큰 일이 아닐런

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채집하려는 표본 중에 어떤 식물은 학교선생님께서 이미 정해

주신 터라, 떨어진 가지와 잎을 찾지 못했을 때는 하는 수 없이 나무할아버

지께 아이들에게 잎 몇 잎만 주십사고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

이들을 나무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한 다음 대신 동전 두 개를 던지며, 

나무할아버지의 의견을 미리 알아보려 했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을 대표해 나무할아버지께 공손하게 저희가 누구인지 아

이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며, 나무할아버지께서 저희

가 그것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를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들은 다시 관리실에 찾아가서 주워 담은 것과 채집

한 것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며 검사하도록 한 다음,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 동안, 아이들은 하루하루 철이 들어 저희한테 대한 반항도 적어졌습

니다. 그들도 “주지 않는 물건은 가지지 않는다”라는 계율의 그 심오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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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결과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시시때때로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더욱 주의하여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절대 그 

물건을 만지거나 자리를 옮기지 않으며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또한 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일은 절대 보려하거나 몰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물으

려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미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정도를 알

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존중할 줄 압니다. 

요 몇 십 년간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온 것에 대

해 많은 친지와 친구들은 아주 놀라워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그들에게 이

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침범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침범당할 

리가 없다고. 가령 세균이나 각종 병들도 절대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몸

에 가까이 오지 않으므로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없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이러한 원칙은 당신에게 아주 유용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공직에 있음으로 해서, 종종 지방으로 출장 가서 범죄사건을 조사

하는데 가담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은 심한 빈혈을 앓고 있는 저의 

약한 몸이 늘 걱정입니다. 더욱이 저와 같은 연약한 여자가 험한 산골에 사

건을 조사하러 가는 것을 저의 상사와 부하직원들은 특히 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하고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계율을 성실하게 지킨 수행자에게는,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대할 것이며 

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상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뜻밖의 재난이 찾

아올 수 없다고.

퇴직이 가까워지자, 제가 가는 곳마다 모두들 저를 매우 존중하고 존경

해 줬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건 간에 모두 저를 감싸줬습니다. 저의 병은 

발작하는 시간과 장소에 필요로 하는 응급의료조건이 갖춰 있지 않으면, 곧

바로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지금 예순

이 넘는 노인이 될 때까지 제 병은 부지기수로 발작했으나, 그런 응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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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황량한 곳에서 쓰러지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목숨은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는 원칙 속에서 조금씩 조금

씩 노력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아무도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없다.”
저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쳐 왔지만, 정작 가장 많은 

덕을 본 것은 오히려 제 자신입니다.

이 책을 보시는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주지 않으면 가지지 않는 원

칙을 지키시어 정정당당한 삶을 사는 군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다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동의가 없는 재난과 재앙

이나 병고에서 벗어나게 되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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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을 약속하는 십일조

십일조를 내고난 돈이라야 비로소 평안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른바 십일조란, 자신이 번 돈에서 십분의 일을 헌금하여 다른 사람을 돕거

나 가난하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구제하는데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십일조를 낸 돈이라야만, 돈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물건을 사거나 재산을 확

보하거나 생활하는데 쓸 수 있고, 이것으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차나 배, 비행기를 타거나, 교통에 필

요한 도구 등을 마련하는데, 언제나 십일조를 내는 것을 잃어버려선 안 됩

니다. 이것은 평안을 약속하는 가장 좋은 보험입니다. 만약 십일조를 소홀

히 하면, 반드시 하늘의 과보가 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화근

이 됨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삼십만 원을 보시

해야만 삼백만 원짜리 집을 살 자격이 주어지며, 당신이 삼만 원을 보시해

야만 삼십만 원을 쓸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돈은 부작용이 없어, 후유

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고통이 있나요? 당신이 혹시 평안을 약속하는 십일조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충하실 생각은 없나요? 겉을 다스리는 

것도 십일조요, 근본을 다스리는 것도 역시 십일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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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어릴 적 저희 옆집 2층에 사는 한 이웃이 있었는데, 대대로 독실한 천

주교신자여서 모두 그녀를 ‘희귀동물’로 간주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대했습

니다.

아버님께서는 지나친 보수파로서 이런 조상을 모르는 불효막심한 사람들

에게 심한 반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사람들과 왕래하는 것

조차 매우 꺼리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불치병으로 판정받고, 저희 어머

님께서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스님과 도사들을 찾아 전국 방

방곡곡을 헤매 다녔지만, 결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어느 날, “그럼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라도 찾아가 보려무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한 사람들은 온 종일 코쟁이들

과 함께 있으니, 무슨 그들만의 비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것입

니다. 

그리하여, 어머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서양

종교에 기대를 걸면서 죽음을 앞둔 딸에게 그 사람들의 기적과 신통이 내리

길 얼마나 비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님께서는 2층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는 아주 친절

하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옆에 있던 서양인 두 사람은 신부님과 수사라



51
사람은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고 소개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방문한 목적을 소상히 밝히셨습니다. 신부

님은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이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이들

은 신의 귀중한 선물이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

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아

이를 낳든지 미움이 없습니다. 미움이 있어야만 미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신부님의 말씀은 바로, 원한을 가진 어떤 일이 있음으로 인해 임신을 

했을 때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원한이 없다면, 

절대 모자란 아이를 낳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가 복이 될지 재

앙이 될지,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지 병과는 상관없는 거라 하셨습니다.  

그해, 저희 어머님께선 큰 오빠를 낳으신 후 아버님사업이 형제의 의를 

맺은 동업자로 인해 모두 말아 먹은 터라 매일 눈물로 날을 보내며 근심과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와 같은 돈덩이가 어머님 뱃속으로 

또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저희 어머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답도 신이 주시며, 벌도 

신이 내리십니다. 우리들은 사람에 불과해,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으

며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 집으로 돌아오셔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외할머님께 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외할머님과 어머님

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도 미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은혜와 가피에 감사

하며 이렇게 저희 집의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게 하시고 이런 특수한 아이

를 평범한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분은 

이 만나기 힘든 복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점점 깨달으시고, 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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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임신한 아기가 어떤 아이든지, 모두 신이 선물한 고귀한 은

총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에 불과해 신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

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손하게 이 신성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뱃속 가득한 원한을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할머님의 말씀

을 빌리자면, 어머님은 한 마음을 바꿈으로써 무척 밝아지고 건강해지셨다

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저의 병세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사업을 말아 먹은 그 나쁜 동업자를 미워하셨고, 자

신이 낳은 저와 같은 모자란 딸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필경, 신만이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시어 은혜와 벌을 내리

실 수 있는데, 왜 하느님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만약, 자신이 낳은 아기가 지지리 못난 자식일지라도, 마

찬가지로 신만이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아시며, 또 왜 세상에 태어

났는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커갈지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움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미움이 없습니다. 많은 중병과 불치병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움입니다. 이러한 미움이 없어질 때, 병 또

한 같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미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원한이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주 오래전에, 저는 제가 왜 한 평생 이토록 심한 빈혈증의 장애

자로 살아가야 하나, 왜 한 평생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는지 원망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님은 자신이 이러한 아이를 낳으시고 당신은 죽

음보다도 더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셨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원한이 승화되고 어머님의 원한 또한 승화됐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내면세계의 초월로서, 생사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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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갖은 불치병을 앓게 되고, 이 중에는 반드시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말하기 힘든 원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큰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이러한 원한을 깨끗이 지워버리려 하지 않는 거지요? 미움

을 남기면 반드시 병의 뿌리가 남는데,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죽는 것이 정

말 값어치 있는 일인가요?

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게 한 평생 고칠 수 없는 지중해빈혈을 주

셨고, 현재와 같은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만나기 

힘든 복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느님을 알게 됐고, 하느님의 풍성한 

기적 속에서 헤엄치게 됐으며, 비할 수 없는 즐거움과 모자람이 없는 고요

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신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진실로 신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죽음

이 있을 것이다. 미움이 없는 사람은 몸이 어디에 있든지 모두 깨끗한 무균

실과 같다.”
매일 잠들기 전에, 저희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

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

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

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

지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사랑은 사회를 화합시키며, 원한을 없앤다.

사랑은 적을 친구로 만드니, 신은 바로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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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없다

학술토론회의 연구발표를 위해 셋째 딸은 옷장에서 정장을 찾고 있

었습니다. 한참 동안 찾더니, 겨우 하나를 찾아냈으나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구멍이 이미 몇 개나 나 있어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놈의 쥐새끼, 뭐든지 다 씹어 먹는단 말야, 뭐 때문에 내 옷을 씹

냔 말야, 이 죽을 놈의 쥐새끼야!” 마침내 셋째 딸은 참지 못하고 욕을 한마

디 하고서도 진정이 안 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야, 네가 직접 두 눈으로 이 죽을 놈의 쥐새끼가 네 옷을 

씹는 걸 봤니? 만약 네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할 수 

없단다.”라고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멍해졌습니다.

저는 또 말했습니다. “쥐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자

신의 품격을 무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단다. 우리가 정확한 증거가 있

다면 모를까, 증거가 없이는 그걸 죄로 여길 수 없단다. 우리들이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경전에 나오는 팔정도(八正道)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

연히 지켜야할 도리란다. 상대방이 우리보다 약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그들을 씹어선 안 돼.”   
셋째 딸은 듣더니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쥐에게 사과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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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이들은 모두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으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듯했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본 것도 

진실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하물며 자신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자세히 알겠으며, 어떻게 믿을만하지도 않은 상상에 의지해 상대방

을 죄의 도가니로 밀어 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손가락을 걸고 같이 팔정도의 한 항목인, 우리들은 약한 자

를 괴롭히지 않으며 상대방이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상대방을 업

신여겨 죄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않겠다는 계율을 함께 지키기로 약속했습

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땅히 지켜야할 기본적인 도리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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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암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세균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암은 단지 몸

에 말을 안 듣는 세포들이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말을 안 듣는 세포는 말

을 안 듣는 사람에게서 생겨나므로, 암은 성품의 문제이며 인격의 문제입니

다. 저희 셋째 올케는 손꼽는 부호의 귀한 딸로서, 아주 우쭐대기를 좋아하

고 성격도 흉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흉악’하면 당신의 ‘흉부’에 유방암이 생길 건데, 왜 고치질 않으세요?” 올케

는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년 전 가슴에 유방암이 생긴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삼년도 되지 않아 뜻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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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업신여겨선 안된다 

초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가 가늘어져 제

대로 걸을 수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그 친구를 힘껏 보살

피고 도와줬습니다.

당시 앞에 몇 반은 남학생반이었는데, 이들은 종종 저희 여학생들에게 

장난을 걸어와 늘 우릴 화나게 만들었지만, 매번 그렇게 화를 한번 내고나

면 끝이었습니다. 한 남학생은 집이 매우 부자이고 부모님도 모두 사회적 

지위가 높으시고, 자기 공부방도 있을 뿐 아니라 가정교사도 몇 명이나 뒀

고, 학교성적까지 뛰어나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는 매일 화장실에 

갈 때 마다 꼭 저희 여학생반을 지나가면서, 저희 반의 이 소아마비 친구를 

건드리며 두 손을 땅에 짚고 한손씩 앞으로 기어 다니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는 매우 이 친구를 비아냥거리며 약을 올렸습니다. 매번 그녀를 잘 움직

이지 못하는 바보 같은 악어라고 비웃었습니다. 한 번은 이 남학생이 고급 

가죽신발을 신은 발로 소아마비 친구의 가는 두 다리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아픔을 이기지 못해 고통스러워했고,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학교의 거의 모든 선생님을  손에 꽉 쥐고 흔들었기 때문

입니다. 

그녀는 뒤에 이 남학생의 모욕과 조소, 희롱 때문에 쥐약을 먹고 자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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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습니다.

이 남학생은 좋은 집안배경을 등에 업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명문대학에 어려움 없이 진학하고 유학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으며, 부

친의 방대한 사업도 이어받아 경제계의 손꼽는 사업가가 되어 득의양양했

습니다.

당연히, 그도 저희 학교동창회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는 자신의 고급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술에 취해 추월하던 대형트럭과 충돌해 자가용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

도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운전석에 끼여 피와 살이 뒤엉

켜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교통경찰은 아주 힘들게 차문과 운전석 

앞 사이를 뜯어내 그를 구했으나, 이미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깨어났지만, 두 다리는 이미 모두 잘려

나간 상태였습니다. 머리는 하도 꿰매어 다시 변형되지는 않게 되었지만, 

사람은 바보나 다름없는 반식물인간이 되어버려 그가 말을 해도 도무지 알

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휘황찬란한 삶은 끝나버렸습니다.

그가 학교동창회의 회장이어서, 많은 동창들이 병문안을 가서 위로했습

니다. 그러나 저희 여학생반의 선후배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속으로 과거 그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눈을 번득이며 저희 반 친구를 기만

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온 몸이 떨리는 것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가 했던 행동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몇몇 단짝친구들은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서면서,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심마저 짓밟히며 살았던 저세상으

로 오래전 떠나간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도 오늘 이 병원에 왔을까요?

삼십 여년의 세월이 흘러, 하느님은 당시 그렇게 철없이 행동했던 친구

에게 잊지 않고 진정한 해답을 보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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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해,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타이완 동부의 아주 유명한 어느 명

문여고에 교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은 예전의 

명문여고가 가지는 신부예비반이라는 낡은 관념을 깨끗이 지우기 위해, 실

력을 갖춘 선생님을 사방에 수소문하고 이들을 진학반의 지도교사로 특별 

임명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교사로 발령받아 한 진학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에

는 실력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능지수도 매우 

높아서 거의 학교의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략하

게 말하자면,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아이들을 일류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빠른 학생들을 골라서 지도그

룹을 형성하고, 이 그룹의 학생들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복습을 도

와주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 우수한 학생이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교무실로 저를 찾아와 따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도그룹이 그들을 가

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들도 부모가 있을 텐데, 도대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런 얘를 낳았죠? 이런 쓸모없는 깡통도 낳아야 하나요? 낳을 거면 제대

로 된 얘를 낳던지, 아니면 아예 낳지 말든지. 저는 그 부모님 머리에 도대

체 뭐가 들었는지 의심스러워요.”
저는 이 학생에게 사람은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선 안 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안 되며, 더더욱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을 우습

게봐선 안 된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에겐 이런 말들이 한 마디

도 먹혀들지 않아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십년이 지나서, 제 사무실로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모

르겠지만, 여자는 마치 앞면이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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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는 OOO입니다.”
저는 기억을 떠올리던 중, 생각이 났습니다.

“너가 OO성여고의 그 보물이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제자는 이미 미국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

아와, 당시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놓은 대기업 후계자의 부인이 되어 있었습

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니?”
이 제자는 극도로 상심해 울음을 터트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딸 

아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골연화증(骨軟化症)에 걸려, 전신

이 물렁해서 여태껏 움직일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어요. 한 평생 이렇게 

누워서만 살아야 한대요! 죽을 때까지요!”
저는 듣고 나서, 내심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제자에게 무

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 학생이 교무실로 저를 찾아와서 항의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가 아직도 저의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그때 그 말에 대한 진정한 해답인가요?

왜 반드시 해답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만약 해답을 보지 못하면, 사람

이 제대로 크지 않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저는 해답을 봤지만, 그건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답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자를 친딸로 생각하고, 제자의 딸을 귀한 손녀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이 귀한 손녀를 위해, 저는 늘 이 제자와 함께 고생하고 그걸 달

게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바로 그 학생을 야단치지 않고 바르게 

잡아주지 못한 연좌응보(連坐應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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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싼 건 먹지도 입지도 않는다

외부의 모임이나 연회에 가면, 사람들은 제게 이상한 듯이 “왜 이

거 안 드세요?”라고 종종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웃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원칙으로 묵묵히 자신을 구속할 수 있

을 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음식이 너무 비싸고 고급이면, 저와 같이 명도 

짧고 박복한 사람에겐 정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감히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평소 일반 검소한 가정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먹고 삽

니다. 만약, 테이블에 나온 음식이 돈 많은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거나 고

급 음식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어디 그런 걸 누릴 복을 타고 났겠습니까? 입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너무 비싸면 절대 사지도 않고 입지도 않습니다. 너무 화려

하면 더욱 만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도 입을 수 있거나, 아니

면 돈 많은 사람들이 유행이 지났다고 좋아하지 않는 그런 옷들을 입습니

다. 이런 것들이 제 분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거지운명인 

셈이지요. 저는 옷이 별로 없어, 외출할 때마다 매번 몇 벌 옷을 가지고 번

갈아 입고 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옷도 입을 줄 모른다고 비

웃습니다. 그러나 저는 낭비로 인해 제 목숨과 복을 감할까 두려워, 그들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계율을 감히 어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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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생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먹어버리면, 후생에는 반드시 길거

리에 나앉아 밥을 빌어먹는 거지가 되어 세 끼 중 한 끼도 배불리 먹기가 

힘들 것이다. 만약 이생에 입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입어버리면, 후생에

는 옷을 입을 수 없는 짐승이 될 것이다.”
이런 이치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감히 함부로 잊지 않습니다. 저는 아

주 박복한 사람으로 수명도 짧아 늘 명과 복을 소중하게 건사하지 않았다

면, 아마 벌써 천국으로 갔거나 육도윤회에 들어 축생이 되었을 겁니다.

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체면을 중시하고 자신을 뽐내려 

하거나 명리를 빼앗으려 하지만, 저와 같은 불치병환자는 계속 뒷걸음질하

는 사람들로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어진 명분을 묵묵히 행하며 힘든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천성이 나약하고 겁이 많아서, 이미 

굶어 죽지 않은 것만도 불행 중 큰 다행인 것입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

들이 모두 이상한 듯, 저와 같이 수입이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인색하냐고, 왜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

게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제가 평안하게 오늘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사람은 단순하지 않게 살게 되고, 단순하지 않은 병을 얻

으면 단순하지 않은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
저는 한 평생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이 단명을 타고난 불치병환자이기 때

문에, 반드시 자신의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병 또한 점점 단순해져서 

다시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그렇게 악화하는 병세 앞에서 그 많

은 의사선생님들을 모두 속수무책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저도 이

제 내일이 없으리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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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땅, 임금과 가족 그리고 스승(天地君親師)

어려서부터 여태껏 수시로 길가에 쓰러졌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병원

응급실로 보내주셨습니다.

매번 의사선생님들은 고개를 흔들며, 한참동안 말 한 마디 하시질 않습

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불치병환자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

이 도무지 이해가질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겁

니까?”
저는 매번 일그러진 웃음을 지으며,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모릅니다.

저는 태어나는 첫 날부터 불치병환자였습니다. 제 골수는 조혈기능이 없

기 때문에, 영원히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당시 타이완은 일

본의 지배하에 들어가, 의사와 간호원이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

님은 일본인 의사선생님들께 거의 구걸하다시피 이 가련한 핏덩이를 살려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보통 다 세살을 못 넘겨요. 세살을 넘겼다 해도 열한

살은 못 넘깁니다!” 
저는 맏딸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없으셨으며,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눈물을 참지 못하시며 한시도 저를 떠나지 않아 

의사선생님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의사

선생님의 ‘아예 포기하세요!’라는 진단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썩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신 뱃속에

서 나온 핏덩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이미 숨이 끊어져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사망진단서를 떼 주며 어머님께 매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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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당신의 가슴에 꼭 안으시고 손을 놓지 않으셨

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의 체온으로 이미 식어버린 시체를 덥히며, 하루 

또 하루 병원을 찾아다니셨답니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저는 또 살아났습

니다. 당시 타이완은 정국이 불안해 인심 또한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어

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사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머님

께서 그 뜻을 꺾지 않으셨기에 제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마침내 의사선생님들까지도 감동시켜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행하는 바보 

같은 일에 같이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올해 이미 예순 둘이 됐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

니다. “이런 불치병을 얻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지?”
한번은 비탄(碧潭)이라는 호숫가에 가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한 적이 있

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든 고역이라, 백 번을 생각해도 

그 방법이 깨끗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은 신덴로(新店路) 길가에서 바닥에 펼쳐놓고 관상을 보는 점쟁

이가 돋보기를 들고 손을 흔들더니 고함을 지르며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

씨, 정말 죽으려는 거예요? 내가 말해 줄게요, 뛰어내리지 말아요! 당신은 

아무리 뛰어 내려도 죽지 않아요! 당신은 조상덕을 타고 나서 아주 덕이 있

어요!”
저는 이런 떠돌이점쟁이들을 결코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리에 올라가 눈을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하게도 죽

지 않았습니다. 곧 구조됐습니다. 

“조상덕이 뭡니까? 덕이 뭔가요?”
점쟁이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모두 매우 효순한 분들인데, 특

히 당신의 어머님께서 시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아주 지극하십니다. 당신에게

도 많은 덕을 지으셔서, 많은 하늘의 군사와 장군이 당신을 수호하고 계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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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쟁이는 저보고 오른 손을 꺼내보라고 하며, 그는 대나무로 만든 시초

를 저의 손바닥 가운데 올리고 주문을 외우더니,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어

머님보다 더 훌륭합니다. 당신은 줄곧 사람을 구하고 돕습니다. 그런데 당

신은 어릴 적부터 불치병을 얻었으나, 약으로 자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정상인처럼 살 수 있으며 틀림없이 아주 

행복하게 장수할 것입니다.”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때 그 점쟁이의 말대로 

저는 한 평생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대든 적이 없고, 또 그분들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딸로서 부모님께 해가 

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며, 학생으로서도 선생님들께 욕을 보인 적이 없

습니다. 언제라도 천지가 진노할 일은 절대 하지 않으며, 법에 위배되는 일 

또한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천지의 계율을 범하지 않으며, 절대 법을 위

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동안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이 주사를 맞아서인지, 

약을 먹어서인지, 수혈 때문인지 아니면 인공철분배출 덕분인지 곰곰이 생

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저의 이 마음 때문에? 아

니면 조상님의 보살핌을 받아서? 아니면 제가 날마다 선행으로 덕을 쌓아

서일까요? 

독자 여러분, 당신도 저와 같이 답을 좀 찾아주지 않으시겠어요?

환우들은 한 명씩 줄을 이어 죽어갑니다. 그들도 날마다 주사를 맞고 약

을 먹고, 수혈과 철분배출을 반복하지 않나요? 조상님께서 지켜주신다면, 

환우들은 조상님이 안 계시다는 건가요? 만약 제가 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이런 사소한 것들이겠지요.

1. 부모님과 선생님께 대들지 않고, 그 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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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님과 선생님께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집안의 딸이면 딸답

게 행동하고, 학생이면 학생답게 행동한다.

3. 천지가 분노할 일은 하지 않으며, 천지와 적이 되지 않는다.

4.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으며,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5. 거짓 행사를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6. 사람들의 것을 공짜로 바라지 않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한다.

7. 살생하지 않으며, 값을 깍지 않는다.

8.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이나 피해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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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공허하지 않아 모든 고통을 없앤다

불교의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은 공허하지 않아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다(能除一切苦，真實不虛)”
스님께서는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람과 더불어 성실하게 살아야만, 결실을 얻어 심혈을 기울였

던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야심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없애는 것은 오직 진실한 것만이 헛되지 않다고 가르

치고 있단다. 다시 말해, 늘 모든 일에 진실하여  어떤 거짓도 행해선 안 되

느니라.”
어려서부터 여태껏 저는 사실만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진실

을 말하기 위해 손해도 보고 고생도 했지만, 결국 이러한 고통은 모두 좋은 

결과를 낳았고 눈앞에는 아름다운 광명이 펼쳐졌습니다.

효순(孝順)

스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제가 병으로 위독할 때마다 연로하신데도 불구

하고 직접 병실로 찾아오셔서 제 곁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중해빈혈은 적혈구가 결핍되고 비장이 결손된 상태여서, 치료를 할 때도 

생각지 않은 돌발 상황이 자주 생겨 매번 의사선생님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의사선생님들께서는 종종 새로 나온 신약요법을 테스트해 보겠느냐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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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며 옆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스님께, “이러한 신약이나 새 치료법은 사

실상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용한 후 경과가 어떨지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스님께선 매번 어떤 의심도 하지 않으시며, “틀림없이 효과를 보게 될 거

야. 틀림없이 낫게 돼 있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스님은 의사선생님께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 어린 손녀는 외할머니든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모든 어른들한테 

효순해서, 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지요. ‘효도’를 행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고, 말을 ‘순하게’ 잘 들으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로운’ 법이거든. 

이건 천지간의 이치예요.”
제가 산에 올라갔을 때, 사형님들은 모두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스님께 

물었습니다. 

“어린 얘가 이렇게 연약하고 불치병까지 앓는데, 나중에 시집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스님은 늘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결혼해서 행복할거야.”
스님은 사형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효(孝)는 온갖 비천한 것을 깨뜨릴 수 있으며, 순(順)은 모든 장애를 없

앨 수 있다. 너희들의 이 어린 동생은 매우 효순하니, ‘효도’를 행하면 반드

시 ‘효과’가 있고, 말을 ‘순하게’ 잘 들으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로운’ 법, 후

에 이 아이의 가정은 언제나 기쁨에 찬 웃음으로 가득할 것이며, 언제 어디

서나 모든 일이 순조롭고 편안할 것이야.”
저와 같이 철이 없는 어린 손녀에게 스님께서 가장 귀한 말씀으로 축복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과연 스님의 말씀처럼, 저는 그것을 받게 되었습

니다. 비록 저의 효순이 그런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모자람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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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스님의 이런 두터운 사랑이 저를 격려하고 또 격려해, 삼십 여 년 동

안 저희 가정생활은 정말 매우 행복하고 원만하여 매일 기쁘고 언제 어디서

나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안했습니다. 효도를 행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고, 

말을 순하게 잘 들으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

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여전히 효순하니?” 
“너 정말 감히 효순하지 않을 수 있니?”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효순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부모를 위한 것

이 아니다. 그래서 효순하지 않으면 자신을 망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

지, 부모를 망치고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6)

저자주 1: 당신은 병이 났을 때,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효도’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효과’
가 있습니다.

저자주 2: 당신은 병이 나서 입원해, 응급조치를 받거나 크고 작은 수술을 하거나 각종 치료과정

에서 모두 순조로운가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하게’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일이 다 ‘순조’
롭습니다.

저자주 3: 당신이 울며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도 우는 얼굴인가요, 아니면 웃는 얼굴인가요? 

‘효도(孝)’하는 사람들은, 퇴원할 때 틀림없이 온 가족이 모두 ‘웃을(笑)’ 것입니다.
6)

6) 역자주: 효도 효(孝)와 웃을 소(笑)는 중국어로 발음이 동일하다. 발음이 같은 경우 어원상 종종 

관련성을 보여 상호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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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 들으면,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렇게 많은 의사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제게 “얘야, 너 같은 병은 

절대 열여덟을 넘길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고3을 다 마치

지 못하고 중간에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듣자하니, 

열여덟살은 성인으로 발육하는데 반드시 거쳐야할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저희 같은 지중해빈혈 환자들은 성인으로 발육할 능력이 없으므로 성인으

로의 성장이 확실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용상에 오를 

수 없듯, “큰 뜻을 가슴에 품고 펼치지도 못한 채 몸이 먼저 떠나가니, 두고

두고 영웅의 눈시울을 적시네”라는 싯구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고3이 되던 해, 제 목숨이 거의 종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

는 일생동안 나쁜 일을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

니다. 어려서부터 말을 잘 들었고, 매일 착하게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착

하게 공부하고 숙제를 했습니다. 정말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런데 왜 이런 사형을 제가 받아야 하는 걸까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3까

지 줄곧 전국에서 손꼽는 명문학교에서 늘 우수반에 있었으며, 성적은 늘 3

등 안에 들었고 해마다 상장을 받았습니다.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

람들이 불공평하다고 하며, “이런 모범생에다 성적도 우수하고 착해서 미래 

국가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애를 왜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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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걸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숙제를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깊은 밤 사람들이 다 잠들고 나

서도 혼자 이 문제집, 저 문제집을 여러 번 풀고,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

면 마치 엄마를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하늘의 달님과 별님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왜 제가 올해 

꼭 죽어야 하나요? 또 왜 꼭 저를 이렇게 좋은 학교에 넣어서 공부까지 잘

하게 하셨나요?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부근의 절에서는 새벽 3시쯤이면 예불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대웅전

에 들어가서, 그냥 두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스님들의 염불

과 목탁소리를 들었습니다. 매번 예불이 끝나면 저의 좌복은 눈물로 젖었습

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이 다가오면 죽을 것인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졸업할 때까지 살아서 원하는 대학에도 진학하고, 방학 때 직접 깊

은 명산고찰에 다니면서 큰 스님을 만나 자신의 인과를 안 다음 이 재난 속

의 일생을 마감하게 해달라고 불보살님께 빌었습니다. 저는 절에서 죽으면 

불보살님들이 이끌어 주시어 반드시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

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절의 스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얘야, 너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로구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꼭 말

을 잘 듣는 신을 만나게 되지. 걱정하지 말아라. 불보살님은 반드시 네 말

을 들으시고, 너의 소원도 꼭 들어주실 거야.”
저는 공부도 걱정되고, 또 목숨도 걱정돼서, 선생님께 저처럼 오래 살지

도 못할 사람이 이렇게 계속 공부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 봤습니다. 선

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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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숙제는 열심히 다 마쳐야 한다. 무

슨 빚도 져서는 안 돼. 사람이 얼마를 살건 간에, 평소와 똑같이 등교하고 

출근해야 해. 죽기 일초 전까지도. 이건 본분이야.”
졸업할 때, 세 곳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곧 죽

을 사람이 장학생을 마다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루라

도 빨리 산에 올라가서 편히 제가 잠들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죽은 다음 

누군가 와서 향을 피우며 제사와 염불을 드릴 수 있는 절이 있어야, 아무 

의지할 데 없는 무주고혼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성(省)의 습관은 여자가 시집을 못 가면 죽을 수도 없습니다. 결혼

하지 않으면, 저 세상에 가서도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시험을 마치고, 조그만 배낭 하나를 등에 매고 혼자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은거해 사는 도인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종일 산을 올라 한 걸음도 떼기가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어떤 절도 암

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성한 숲으로 들어가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눈앞에 아주 웅장한 큰 절이 보였습니다. 절의 양쪽 

벽에는 노란 색의 이상한 큰 글자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미 

왔으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이미 날도 어두워

졌는데 나 같은 어린 여학생이 어떻게 이 산을 다시 내려갈 수 있겠나 싶었

습니다. 

이 절에는 모두 비구스님들이 묵고 계셨고, 주지스님 또한 이 곳 분도 아

니고 한족(漢族)도 아니어서 표준말이 서툴렀습니다. 저를 주지스님 앞으로 

데려가자 무서워서 손발이 모두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왜 어린 여학생이 

이런 밤중에 깊은 산골짜기까지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

드리고 공손하게 삼배를 올린 다음, 묵묵히 그 앞에 꿇어 않아 그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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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을 구했습니다. 

저는 가방에 넣어온 모든 성적표와 상장, 선생님의 소개서를 보여 드리

며, 제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니, 너무 

유치하고 우습네요.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 숨이 끊길 때 같이 

태워서 하늘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저는 한 무더기의 

장난감과 인형을 가지고 갔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아주 이상하다는 표정

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 평생 너무 외

로워서, 저 세상에 가서도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

래서 저와 같이 살아온 이 장난감과 인형들은 저와 뗄 수 없는 신체의 일부

가 된 것들로, 제가 천국으로 영원히 돌아갈 때 서로 의지하여 절대 헤어지

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은 대장부라 이 어린 여학생의 내면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는 진지하게 제가 설명하는 저의 각종 휴대품에 대한 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알 듯 말 듯 아무런 표정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저

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눈빛만은 아주 자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얼굴이 자비롭고 선량하니 그렇게 단명에 죽을 리가 없다. 너

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을 만나는 법, 네가 살려고만 한다면, 너 몸도 반드시 말을 잘 들어서 네가 

잘 살도록 해줄 거야. 사실, 너처럼 착한 애는 하느님이 돌보시지 않을 리

가 없어. 편안하게 여기서 묵도록 해라. 너의 이 장난감과 인형들은 사형들

한테 작은 방을 하나 만들도록 해서 그곳을 그들의 방으로 삼으렴.”
스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다음,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마디 보충하셨

습니다.

“말 잘 들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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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와 장난감과 인형들, 곧 제 식구들은 모두 이곳을 피난처

로 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에 다녔고, 틈만 나

면 사형님들의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빨래나 설거지, 무슨 일이든 다 해서 

모두들 저를 예뻐하시고 제 장난감과 인형들까지도 사랑해주셨습니다. 스

님께서는 저보다 마흔 여 세가 많으셔서, 할아버지 같았으며 사형님들은 삼

촌 같아서 정말 아주 따뜻한 대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성격은 너무 나약한데다 자폐증까지 있었습니다. 매일 온 종일 하나

의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말을 착하게 잘 들으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

이든 모두 잘 될 거야, 어떤 후회도 없이.” 
이렇게 일 년 또 일 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마치고 국가고시에

도 합격해 정식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저는 거의 틈만 나면 스님

의 곁에 가곤 했습니다. 정말 새가 둥지를 찾듯 그렇게 보낸 세월이 18년이 

됐습니다. 

어느 깊은 밤, 스님은 갑자기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무릎을 꿇게 했습

니다. 한 자씩 한 자씩 천천히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유언이라도 남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의 눈이 붉어졌고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어 

울어버렸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원래 불가의 전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말을 잘 듣는단 

말야. 내 말만 잘 듣는 게 아니라, 신의 말씀까지도. 그래서 너의 인품과 인

격이 아주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어, 나의 입실제자로 삼아 의발을 

물려주기에 손색이 없구나. 나는 내 평생 가장 고귀한 법보인 ‘말을 잘 들으

라’는 뜻을 전해주었다. 너는 참으로 말을 잘 듣는 아이여서 전승을 받을 수 

있으며, 너는 우리 가문의 제자들을 이끌고 모든 신도대중을 이끌어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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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게 할 수 있다.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들도 모두 너의 말을 들을 것

이다. 말을 잘 들으면 말을 잘 듣는 분을 만나고, 말을 잘 들으면 말을 잘 

듣는 자식을 만난다. 후에 너는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며 행복할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말을 잘 듣는 자손을 볼 것이고, 말을 잘 들어주는 상사와 

동료를 만날 것이고, 말을 잘 듣는 학생과 제자를 만나고, 말을 잘 듣는 차

와 비행기와 배를 만날 것이고, 말을 잘 듣는 몸을…….”
저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축복에 감사드렸습니다.

스님께선 떠나셨고 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전승을 받으러 오늘날까

지 한 번도 다시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평범한 성실한 작

은 사람이기만을 바랄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부모

님과 남편과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이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는 저희 집과 부엌이 수행하는데 가장 좋은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 깜짝하는 사이에 예순 둘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동안 하느님

은 제 말씀을 들어주셨고, 몸은 제 말을 들어주어 하루하루의 목숨을 이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님께서 제게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제게

는 이 모든 것이 과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 결혼생활이 행복하

고 자녀들이 모두 평안하고 사회생활 또한 원만하고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전승에 관해, 저는 사형님들께서 그것을 이어받기를 간청했습니

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필

경 출가자의 전승은 출가자가 받아야 하는 법, 이는 천지지간의 대사이며 

가문의 종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줄곧 스님의 진정한 전승은 주요하게 

산이 아닌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줄

곧 스님을 곁에서 모시며, 온종일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돌

이켜보면, 그분은 출가자일 뿐만 아니라 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의리가 있

는 분이셔서 육도중생을 모두 자신의 친혈육, 친가족처럼 생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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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열여덟도 안 된 나이에 스님의 품에 안겼고 저를 요람처럼 흔들어 주

시며 사랑해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제 친할아버지보다도 더 친할아버지 

같았으며, 저희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결코 자신

의 몸만을 챙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 산을 내려와 그 법을 전할 수 있길 기원했고, 그래야 진정 고통 받는 중

생과 한데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가 

일반인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결혼해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지중해빈혈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면, 출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잘 듣지만, 맹목적으로 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는 것은 겉모양일 뿐이며, 절에 남게 되면 자신을 불가의 귀

신으로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는 진정 말을 잘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스님의 진

정한 전승을 민간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자, 한 평생 온 힘을 바쳐 스님의 

이념과 사랑과 열정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병을 고쳐 보려고, 밀교의 각종 방법들을 배우고 많은 황교

(黃敎) 정통 경전과 규범을 읽었으며, 몽고어와 티벳어의 대장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말을 잘 들어라’라는 말씀입

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안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

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숲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

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 안 듣는 비행기, 기차, 자동차, 버스를 타서 불행하게 

죽어갑니다. 또 많은 사람의 몸이 말을 안 듣고,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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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입원합니다. 결국 몸이 의사선생님의 말을 안 듣고 모든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말을 안 듣고, 주주가 말을 안 듣고, 고객이 말을 

안 듣고, 심지어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일마다 모두 

뜻대로 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한 평생 비참하게 살아

갑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나고, 말을 안 들으면 그런 말 

안 듣는 사람을 만난다.”
만약 당신이 오래 살고 싶다면, 순조롭게 사업하고 싶다면, 몸이 건강해

지고 싶다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면, 모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 스스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을 이기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강함과 용서의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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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든 손·염불하는 입

어릴 때 저는 왠지 모르게 배가 점점 불러와 마치 여자아이가 임신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인 의사선생님은 ‘육종(sarcoma)'를 없애는 수

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커지는 단단한 덩어리를 보고 어떤 의사선생님은 간장종

대, 어떤 분은 비장종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항일운동에 가담해 당시 타이완을 통치하던 일본정부에 의

해 정치범으로 몰려 감옥에 끌려가시고, 집에는 외할머님과 어머님만 남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이런 어린 애가 그런 대수

술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했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도처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점을 쳐서 답을 구

하셨습니다. 뒤에 저는 수술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선생님께서는 “수술을 

하면 살 수도 있지만, 수술을 안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

다. 그리하여,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서 그

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심한 빈혈과 산소결핍에 시달려, 

커서도 늘 병치레를 달고 살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두 분께 말씀하셨습니

다. “이렇게 허약한 아이는 틀림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설사 내버려 둔다 

해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인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쓸데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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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만 허비하는 폐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외할머님과 부모님께서는 모두 저를 위해 불문에 귀의하시어 채식을 하

며, 매일 향을 피우고 경전을 독송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 년 내내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져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매일 저를 부축해 침대에서 내려오게 하여, 삼

궤구고(三跪九叩)7)를 가르쳐 주시고 정신을 차려 향을 들고 염불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건 심하게 열이 나

며 헛소리를 했고 두 손은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교대로 병실을 지키셨습니다.  

할머님은 습관적으로 경전의 짤막한 구절들, 가피력을 주는 짤막한 주문

을 늘 반복해서 중얼거리시며 신들이 저를 보호하길 기도하셨습니다. 체온

이 올라가면 머리가 뜨거워지며 혼미해졌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실망시켰

습니다. 이미 열한살이 되었는데도 가장 쉬운 하나, 둘, 셋조차도 세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님께서는 어머님을 위로하며 "얘는 살아 있기만 해도 다행이야, 

다른 건 그냥 인연에 맡겨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제가 향을 

피울 수 있는 깨끗한 두 손과 염불할 수 있는 깨끗한 입만 가지고 있다면, 

제 삶이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시며 다른 것은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고 여기셨습니다.

저는 아침저녁으로 조용히 누워, 할머님께서 어떤 손이 향을 피울 수 있

는 손인지, 어떤 입이 염불할 수 있는 입인지 설명해 주시는 것을 알듯 말

듯 들었습니다. 

7) 역자주: 중국 전통적으로 이는 최고의 예(禮)로서, 두 무릎을 꿇고 세 번 절한 뒤 일어나는 것

을 총 세 번 반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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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향을 든 손은 깨끗해야 한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도 안 되고, 살생을 하

거나 어떤 생명이 있는 것에 해를 주거나 꽃이나 풀을 뜯고 나무를 베어서

도 안 되고, 사람을 때리거나 탁자를 때려서도 안 되며, 부모님께 죄송한 

일이나 나쁜 일도 해선 안 된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염불하는 입은 깨끗해야 한다. 더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해선 안 되며, 다

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욕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며, 시비를 가려서도 안 

되며, 남을 속여서도 안 되며, 성실하고 진실해야지 거짓을 꾸며선 안 돼."

할머님께서 아흔 둘에 돌아가실 때까지 날마다 염불을 들으며 어둠속에

서 한 자씩 한 구절씩 최대한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천 

번 만 번 당부한 가훈으로 예순 둘이 된 지금에도 여전히 저의 귓가에서 울

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허약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집에서 외할머님과 늘 

같이 잤습니다. 매번 외할머님께서는 제가 한밤중에 숨이 끊어지기라도 할

까봐 매우 불안해하시며 저를 꼭 껴안고 주무셨습니다.        

외할머님께서는 임종 때 어머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틀림없이 살 

수 있어. 향을 피울 수 있는 깨끗한 두 손과 염불할 수 있는 깨끗한 입을 가

지고 있으니까."

사실,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제 병은 수혈이나 약이나 주사로써 전혀 좋

아지거나 호전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수혈해야 하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하니까요.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갈 무렵, 빈혈과 산소결핍으로 인한 발육장애로 몸

에 이상이 와서 1년 남짓 병치레를 해야 했습니다. 

서른 여섯살 되던 해, 저는 수혈할 시기를 놓쳐 11개월 동안 혼미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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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식물인간이 돼 버렸습니다. 

마흔 넷살에는 일 년 내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내리지 않아, 열 달

이 넘어서야 침대신세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쉰 네살에서 쉰 여덟살 사이에는 연거푸 수술하느라 병원이 집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순 하나에는 빈혈과 산소결핍으로 인해 다리가 심한 괴사로 문드러

져, 수술을 또 여러 번 받아야 했습니다. 16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오늘에

야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하반신은 마비가 되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이 지중해빈혈의 성적표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이런 몸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이렇게 생사를 헤매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 오늘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뿐 아니라, 결혼해서 자식을 몇 명이나 낳고 사회적 지

위를 가지게 된 것을 감히 믿지 못하실 겁니다.

외할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타고난 임무와 사명이 있

으며, 모두 세상에 태어난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역할

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용감하게 살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순 둘까지 살아남은 비결을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

답합니다. “깨끗하게 향을 피울 수 있는 두 손과 깨끗하게 염불할 수 있는 

입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정말, 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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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해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합니다. 

경전에 ‘부처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얼굴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생김새가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얼굴

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운명을 만날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미국의 링컨대통령은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습

니다. 당연히, 자신의 행복과 불행, 부와 빈곤이나 성공과 실패 모두 자기

로 인한 것이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해엔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도록 노력합시다. 눈썹사이를 찡그리는 미

운 얼굴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보름달 같은 얼굴이 바로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자상한 얼굴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건강과 재물, 명예와 지위 

등을 누리는 자신을 바꿈으로써 당신이 만나는 모든 세계가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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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염주를 지닐까요

염주는 원래 ‘불주(佛珠)’라고 합니다. 불주의 본래 의미는 ‘죽이지 않

는다(弗誅)‘입니다. 그리하여, 염주는 우리가 이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서 사

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생명도 죽이지 않고, 상대방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장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작은 생명들을 수없

이 죽이고 맙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명을 제대

로 누릴 수 없게 한 것을 신은 모두 기록하며,  이 작은 생명들이 단명한 만

큼 그의 수명에서 삭감해 그 사람의 수명은 결국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단명을 타고 났으나, 부단히 크고 작은 동물들의 생명

을 사랑하고 아끼며 보호해 수명을 길게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수명을 신

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 사람의 생사기록부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불치병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양수(陽壽)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기계에 깔려 죽는 

등, 각종의 사고로 갑자기 죽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불치병도 없

는데, 죽을 때가 되니 그냥 죽어갑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수명을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목숨을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생하지 않으면, 염라대왕도 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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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이 방생할 때 염라대왕도 살 길을 마련해 줍니다.

저는 불치병환자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지중해빈혈을 앓아 사망을 선고받

았습니다. 골수는 조혈기능이 없어서 돌이 채 되지도 않아 이미 다른 사람

의 혈액에 의존해 나약한 목숨을 지켜 왔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일찍이 제 병을 고치기 위해 명의와 비방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셨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백약이 무효한 상태여서 수혈에만 의존

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제게 늘 어떤 생명에게도 해를 주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천 번, 만 번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숨과 제 목숨을 직접 바꾸

는 이치로, 염주를 걸어주시며 절대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일깨워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주 의식을 잃어 깨어나지 못하거나 쇼크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어머님께 경고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겐 내

일이 없어요. 아무리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살아봐도 별 볼일 없는데, 왜 

이렇게 큰돈을 들이며 애를 쓰십니까?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가

족들을 돕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사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많은 사람

들은 제게 “당신은 오늘날까지 무엇을 의지해 살아왔습니까?”라고 묻습니

다. 저는 “염주요, 영원히 살생하지 말자는 맹세와 한평생 지켜야할 계율 

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신도 염주를 지니고, 살생하지 않는 계율을 지킬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이것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맹세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반

드시 복을 받아 순조롭게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이루고, 많은 자손을 볼 것

이며 수명장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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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살생의 정의

1. 생명을 죽인다 :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으로, 사람을 포함한 살아있

는 동식물로 하여금 고귀한 생명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2. 사람의 살 길을 뺏는다 : 다른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기회나 다른 사람

의 일을 빼앗는다.

3. 다른 생명의 앞길을 막는다 :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 앞으로 나갈 수 없

도록 해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예를 들면, 개미동굴을 막는 것, 물건을 

사고 팔 때 값을 깎는 것, 다른 사람의 살 길을 막아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등.

4. 다른 사람을 핍박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세운다 : 말이나 행동으로 다

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해를 가해 살 수 없도록 한다.

5. 다른 사람의 장사를 뺏는다 : 물건을 사고팔 때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투

거나 빼앗아 다른 사람의 일거리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한다.

6. 구제기금을 도용한다 : 공직에 있으며 빈민구제기금을 도용해 구제를 기

다리는 사람에게서 그 기회를 빼앗는다.

처음 한 방울 피만 흘리지 않아도, 싸움은 면할 수 있다.

마지막 한 마디 말만 하지 않아도, 논쟁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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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 

저는 줄곧 염불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저를 위해 매일 염불하셨습니다만, 늘 

이런 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신이라고만 생각하며 이런 게 다 무

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혈할 때가 되면 여전히 수혈하러 가

야 하고 철분배출도 해야 하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단지 두 분께

서 따라 읽으라고 하니까, 또 말을 들어야 하니까 마지 못해 착하게 읽긴 

했지만, 내심 그렇게 믿음이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입이 있으니 온종일 쉬지 않고 외우지만,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병을 고치고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너무 쉬운거 아닌가요?    

올 7, 8월에 저는 지중해빈혈로 인해 다리가 심하게 문드러지더니 점점 

괴사로 발전해, 세 군데 병원에서 모두 다리를 꼭 잘라내야 한다고 했습니

다. 저는 “몸의 터럭이나 살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감히 

상하게 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에, 주치의께 집에 가서 부모님의 동의를 구

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그럼 만약 부모님께서 동의

하지 않으시면, 다리를 자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씀이십니까?”라고 물었습

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또한 생각이 아주 밝으셔, 이미 다리가 이만큼 

썩었으니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 7시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기로 이미 예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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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저는 다리가 없는 장애자가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진정시키죠? 

가족들에게 휠체어를 끌고 아래로 내려가 바람을 쐬어달라고 부탁했습니

다. 왜냐하면, 수술 후 25일간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운데 햇볕이 좋은 곳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리가 있는데 저는 답답해져 왔습니다. 보고 있자니, 점점 더 마음이 

못 견딜 것 같아 병실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녹음테이프를 

버리러 왔습니다. 이건 그의 가족한테 부처님명호를 읽어 주던 것인데, 이 

환자가 이미 죽었다고 그걸 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여태껏 늘 외할머님께서 제 곁에

서 염불을 중얼거리셨는데, 이젠 외할머님도 떠나시고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다음날 아침 다리를 잘라낸다고 생각하니 더 

할머니가 그리워지면서, 그 테이프를 주워 녹음기에 꼽고서 아미타불명호를 

따라 부르다보니, 정말 할머니가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넋 나간 사람처럼 한 번 또 한 번 명호를 불렀습니다. 외할

머님을 떠올리며, 내일 다리가 없어질 것을 생각하니, 저는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몇 명의 의사선생님들께서는 조심조심 상처부위를 관찰하며 

절단할 부위와 썩은 살을 도려낼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고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습의들은 상처위에 탄력붕대를 몇 층이나 감았습니다. 이렇게 해

야 내일 아침 씻을 때 부주의하게 소독약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했

습니다. 다음날, 저는 6시가 넘자 수술실로 들어갔고 다리는 올려져 씻겨 

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얼마나 깨끗하게 소독하는지 껍질조차 

다 벗겨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말없이 집도의와 마취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이미 정신이 몽롱해졌습

니다. 눈물 가득한 눈 사이로 걸려있는 제 다리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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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당하는 짐승처럼 도살장이나 시장의 정육점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흑흑거리며 울었습니다. 한평생 어떤 사람, 어떤 생명도 해친 일이 

없는데, 왜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마침내, 집도의께서 조수 다섯 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다리의 썩은 상

처위에 감은 탄력붕대를 풀더니 갑자기 놀라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소리

는 정신이 몽롱해져 있던 저를 정신차리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치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썩은 다리야? 어떻게 멀쩡해?”
모두들 몰려와 둘러섰습니다. 모두 한 마디씩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썩은 

다리였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긴 했지만, 주치의께서는 그대로 다시 병실로 옮겨가도록 했습니

다. 회진하시는 의사선생님과 주치의는 여러 차례 의논한 다음, 다시 상처

를 재점검하고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수술도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

다. 그리고 다음날 퇴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며,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습

니다. 왜냐하면, 속에 문드러진 근육이 지중해빈혈의 심각한 빈혈과 산소결

핍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외부적인 상처는 스스로 완전히 봉합되어졌습니다. 썩어서 어쩔 수 없던 상

처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아무도 모를지도 모

르죠.

제가 정말 염불을 해서 기적이 나타난 걸까요? 만약 저처럼 염불을 해보

지도 않은 ‘현대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인간’이 염불을 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한 평생 천만번 그렇게 공을 들인 외할머님과 어머님의 염불은 의

심할 나위없이 더 효험이 있었겠지요. 제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 

중, 이것이 아마도 중요한 이유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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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염불해본 적이 있나요? 정말 이렇게 쓸모가 있나요? 과학적

으로 해석이 가능한가요? 의학적으론 해석이 가능합니까?

제 머릿속은 뿌연 안개로 가득해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비록 

대종교가들을 접한 적이 많았지만 그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이건 마음이 지성을 들일 때 생기는 신비한 힘으로 이상할 

것 없어요”라고 말하고, 어떤 친구는 “염불하지 않았어도 줄곧 그렇게 살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닦아왔으니 당연히 하늘이 감동해 썩은 살이 바뀌는 

기적을 나퉈 보이신 거야”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너무 심오

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저로서는 단지 우연히 녹음테이프 하나

를 주워서 그 염불을 따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8)

힘든 일이 찾아오면 인내로 대처하라.

기쁜 일이 찾아오면 덤덤하게 대하라

저자주 1 : 본문에서 서술한 수술의 진행과정은 환자인 제가 당시 현장을 기억나는 대로 쓴 것으로 

설령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있다하더라도, 환자로서는 더 이상 알기가 힘듭

니다. 아마도 각 의사마다 그 테크닉이나 처리방법이 다를 것이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

별일겁니다.

저자주 2 : 제가 염불한 것은 단지 부처님 명호일 뿐,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염

불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염한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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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되는 것과 부처가 되는 것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일행자선의 집(一行慈善之家)’으로 저를 찾

아 옵니다. 그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제게 수행을 잘하라고, 염불을 잘하라

고 권합니다.

말씀드리려니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전혀 수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불하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염불도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어떤 스님들께서는 제게 열심히 수행하려고만 하면, 내세에

는 틀림없이 몸을 바꿔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것이며, 만약 운이 좋으면 남자 몸을 받아 대장부가 될 수도 있다고 장담하

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나 저는 이생에서 이미 매우 만족하여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세에도 저는 여전히 여자이고 싶고, 이와 똑같은 처지였

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계속 외할머님의 사랑스런 손녀이자 어머님의 

딸로, 평생 그분들의 반려자가 되고 싶고 다섯 아이의 엄마이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생의 이런 모습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운이 좋고 

행복하다고 여기니까요.”  
스님께서는 제 말씀을 들으시고 고개를 크게 흔드시는 모습이, 아마도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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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종정(鐘鼎)과 산림이 모두 각각 타고난 천성이 있어, 자리를 바

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사람이 되기에 적당하지, 부처가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고 떠나시기 전에, 늘 제게 “넌 뭐가 되고 싶

니?”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만약 될 수만 있다면, 절대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정의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제18장 제23절에서 제32절을 살펴보면, ‘어떤 곳에 만약 

진정 정의로운 자가 한 명 있다면, 신은 결코 이곳을 멸망시키지 않으며, 

이 사람으로 인해 이곳을 보호해 모든 백성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 것이

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스님께 매우 돈독히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한 평생 노력해서 신의 마음에 드는 진정한 의인(義人)이 되어 

꼭 타이완을 지켜내겠습니다. 신은 진어자(真語者)요, 실어자(實語者)요, 

불광어자(不誑語者)이시므로, 반드시 거짓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그렇

게 하면, 신도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타이완을 살피시어 멸

망하거나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스님께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동자야, 열심히 노력해라. 사람이 

되는 건 부처가 되는 것보다 어려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1. 성경 창세기 제18장 제23~32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

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



92
목숨은 조금씩 노력해 스스로 얻나니 

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

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

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

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 인이 부

족할 것이면 그 오 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

대, 내가 거기서 사십오 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

대, 사십 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삼십 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

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이

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십 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 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2. 만약 제가 백년 후 자신의 모습을 정할 수 있다면, 여자 토지신(土地婆)

이 제일 되고 싶습니다. 그 몸으로 이 타이완 땅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보호해, 영원히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한 인간세상의 정토

낙원이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할 수 있다면, 저는 타이완 육도중생의 친어머니가 되고 싶

습니다. 영원히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충만한 중생의 자상한 어머니길 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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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들어온 프로젝트는 대부분 일본, 독일, 미국 등지의 

고객들과 관련되어 있어 그 요구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이다. 그래서 저의 

국제특허사무팀에서도 세계수준급의 매우 비싼 제도기계들을 사들이고 거

액의 안전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계 제일의 신형전자동제도기가 보이지 않았습니

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원들은 모두 빨리 경찰에 신고해 도둑맞은 것을 

상대방이 팔기 전에 찾아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료가 범인으로 찍혀 한 평생 그 명예를 훼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의 인품과 인격이 이 비싼 제도기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했기

에, 도저히 경찰에 알릴 수도 보험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누가 욕심을 냈을 거라는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중에 월남

에서 온 난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월남에서 타이완으로 도망 와

서 아무 의지할 곳 없이 길거리를 전전하며 빈곤과 질병 속에서 헤매고 있

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런대로 괜찮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입에 풀칠할 만

한 자리도 제공했으나, 그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고 생활이 개선됨에 따라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나 그것을 만족시키기가 이젠 힘들어졌습니다.

기계가 없어지자, 이 월남 직원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런 우연이 어

디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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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그의 관계자료를 찾아보려 했지만, 인사부문에서 그에게 상처

를 줄까봐 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제 평생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 적이 없고, 등 뒤에

서 자신의 동료를 팔아본 적도 없습니다.

한 달이 되지 않아, 같은 업계의 사람이 친구를 통해 힘들게 저를 찾아왔

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매우 비싼 신형전자동컴퓨터제도

기를 팔러 왔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부른 가격이 합당한지 어

떤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급기계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예전에 

한 대를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

에게 기계를 팔려는 사람이 아주 궁색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의 앞길을 막으려는 마음을 품을 수 없었고, 그의 명예가 훼손

당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격은 매우 쌉니다. 아주 살만 하네요. 만

약 조작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람

들을 보내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그걸 사십시

오!”
뒤에 그는 과연 제 의견을 받아들여 이 기계를 구입했지만, 구입자도 판

매자도 모두 어떻게 쓰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내 도와주도록 하고, 중요한 부품들을 한 무더기 달려 보

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가 도난당할까 걱정했던, 가장 아끼던 것들로 

모두 특별히 개인금고에 보관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계를 

모두 훔쳐갔다고 할지라도 전혀 사용이 불가능해 기계는 고철덩어리나 다

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가 이런 기계를 수입한 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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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뒤에 다른 공장 것으로 바꿔서 이것들은 놔둬 봐야 쓸모가 없으니 여러

분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저도 이젠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물

건들을 안볼 수 있겠다 싶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쪽에 가서 도움을 주고 돌아온 동료가 불만에 가득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우리가 잃어버린 신형 전자동컴퓨터제도기고 고유번호도 

같은데, 왜 경찰에 알려서 찾으려 하질 않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계를 잃어버리는 건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아. 사람을 잃어버리는 건 

일생의 대사지. 기계야 다시 살 수 있지만, 인품과 인격은 늙어 죽을 때까

지도 돌이킬 방법이 없어. 상대방을 까발리려고 하지 말게. 돈 몇 십만 원

(대만 화폐) 때문에 한 개인의 평생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게. 그에게 살길

을 열어줘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게!”  
이 월남 동료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월남난민의 구제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당한 지위와 능력을 갖췄습니다. 자녀도 많이 뒀고 가정도 행복

한 편입니다. 그는 여러 번 제게 과거에 그가 판 기계비용을 갚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당시 정말 부득이한 형편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 훔쳤다”라는 것은 그 자신이 말해서 알게 된 것이지, 제가 어떻게 그것

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 어떤 증거

도 없는데, 어떻게 그에게 죄를 씌울 수 있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스스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을 가지

고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밖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면 몰라도 저는 그동안 줄곧 이 사람을 잊고 싶었고, 정말 오래전에 잊어버

렸습니다. 그러나 이십년이 지나서 그는 뜻밖에 온 가족과 함께 타이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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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은인처럼 모시는데, 난처해져 아주 혼이 

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신이 훔쳤다고 말하지만, 나는 자네가 훔쳤다고 말할 수 없네. 

만약 정말 나에게 배상하길 원한다면, 그 전액을 월남난민들에게 쓰게나!”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의심은 의심일 뿐이어서,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동료를 심판하거나 자기 

동료의 죄를 판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는 오로지 자신만

이 분명히 아는데, 왜 자신 스스로 심판하고 그 죄를 인정하도록 내버려 두

지 않죠?” 
저는 매우 간절히 이 월남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과거에 어

떤 잘못을 했든 상관없이 영원히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바른 군자이

길 바라네. 옛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어제 행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오늘 행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했네. 지나간 일은 지나가게 하게

나, 모두 다 지나가게! ”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으니 한 때 자신의 미혹함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포복과 부담이 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과거의 그를 잊고, 그도 철저히 과거의 자신을 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했

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면, 우리들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

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또한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 아

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은 항상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느

냐로 우릴 어떻게 용서할지 결정합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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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힘든 비밀  

저는 처음 타이베이 기차역 앞에 사무소를 열었는데, 전체 

직원이 21명으로 대부분 관련대학원 졸업자들로서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었

습니다. 

처음 열 달 동안, 어떤 건수도 없어 거의 돈을 빌려다 써야할 형편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부담을 좀 해소하고자 인원을 줄이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모든 직원들이 맡은 책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입을 떼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전당을 잡힐만한 물건은 모조리 맡겨서 

돈을 충당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출장 갔다 막 돌아오는데 출납회계를 보는 여직원이 아연

실색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서랍 안의 자금회전용 공금을 모조리 

도둑맞았어요!”   
여직원은 또 서랍의 열쇠통도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열쇠수

리공을 불러다 수리하고 고급 수입열쇠를 더 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열쇠공을 불러오도록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열쇠공

을 불러 서랍 안팎의 열쇠를 모두 뜯어내고 어떤 열쇠도 필요 없다고 말했

습니다.

이 여직원은 매우 불쾌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잘 수리해 놓은 열쇠와 방

금 단 수입열쇠를 모두 떼버리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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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이 여직원은 결국 사직서를 썼고 저더러 미쳤다고 비분강개했습

니다.

이튿날 저희들의 자금회전용 공금은 또 도난당했습니다. 원래 재정이 힘

든데다, 이제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친정에 가서 어머님께 

돈을 좀 빌렸습니다.

삼일 째, 거금의 자금회전용 공금이 또 도난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아까

워서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저는 갈 때까지 가서 어디에도 손을 벌릴 때가 없어 아픔을 무릅쓰

고 결혼기념으로 마련한 금시계를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사일 째, 만 원(대만회폐)만 잃어버리고 다른 것은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

니다. 오일 째, 서랍을 열어보니 모든 공금이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 울고 말았습니다.   

이 닷새 동안 동료들은 저의 바보 같은 행동에 어처구니없어하며 매일 

몇 명씩 회사를 그만둬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멍청한 사장과 일해서 무

슨 미래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님께서는 제가 빌린 돈이 도둑에게 줄려고 놔둔 것이라는 걸 아

시고 더욱 화가 나서 오랫동안 저를 만나주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

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제가 가장 아끼던 물건들과 돈을 모두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도둑에게 훔쳐가라고 놔둔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결국 충분히 훔쳤고, 다시는 어떤 돈에도 손대지 않았습

니다. 거액의 자금회전용 공금을 도단당해 사무소 전체 재정이 너무 힘들어

져 월급조차 해결하기 힘들어지자 많은 직원들이 잇달아 말도 없이 떠나갔

습니다. 

이 도난사건과 월급을 주지 못한 일은 시아버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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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정말 고의로 돈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에게 훔쳐가라고 한 일이 사실이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엄마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말하기 힘든 비밀이 있을까 염려됐

고, 급히 도움을 얻지 못하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큰 재난이라도 닥칠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최대한 많은 돈을 갖다 놓고 훔쳐가도록 해서 

몰래 돕고 싶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두툼한 봉투의 거금을 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천성이 그러니, 말해봐야 소용이 없겠다. 이 돈을 먼저 급한 대로 쓰

거라.”
｝｝

거의 십여 년이 지나서, 저는 35만 원(대만 화폐)이 넘는 거액의 수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름도 쓰지 않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삼가 말씀드립니다. 이 돈은 당시 사무실에서 분실된 31만 원이며, 나머

지는 십년 동안의 이자이오니, 부디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시 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중해빈혈의 발작으로 인해 타이베이

의 롱민종병원(臺北榮民總醫院)에서 몇 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오십대의 낯선 부인이 세 명의 자녀를 데리고 저를 찾아와

서, “자, 할머니라고 불러!”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저를 가리키며, 아이들로 하여금 할머니께 안부를 여쭈도록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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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저는 정말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 낯선 부인은 저의 침대 옆에 앉아서 줄곧 눈물만 흘리며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세심하게 저를 보살피다가, 오후 6시 반이 

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부인은 또 와서 어제와 똑같이 보살펴 줬습니다.

셋째 날도 또 찾아왔습니다.

넷째 날도 여전히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녀는 아주 공손하게 두 손으로 제게 카드를 건네었습니다. 저는 물었

습니다. “실례지만, 도대체 누구세요?”
“저는 소장님 사무실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동료에게서 소장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뵙고 보살펴드리러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십여 년 전에 부쳐드린 수표 받

으셨습니까?”
저는 갑자기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받았네. 그런 

마음 고마워. 그리고 덧붙인 이자는 누가 부친 것을 알게 되면 다시 돌려주

려던 참이었네.”
“아닙니다, 그건 이자예요, 만약 받지 않으시면 제 마음이 더 견디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게.” 저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님이십니다. 바로 금생의 

진정한 어머님이십니다. 저는 반드시 진심으로 효도해 보답하겠습니다!”  



101
말하기 힘든 비밀

｝｝
 그녀는 말을 끊었다 이었다 하며 줄곧 눈물을 훔치며 당시의 사정을 말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가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제 사무소의 일을 시작할 무렵, 어느 날 퇴

근길에 아주 난폭한 택시기사를 만나 산에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녀의 하반신은 모두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옷도 모두 찢겨졌습니다.

그녀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터라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집안형편도 

힘들어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말하기 힘든 

비밀을 누구한테 가서 털어놓겠습니까?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루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음부에서 고름이 나오고 피가 그치지 않아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매우 불행하게도 그 택시

기사는 아주 심한 성병환자였고, 그녀는 이미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더욱 

불행한 건, 그녀가 이미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

이었습니다. 당시 낙태수술은 위법으로 합법적인 산부인과병원에서는 이러

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불법시술자들을 찾아갔습니

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수술비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는 자살을 몇 차례나 시도했지만, 매번 다시 살아나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왜 모든 열쇠를 다 떼 내게 해서 고의로 제가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그리고 돈을 왜 점점 더 가져다 놓으셨나요?”
저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일주일이 지나, 그녀와 남편과 아이들은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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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부가 모두 이미 박사로 현지의 국립학술기관에서 근무하는 터라 휴가

를 오랫동안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미국에 가서 저희와 함께 사시면 안 되나요? 저희들은 모두 어

머님을 매우 그리워하며, 또 어머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게 오늘이 있게 

한 건 제게 베푸신 은혜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더욱 더 크게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키며, 솔직히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며 자네가 누군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제게 착한 딸과 사위와 외손자 세 명이 새로 생겼고, 게다가 미국

박사들이니 이만큼 고생한 것도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9)

저자주 1: 이 일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명예를 위해 증거를 찾는 일

은 삼가 주십시오. 

저자주 2: 자금회전용 공금이 도난당하고 나서,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돈을 훔치는 사람을 보게 될까봐 염려되었고, 훔치는 사람이 저를 보게 돼 견디기 힘들어 

할까 더욱 걱정됐습니다.

저자주 3: 제 사무소는 한창 잘나갈 때, 총 직원이 이백 명이 넘었고 각 팀은 각자 독립된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주요간부들을 제외하고 직원이 몇 명인지도 확실히 몰랐습니다.

저자주 4: 저는 지중해빈혈로 인해 종종 큰 병원의 응급실 신세를 지고 삽니다. 병문안을 오는 사

람들 중에는 친한 친구들을 비롯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각 방면에서 인연이 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녀감으로 종종 상대방이 누군지 기억을 못하므

로, 혹 실례라도 할까 염려되어 직접 상대방에게 ‘실례지만, 누구신지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확실히 기억하는데, 미안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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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 물든 면사포

저희 집은 부모님의 명령이 하느님의 뜻과 다름없어, 자녀는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하며 의문을 가지거나 반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일 때문에, 혼자 타이베이현(臺北縣) 타이산향(泰山鄕) 부근의 

시골에 살면서 부모님과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외할머님께도 시간을 낼 

수 없어 찾아뵙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갑작스럽게 아버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께서는 오늘 저를 시집보내기로 했으니, 지금 당장 준비하고 있으면 오전 9

시경에 신랑 될 사람이 자가용을 가지고 데리러 갈 때 혼례복도 함께 가져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출근은 어떡합니까?”
아버님은 매우 화를 내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출근은 무슨 출근이냐? 

시집갈 사람이.”
저는 또 물었습니다. “남자는 누군가요?”
아버님은 듣고 나서 더욱 화를 내시며 큰 소리로 호통치셨습니다. 

“시집가라면 가는 거지, 그럼 내가 네게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냐? 이 세

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불행하길 바라겠어? 네게 부모가 있어 대신 결정

해 주는 건 다겁생에 수행한 큰 복인데, 좋아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걱정이냐?” 
아버님께서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 된 자는 부모님을 화나게 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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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고, 조금이라도 언짢게 해서도 안 되고, 대드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

이지만, 저는 내심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백마를 탄 왕자님이 날 데리러 오는 걸까? 뚱뚱할까? 아니면 말랐

을까? 무슨 과를 졸업한 사람일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도대체 누굴까?”
마음속엔 온갖 의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형용하

기 힘든 두려움이 밀려와 저는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집가라면 가는 거야’, 어쨌든 아버님의 명령은 ‘어긴 자는 죽어도 사면이 

불가한’ 하느님의 뜻과 마찬가지니 어쩌겠습니까? 

화장대 앞에 앉아서 순간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러 

내렸습니다. 얼굴은 온통 축축해졌고, 이미 화장조차 할 수 없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온갖 폭죽소리와 함께 긴 자가용행렬이 나타났고, 목석

같은 몽롱한 정신이 돌아와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나가봐야지. 

신랑측에서 가져온 혼례복을 황망히 입고 장갑을 끼고, 귀걸이와 팔찌, 

목걸이 등 장식품을 달고, 이것들이면 됐다 싶어,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신랑측의 사람을 따라 나갔고 그들은 저를 차에 올라타게 했습니다. 

다시 폭죽소리가 울려 퍼지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조용한 것이, 마치 아주 편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머릿속은 온

통 파도로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시집가는 건지도 몰랐기 때문

입니다. 얼마나 멀까?

여섯 대의 자가용은 한 마리 용처럼 중싱대교(中興大橋)를 향해 움직이

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당시 타이베이현에서 타이베이로 가는 유일한 길

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면서도 줄곧 폭죽을 터트려 신나는 결혼식의 축하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중싱대교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앞에는 사람

들이 온 도로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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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살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는 계속 고함을 지르시며, “신부를 

태운 차는 도중에 세우면 안 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선 이미 막

혀 있어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때 두세 사람이 우리 차로 달려와서, 유리를 두드리며 저희들에게 구

조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앞에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한 아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생명이 

위험합니다!”
비록 고개를 숙인 제가 온 몸에 희고 무거운 혼례복을 입고 면사포까지 

쓰고 있었지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옆의 남

자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해서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자초지종도 따질 겨를이 없이 급히 차에서 내려 사고지점으로 뛰었습니다. 

‘아, 가엾은 아이!’, 알고 보니 초등학생이 대형차에 치어 전신에서 피가 흐

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 아이를 앉았고, 면사포는 피에 물들어 

축축해져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기

사에게 차를 돌려 빨리 병원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남자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 어린이를 치료받을 수 있게 한 다음, 경찰은 저를 불러 조사하고 각종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은 엉겁결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부의 면사포는 한번 쓰게 되면 다시 벗을 수도 없으며 갈아입을 수도 없

는 법, 저는 온 몸에 핏자국을 남긴 채 신랑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으며 정신을 차리게 되자 정신

이 멍해진 저도 차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사고를 쳤구나, 이미 우리 고향의 엄한 금기를 져버렸구나, 이

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미 신랑집에서 쫓겨날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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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목숨이 하늘에 달렸다 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 시간을 거꾸로 돌려 다시 하라도 해

도 저는 아마 똑같이 온 힘을 다해 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비참

한 지경이 되더라도 이것은 모두 제가 겪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그 대가를 달게 받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신랑집에 이르러, 누군가 차문을 열자 귤 한 쟁반을 들고서8) 차에서 내

리는 저를 맞아 줬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에서 내리자 모두들 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온통 핏자국이에요?”
“어떻게 흰 혼례복에 이렇게 피가 묻었나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예복을 아래로 늘어뜨리니, 온통 피범벅

이어서 화동들도 감히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신랑측 사람들은 모두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 혼자 밖에 섰습니다. 그들은 긴급회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 누군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신부를 먼저 들어가게 하게. 보러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 보기 안 좋아!”
저는 위층의 구석방으로 안내되어 졌습니다. 그렇다고 신방 같아보이지

는 않았고, 저는 그냥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에 갖추는 연회나 주례, 시부모님을 뵙는 것도 모두 생략하지. 온 

몸이 피범벅인데,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겠어?”
밤이 깊어 사람들 기척도 없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 앉아서 울고 있

었습니다. 울면 울수록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제 운명을 

돌이켜 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가고 나면, 우리가 차로 널 데려다 줄게야. 우리는 이미 

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8) 역자주: 타이완의 풍속 중 하나로서, 신부를 맞이할 때 이 귤은 길조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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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자마자 저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는 전혀 동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넌 다른 사람을 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왜 지금 너 자신을 잘 돌볼 

생각은 하지 않아? 네가 흰 면사포를 썼다고 무슨 흰 옷 입은 관세음보살인 

줄 아냐? 주제넘게!”
그러자, 저는 만약 제가 돌아가게 되면 목을 매달아 죽을 거라고 말하자, 

그녀는 잠깐 멍해지는 것 같더니 아무 말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갔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신랑이

나 가족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울다 지쳐 벽에 기대어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몽롱해진 

채, 어렴풋이 저희 집이 제가 죽음으로 인해 극도로 가계가 힘들어져 비참해

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죽어선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저 한 사람이 죽으면 저의 가족들도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여자는 일생에 한 번만 결혼할 수 있어 면사포는 한 번만 쓴다는 것이 저

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종법이어서, 제게는 기회가 다시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모든 용기를 내어 신랑 측의 의견대로 돌아가겠다고 중매쟁

이 아주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져가신 돈은 제가 갚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얼마 후, 도로가의 창문이 점점 밝아져왔습니다. 신랑 될 사람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다시 따져 묻지 않고 몸을 팔아 술을 

팔든 춤을 추든 하루 빨리 부모님께서 빌린 거액의 돈만 갚을 수 있다면 뭐

든지 다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때,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주인공인가? 그는 어떤 말

도 하지 않고, 그냥 잠깐 들어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날이 새면, 여길 나가도록 합시다. 당신 몸이 피범벅이라서 온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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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니 이 집을 나가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집을 온 사람으로 이 집 귀신이 돼야 

하는 마당에, 무슨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처음 본 이 남자를 따라서 누구와의 인사도 없이 몰래 밤새도록 앉

아있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또 저희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 집은 작은 방만 달랑 하나 있어서, 두 사람이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들은 부부간의 일생지대사를 치르려 했습니

다. 저는 신랑이 저를 내버리지 않아 정말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가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자신조차 잃어버렸다’며 줄곧 찬탄해마지 않았습니

다. 그는 저의 자비는 정말 천지신명도 감동하실 거라며, 너무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니 틀림없이 그런 아름

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삶이 끝났다고 단념하던 차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다니

요, 천지신명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
일 년 뒤, 큰 딸이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선, 먼저 혼인신

고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들고, 저보고도 신분증

을 꺼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의 이름은 청첩장에 인쇄된 이름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해 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이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멍청하네요. 그럼 누구에게 시집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

단 말이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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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신 이름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자란 삼종사덕으로 모든 것에 순종하며, 온 힘을 다해 집을 지켜야 한다

는 것만 알뿐이지, 어린 소녀가 어떻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결혼하는 날, 당신과 결혼할 사람은 원래 우리 사촌형이었소. 그런데 형

이 당신의 몸이 피범벅이 된 것을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어르신들

께서도 난감해지셨죠. 그래서 그날 저녁 모두들 당신을 바로 돌려보내자고 

의논했소. 그러나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오셔서 그렇게 하면 당신이 목을 매

달아 죽을 것이라고 하셨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당신을 쫓아내는 것에 반대했소. 나는 재삼 신부의 마음이 선량하고 아름다

운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구하는 것도 죄인가요?’라고 반문했

소.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그들의 생각은 철석같아 전혀 움직일 기미가 보이

지 않았소. 난 사람만은 구해야 된다는 다급한 마음이 들었고 묘책이 떠올랐

소. 난 용감하게 당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이 결혼을 짊어지기로 작정했

소. 어쨌든 당신은 신랑의 얼굴을 모르니, 누구한테 시집을 가든 같은 셈이 

아니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했지만, 자신은 못살

게 되어 귀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세상 천지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소?”
저는 다 듣고 나서 정말 화도 나고 고맙기도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몇 칠 동안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미

안해하며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
이년 후, 그는 저를 데리고 타이완대학 사거리에 있는 암환자병동에 장기

간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환자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보아하니 친척 

같았습니다. 첫 눈에 보기에 어쩐지 아는 사람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110
목숨은 조금씩 노력해 스스로 얻나니 

제게 소개했습니다. “이 분이 우리 사촌 형이오. 우리 삼촌의 외아들 말이오.”
뒤돌아보니, 그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노인 부

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삼촌과 숙모님이오.”
저는 직감적으로 이 두 분이 매우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아들이 

간암을 얻었는데, 이미 말기였습니다.  

｝｝
저는 입원실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제가 이 분을 만난 적이 있나요? 이 집안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해 당신과 혼인하려던 진짜 신랑이고, 그 노부부가 바로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었소.”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이 분들을 좀 보살펴드려도 될까요? 그분들의 딸이 

되어서 남은 여생을 모셔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백년을 같이 수행해야 같은 배를 타고, 천년을 같이 수행해야 같이 베개

를 베고 잔다 했거늘 부부의 인연이 비록 피에 젖은 면사포 때문에 이뤄지

지는 못했지만, 하루 동안의 귀한 정이쟎소. 물을 마시면서도 그 근원을 생

각하는 법이니, 당신의 선량한 마음과 생각에 뜻을 같이하오.” 
｝｝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피에 젖은 면사포 때문에 죽을 지경

에 이른 건 아닐까? 내가 그날 정말 재수 없는 신부였던 걸까? 옛말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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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연은 하늘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정말 사람 뜻은 전혀 없는 걸까? 왜 

나와 결혼하기로 하고서 내쫓은 걸까?’
삼십여 년 동안, 저희 집안 식구들은 매우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왔습

니다. 의식주에 구애받지 않았고, 다섯 명의 자녀들도 모두 효순하고 말을 

잘 들으며 모두 국내외 일류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런 신부를 왜 맞아들

이지 않고, 그렇게 인색하게 내몰려고 했을까요?

저희 가족들은 말다툼이나 싸움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은 이런 인연, 이런 복분을 아끼며, 서로 한 평생 갖은 노력을 다해 한 집안

의 평화를 지켜 집을 인간세상의 정토낙원으로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부부는 떨어진 적이 없이 영원히 손에 손을 잡고, 기쁘게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둘은 모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넉넉한 수입이 있습

니다. 옥에 티 같은 지중해빈혈만 빼면, 저는 이생에 어떤 모자람이 없습니

다. 이 피 묻은 면사포가 덮어준 것은 무궁무진한 복이지, 어떻게 재앙이라

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거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신부를 거들떠보려

고도 하지 않았으며, 재수 없는 일이라도 당하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

나 결과는 저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가려던 세속의 미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 남편은 사람을 구한 피로써 저와 부부의 인

연을 맺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제 몸에 묻은 피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

한 것으로,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이 어떻게 복을 받지 않고 재앙을 불러들이

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은 대신 증명해 줬고, 남편의 선택은 옳았던 것입니다. 

지금 제 자녀들은 모두 성장해 성인이 되어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

들은 말합니다.

“어머니, 당신 같은 이런 여인을 누가 내치겠어요? 만약 우리가 신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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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도 그날 피범벅이 된 면사포를 쓰고 엉망진창이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의 눈에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

신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어머니께서 사람을 구하다 늦은 시간이 

바로 하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길일길시인거죠!”
자녀들의 위로를 들을 때마다 매번 뜨거운 눈물이 그치지 않는 슬픔의 

비처럼 뚝뚝 흘러내립니다. 

문제는, 실제로 신부를 맞아야 할 사람은 신방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신

방에 들어온 사람은 신부를 맞을 진짜 신랑이 아니었는데, 저는 진짜 결혼

을 한 건가요? 저는 누구와 결혼을 한 거죠?9)

저자주 1: 어떤 독자는 질문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나요?’ 저
희 성(省)의 풍습에 따르면, 여자가 출가하는 것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만약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오면 최악의 재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믿어, 친정의 형제자매들은 영원히 고개를 들고 다

닐 수 없게 됩니다. 제 경우는 이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저를 파

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동업자와 합작해 대형 인쇄공장을 차리고 달력과 신문, 잡지를 

전문 제작했습니다만, 당시 경제사정의 악화로 고객들이 도산함에 따라 부모님도 계속해 나가기

가 힘들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법원에 의해 경매처분 돼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이 위기를 헤쳐 나

가려고 닥치는 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와중에서 불법고리대금업자들의 돈을 융통하기도 했습

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업자들의 손아귀에 넘어가, 신변에는 이 딸

을 제외하고 값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혼은 부모님에게 거액의 돈

이 들어오게 했고, 저희 집도 그런 업자들의 놀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절대 이 

결혼을 취소시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서는 돈을 돌려줘야 하

고, 또 다시 그 암흑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만 죽으면 한 집안 식구가 죽지 않아

도 되고, 또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중해빈혈병을 가진 불치병환자인데, 제가 한 생각만 돌

리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다만 제가 철이 없어 일시적인 충동 때문에 사람을 구하다 면

사포가 피범벅이 되어서 부모님을 다시 그런 암흑가의 업자들 손아귀에 다시 빠트리게 될 뻔했

지만요. 아,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비애가 있는데,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실감할 수 없

습니다. (이 빚은 제가 결혼하고 십년이 지나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피 묻은 면사포의 

대가가 이렇게 비쌀 줄이야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자주 2: 이 피투성이의 면사포는 제가 환갑잔치를 치르며, 온 가족이 축복하는 자리에서 분화시

켜 천지에 헌납했습니다. 그해, 대여점에서는 이 면사포를 안 받겠다고 해 그 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삼 년간 끈질기게 교섭했지만, 쌍방이 모두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은 제가 배

상할 수밖에 없어 생활비는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제 생활은 매우 힘들었고, 큰 딸의 

분유 값조차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가계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사람이 불쌍해지면, 무슨 일이

든 모두 애처롭기만 합니다.

저자주 3: 본문의 부분적 내용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원고교정을 보며 삭제된 관계로 전

후문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이나 

생략된 부분으로 인해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부득이한 사정이니 깊이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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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55년(1966년) 9월 말, 저는 출국을 위한 경비와 생활

비를 충당하느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원래 서독정부가 제공한 공금은 유

학생한테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저 혼자 멀리 떠나면

서, 집안 식구들의 생활을 두 분께 완전히 전담시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

다고 여기시어, 제가 먼저 집안을 안정시킨 다음에 프랑크푸르트로 떠나길 

바라셨습니다. 

저는 여학생으로서 줄곧 직장생활을 하며 탄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를 통

해 번 돈들을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부모님께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월급봉투를 따서 열어본 적이 없으며 월급봉투에서 한 푼도 먼저 꺼내 

써본 적이 없이 그대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자녀를 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했던 가정환경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고생했기 때문

에, 저는 부모님께 차마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

당히 자폐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를 사귀거나 동료와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한데, 어디 가서 이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친한 사람이 친히 주머니를 열어 빌려 주겠습니까? 저는 

비록 부모님과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항상 부모님의 눈물 속에서 빈곤한 

가정의 고충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피는 물보다 진한데, 한 집안의 

장녀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생들을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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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어르신께 간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집의 아이들은 모두 제가 가정교사를 하면서 가르친 학생들이었습니다. 특

히 장남은 저보다 두 살 아래였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가르친 고3학생이

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와서 미국 대학원

에 입학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아주 전통적인 가정으로 

부모님은 매우 자상하시고 자식들은 모두 효순하며 형제자매간에 우애도 

남달라 아주 교양 있는 모범가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정교사를 하는 동안, 두 어른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 주시

며 특별한 애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계를 받은 불문제자에게 

이러한 권세가의 부귀영화는 복을 감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자폐증을 앓고 있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경하지만 멀리해, 친하게 

지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곧 그 집안사람들의 사랑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민은 항상 평민이어야지, 어떻게 높은 곳을 넘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부모님의 핍박에 못 이겨 도무지 다른 방

법이 없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얼마나 기적 같은 우연이 나타나 우

리를 구해주길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이베이의 길가에 서서 느끼는 

그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독함, 정말 “앞에 지나간 이도, 뒤에 오는 이

도 없네. 천지의 고즈넉함을 생각하며, 홀로 처연히 눈물 흘린다(前無古
人，後無來者，念天地之悠悠，獨愴然而涕下)”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래서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들을 찾아가 입을 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뜻밖에 이 집안 어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거액을 내어주시며, 자

상하게 물으셨습니다.

“이거면 되겠니? 모자라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더 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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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자리에서 세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 다음에 갚을 것을 생각하니 무턱대고 너무 많이 빌릴 수는 없었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줄곧 받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법학박사학위를 받아 돌아오면, 이 정도 돈을 별거 아니란다.”
그날 저녁, 두 분은 아주 정중하게 만약 제가 당신들의 며느리가 된다면, 

당신들로서는 정말 다겁생에 지은 복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에게 제 부모님께서는 다른 외부 성(省)의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

하지 않으시며, 결혼한 다음 제가 대륙으로 건너가서 딸을 보지 못하게 되

기라도 할까봐 늘 걱정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도 들으시더니 고개

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 다시 말씀이 없었습니다. 

음력 팔월 보름이 되자, 중추절이라 둥근 보름달이 커다랗게 휘엉청 밝

았지만 제 마음은 어지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달을 보러 나갈 마음조차 생기

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칠만 지나면 저는 수 천리 떨어진 하늘 저쪽으

로 유랑 떠날 것을 생각하니, 매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음력 팔월 열엿새, 달은 어제보다 더 둥글고 더 밝았습니다. 부모 같은 두 

어르신과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저를 위해 송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의 성의를 차마 무시할 수 없어 그냥 그러마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줄곧 술 한 모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열 여덟살에 불가에 

들어가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은지라, 술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른이시고 줄곧 저를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셨으며, 이번에는 이렇게 

큰 도움까지 주신 터에 어떻게 술잔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별하는 

마당에, 이제 최소 칠년은 못 볼 터인데 어떻게 술 한 모금도 마셔 드릴 수 없

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작은 술잔을 들어 조금 마셨습니다. 아주 이상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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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더니, 처음에는 어지럽다가 나중에는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아주 멋진 새 방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꾸며놓은 것이 마치 신방 같았습니다. 제 옷은 속옷에서 겉옷까지 모두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겉에는 아주 말끔한 분홍색의 신부

예복과 흰 면사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평생의 큰 잘못을 저질

렀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미 가족들의 부축 하에 신방에 들어오기 

전 이미 향을 피우고 부모님께 예를 갖추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천고의 한을 만든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제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미웠습니다! 정말 이런 

정의로운 가정에서, 이렇게 규범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집안에서 어떻게 이

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은 기운

이 없어져 몸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다는 것

을 감 잡으시고,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할수록 화를 내시며, 아예 

약을 먹고 배 속에 것을 떼 내고 나서 다시 말하자고 하셨습니다. 남자측에

서는 사람을 보내 부모님께 혼사를 의논했습니다. 쌀이 이미 밥이 됐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자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그들

을 소인배라고 욕하시고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시며, 말을 꺼

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요구했습니다.

“서독에 가지 마세요, 이미 향도 올리고 예도 갖췄으며 잠도 같이 잔 몸

이니,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어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찾아오지 마십시

오. 저는 한 평생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게 아이가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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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처지인데다 또 어떻게 어미가 독하게 자기 아이를 지우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부른 배로 서독에 가서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 

같은 여자유학생이 타국에서 타향살이를 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삼개월이 되자, 저의 배는 이미 상당히 불러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

를 집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다시는 집안에 발도 디디지 못한다고 못 박으시

고, 외할머님께서도 말하기 좋아하는 이웃들이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릴 것

을 걱정하시어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몸을 숨기고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르셨습니다.   

저는 서독에 편지를 써서 지도교수님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올

해 떠날 수가 없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확실한 길을 제시해달라

고 요청했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는 ‘먼저 아이를 평안하게 낳은 다음, 내년에 다시 서독에 

와서 공부하도록 하시오.’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자기의 

아이를 아끼는 것은 천성인지라, 둘을 같이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타이베이에 남는 방법을 택하고, 편하게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

는 제 신체의 일부일자, 유일한 분신이며 저의 전부였습니다. 

외할머님과 부모님한테 쫓겨나고 나서, 저는 의지할 데라곤 없이 타이베

이의 길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을 아주 떠나본 적이 

없는지라, 정말 어디로 가야할 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련

(花蓮)에 미혼모의 집이 있다고 하고, 타이베이의 신셩난로(新生南路)에도 

미혼모를 위한 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은 미혼모를 위한 

기관으로, 낳은 아기를 데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저를 너

무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먼저 가서 물어보라고도 했지만, 어

떻게 배부른 몸으로 도처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걸음씩 천천히 걸

었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무거운 몸을 끌고 오가는 사람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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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들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앞면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계속 그 사

람을 주시하고 또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안 보일정도로 날은 어두

워졌지만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산으로 가서 스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그러

나 나는 배 속에 아기가 있는 몸으로 이미 힘이 없어 그렇게 험한 산속의 

먼 길과 절벽을 도저히 오를 수가 없어. 또 스님께서 계신 곳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장엄한 불교성지로서 모든 대중이 비구인데, 어떻게 배부른 미혼

모가 이유 없이 가서 지낼 수 있어? 어떻게 스님께 이런 망신을 시켜 불교

계에 오명을 남기게 할 수 있어? 스님께서는 당대의 종사이신데.’ 
저는 스님께 누가 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길에서 거지가 되

는 한이 있더라도 스님께 의지해 사문에 욕을 보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돈은 한 푼도 없고, 옷 한 벌 가져 나오지 못

했습니다. 때는 십이월 엄동설한,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날카롭게 불어

오는 찬바람은 사람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고 추워서, 어려

서부터 빈혈과 산소결핍을 앓아온 저의 몸은 줄곧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게 뜨거운 죽을 한 사발 줘 이 굶주린 배를 좀 채워줄 수 없나요? 저는 

이런 추운 날씨에 뱃속의 아기가 혹시라도 얼어 죽을까봐 매우 걱정됐습니

다. 정말 너무 배가 고프고, 추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딜 갈 수 있겠습

니까? 직업소개소요? 배부른 여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가

서 물어보라고요? 마찬가지로 아무도 도와줄 기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이 제게 산중(三重)에 공장들이 많은데 여공과 취사원이 부족하다고 말해 

줬습니다. 저는 가서 한번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루져우(蘆洲)에 도착해 벽에 붙은 광고를 찾아 수소문해, 며칠 만에 

청소하고 차심부름하며 전화 받는 잡무를 보는 일을 구했습니다. 보수는 매

우 낮았지만, 뱃속의 아기와 제가 굶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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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수혈과 철분을 배출시킬 수 있는 돈도 꼭 필요했고, 만약 된다면 영양

보조식품이라도 좀 사서 배 속의 아이를 챙겨 주고 싶었습니다. 

｝｝
민국 56년(1967년) 단오절9), 뱃속의 아이가 9개월이 됐습니다. 중싱대

교(中興大橋)에서는 용주대회(龍舟大會)가 거행되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

었습니다. 당시 저는 편안한 신발을 신어도 한 걸음을 떼기가 힘든 상황이

었습니다. 허리는 매우 쑤시고 아파서 서있기도 불편했습니다. 의사선생님

께서는 심한 악성빈혈환자는 아이를 낳을 때 매우 위험해 대량 수혈해야함

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에는 문제없으시

죠?”라고 물었습니다. 문제없을 리 있겠습니까, 이미 세끼도 다 못 챙겨 먹

는 상황인데요. 

‘그냥 아기와 같이 죽어버려? 굴원(屈原)도 물에 빠져 죽었잖아? 마침 오

늘이 단오절이니, 물귀신이 되면 굶을 걱정은 없어, 종즈(粽子)만 먹어도 

배부르잖아?’
저는 사람들이 밀집한 다리 중간으로 다가가 사람들 사이에 끼었습니다. 

이미 난간위에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 위에 빈자

리가 생기자 얼른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고 바로 밑으로 뛰어 내렸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이미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구조요원이 인공호흡을 하

고 있었습니다. 

경찰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주의하게 물에 빠졌어요?”

9) 역자주: 단오절은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애국자 굴원이 물에 빠져 자살한 것을 추모하는 데

서 유래한다. 이날 중국인들은 굴원을 기리기 위하여 바다에 용의 모습을 딴 배를 만들어 띄우

고 종즈를 바다에 던지며, 물고기들이 종즈를 먹고 굴원의 시체를 그대로 두길 바라는 풍습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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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저도 모르

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뒤에, 저는 부근의 병원으로 실려가 태아안정제, 강심제, 영양제들을 맞

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조요원에게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자상하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히 쉬세요.”
저는 병상에 누워서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조용히 

혼자 생각했습니다. 

‘여학생이 강간을 당한 것도 너무 불쌍한 마당에, 어느 식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고 길거리로 쫓아내어 죽는지 사는지 관심도 없으니 사회가 이렇게 

매정할 수 있나?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사회란 게 원래 이렇게 야만적인 

집단에 불과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줄곧 애를 떼라고 권유하지만, 자기 손으로 자신의 무고

한 어린 생명을 죽이고서도 이 사회를 과연 인간적이라고 인도적이라고 말

할 수 있나요? 그래도 문명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스님은 낙태를 반대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아기가 같이 죽는 것을 

제외하고,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든 뱃속 아이의 가냘픈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
제가 일을 당하고 며칠 되지 않아, 매달 올 것이 오지 않는 것을 알았습

니다. 당시 저는 한약으로 뱃속의 태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으로 ‘생명은 절대적 존엄성을 가지며, 이 아이의 미래 또한 미지수여서 

혹 국가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될 사람일지도 모르고 이 아이 또한 자손을 

낳고 또 그 자손이 대를 이어갈 텐데, 만약 내가 이 아이를 떼버린다면, 내

가 없애는 것이 어찌 이 작은 생명에 불과하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맡고 있던 공직과 업무를 그만두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산중(三
重) 루져우(蘆洲)의 시골에서 사람들의 심부름이나 하는 잡일을 보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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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싸우며 열 달을 꼬박 보냈습니다. 그 동안의 비참한 생활 가운데 그야

말로 눈물만이 저와 같이 했으며, 유일한 위안을 주는 것은 깊은 밤 높이 

뜬 밝은 달과 그 주위를 빽빽이 감싸고 있는 작은 별들뿐이었습니다. ‘이 아

이가 만약 여자라면 달처럼 생겼을 것이고, 좋은 엄마가 되겠지? 저 빽빽한 

별들처럼 많은 자식을 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백혈병과도 같은 심한 빈혈을 앓고 있어, 의사선생님께서는 산전검

사를 하면서 줄곧 난산으로 죽게 될까 염려하시고, 태아도 정상적일지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죽고 아이만 남아 사람들의 모욕과 업신여김

을 당하게 될까 정말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죽는다면 저는 살

아갈 용기와 의미를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에 빠져 저희 

모녀가 이 세간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저희들도 행복해질지 모르니까요.

아주 요행히 저와 뱃속의 아이가 모두 구조되었고 태기에 이상도 없어 

유산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회복하면서, 우리 모두에겐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몸의 터럭과 살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라 누구라도 감히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남자보다 강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
민국 56년(1967년) 음력 6월 어느 오후, 아기는 제 슬픈 비명소리와 함

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여자였으며 몸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

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닷새 동안 저는 몸이 찢

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인해 이따금 구슬픈 비명을 질러 전체 병실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뭘 잡으려 하고, 몸을 가만히 두지 못

하며 아무 말이나 두서없이 해댔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아무리 심해서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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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질러도 제 곁에는 위로해 줄 가족이나 친구 한 사람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물었습니다. “출산비용은 지불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이어 물었습니다. “아니면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병원에 출산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서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아기를 병원에 맡기세요. 그러면 당신도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저는 돈 한 푼 없었기 때문에 병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

었습니다. 저는 병원 측에 삼일만 매일 한 번씩 찾아와서 아기의 얼굴을 한 

번만 만져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와 태아는 모두 심한 내상과 외상을 입은 데다 제가 원래 지중해빈

혈을 앓고 있는 터라, 의사선생님께서는 제가 난산으로 죽거나 태아가 뱃속

에서 죽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고 또 울어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난산으로 죽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또 만약 아이가 죽는다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가 보이지 않아 손으로만 만졌습니다. 간호원은 제게 경고했습

니다. “또 울면, 한 평생 눈먼 봉사가 될 거예요!”
칠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원래 저는 아이가 나오고 배가 꺼지면, 아무 걱

정 없이 혼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일이 터지기 전처럼 청춘소녀의 활발한 

생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가 다르게 아기를 그리워했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저는 공장으로 돌아가 사장님

께 사정했습니다. 돈을 써서 아기를 되찾아 주시면, 외할머님한테 가서 돈

을 구해 바로 갚아드리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아기를 데리고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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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두들 제 핏덩이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이미 병원에서 한 산모

의 사산아와 바꾸어져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미 출생신고도 했고 호적에

도 올렸으며, 제 자료는 만일을 대비해 모두 없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치 청천벽력이 내려치는 것 같았고 한 바탕 미친 듯 고함을 

지르다 쓰러졌습니다. 이후, 저는 아기의 어떤 자료도 찾지 못했고 아무리 

빌고 애원해도 아기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후 거의 팔년간, 저는 퇴근 후나 공휴일이면 늘 산중(三重) 텐타이극장

(天台戏院)의 입구에서 넋놓고 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아이를 한 번만

이라도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
민국 56년(1967년) 추석, 그 남자는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직장

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주 초췌하고 몸이 마른 것을 보고 가슴아

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토록 선생님을 힘들게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며, 그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일

은 정말 지나간 건가요? 그는 또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자고 하면서, 한 평

생 힘껏 저를 보살피며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일 년 동안 어

디에 숨어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몇 번이나 

저를 찾아 들어왔지만 왜 찾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 애는요?”
저는 더 참지 못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도 끙끙거리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거의 반나절 동안 아무 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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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갑자기 그는 대담하게 저의 손을 끌더니 꽉 쥐여 잡고 놓으려 하지 않

았습니다. 그는 거의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데리고 같이 미국에 가 주세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로지 선생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내년 추석에 다시 오겠습니다!”   
｝｝

민국 57년(1968년) 6월 말, 저는 입시요원으로 발탁되어 외부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저희들은 풀려났습니다. 관리직원은 제게 

그동안 매일 어떤 남자가 미국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었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녁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의 풍습에 따르면 올해는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울며불며 무

릎을 꿇고 빌었지만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결혼할 길이 없으니, 후배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평생 영원히 저를 기다릴 

것이며, 언제라도 미국에 와서 같이 살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가 결혼하는 날, 저는 전화를 끊자 머리가 어지럽더니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연합고사를 준비하느라 피로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저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을 알 리 없었습니

다. 저는 칠일 만에 깨났습니다. 

그는 제 학생으로 공부를 가르치면서 딴 얘기는 한 마디도 해본 적이 없

습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어느 마음 한 구석이 이미 그로 채워지기라도 



125
미혼모

한 건가요?

그의 배우자는 제 후배로서 제가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나 후배는 제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선배가 그 집안의 맏며느리라고 생각하시며, 아무도 그

걸 대신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께서는 언니를 존경하라고 

하시며, 집안사람들 모두가 언니를 집안의 큰딸로 여기십니다.”
저는 황하의 둑이 무너지듯 방성대곡하며 죽어라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요?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는 부모님께 대들며 반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

습니다. 자식 된 자는 말을 듣기만 해야 하고 부모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을 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배우자감은 반드시 저희 성(省) 출신이어야 했으며, 아무리 울고불고 해

도 다른 지역사람과는 절대 맺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하는데 이런 걸 

꼭 따져야 하나요? 한 평생을 같이 살아가기에 인품이 되면 그만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의 고집 때문에, 도대체 몇 사람의 행복이 무너진 건가요? 

그러나 부모님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너보고 우리 집에 

태어나라고 그랬냐?”
천하에 부모 아닌 자가 없으니, 잘못은 무조건 자식한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런 운명을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순 둘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부모님께 감히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부모님께서는 한평생 모욕과 업신여김을 

당하시면서 이미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식 된 도리로, 어떻

게 거기다 고통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아무리 기쁜 일이라 할

지라도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못하며, 설령 저희가 힘들더라도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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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 집안의 전통인데, 이것 또한 좋은 거 아닌가요? 

｝｝
민국 59년(1970년) 부모님의 뜻대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

남2녀를 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분 일초도 큰딸을 잊어본 적이 없습

니다. 저는 줄곧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며 불편한 마음으로 매일 산중

(三重)에 가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물었습니다. “당신한테는 지금 자식이 네 명이나 있잖소? 왜 매

일 울면서 그 애만 생각하는 거요?”
아마도 엄마가 되어 본 사람만이 엄마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모든 자식

은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제각기 모두 비할바 없이 사랑스럽습니

다. 저는 첫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할 때 너무 울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아기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두 눈이 

멀쩡하나 자신의 아이가 도대체 어디로 팔려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 해마다, 춘하추동을 막론하고 온 힘을 다해 길에 다니는 

사람들과 그들이 안고 있는 아이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방은 여전

히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식구들은 그를 잊어버리고 현재 가진 것을 아끼며 

왜 미래를 위해 더 노력하지 않느냐고 충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온 심

혈을 기울여 집안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집안을 살피지 

않았고 네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것입니다.  

｝｝
14년 후:

민국 70년(1981년), 스님께서 입적하신지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스님

의 자비대원을 위해 반드시 휴가를 내어 스님을 대표해 의무적으로 공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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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장엄하게 국태민안을 기원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현지 신도

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형님들을 따라 산중(三重)으로 법회를 준비하러 떠

났습니다. 불교에서는 대장부의 상(相)을 중시해 여자가 법기를 만지거나 불

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량의 출가승이건 신도이건 남녀 모두가 

남장(男裝)을 하며, 남성의 ‘사형’이라는 호칭을 쓰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 몸을 받을 수 있는 숭고한 경

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그와 같이 열심히 정진해 성취하기를 바라는 뜻

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불문의례에 근거해 남장을 했습니다. 

제가 법회를 주관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중생이 다가오더니 자신의 어머

니를 저 앞으로 모셔 와 저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저 사람

이 우리 엄마라구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중생의 어머니는 아

주 난처해 하며 황급히 입을 틀어막고 소리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어

머니는 딸을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남잔데, 어떻게 네 엄마일 수 있겠니? 하물며 스님은 출가자인

데, 어떻게 너를 낳으실 수 있니?”
이 여중생은 부인하며 다시 틀림없다고 우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봤어요, 틀림없이 우리 엄마예요!”
저희 밀종(密宗)에서는 관상(觀想)할 때 마음이 흩어져선 안 됩니다. 만약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

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 학생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자세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이 여중생이 어머니로 인해 강

제로 이 도량에서 쫓겨났음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이 

여중생을 만나지 못했고 그렇게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잊었습니다.

｝｝



128
목숨은 조금씩 노력해 스스로 얻나니 

민국 71년(1982년) 말 10월경, 사형님들께서는 또 한 번 신도들의 요청

에 의해, 산중(三重)에 법회를 거행해 나라의 안녕을 기원코자 했습니다. 

여자의 손이 유연해 밀교의 수인(手印)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번에도 제가 법회를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퇴근 후 서둘러 

도량에 가서 스님들을 대표해 장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몸에는 금강상

사(金剛上師)의 가사의 수하고, 머리엔 오불관(五佛冠)을 쓰고 대장부상으

로 장엄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여고생이 자신의 부모님을 끌고 저 앞으로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이 분의 저희 어머니세요, 이 분이 우리 엄마라구요!”
2년 전의 그 학생과 거의 흡사했고, 그 어머니의 반응도 예전과 비슷해 그럴 

리 없다고 하며 스님이 남자고 출가자인데 무슨 엄마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

나 이 여고생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나중에는 고함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정말 당신의 딸이예요!”
저는 매우 난처해져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주변 사람들은 이 여고생이 법회를 방해할까 걱정하며,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도록 타일렀습니다.   

저는 모든 정신을 불사에 집중해 마음을 흩트릴 수 없었으므로, 이 여고

생과는 정식으로 만나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
민국 72년(1983년) 1월:

삼개월 뒤, 갑자기 이 여고생은 크고 작은 가방을 들고 저희 집에 나타나 

몰래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여고생은 이미 점쟁이들이 마귀를 내쫓아

야 된다느니 요물을 없애야 한다느니 하는 통에 미칠 것만 같다고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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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사기가 어디에 있나요? 또 미쳤다구요? 이 여고생은 단지 자신

의 친어머니를 찾으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첨단과학의 시대

에 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믿는 겁니까? 

저는 좋은 말로 타이르고 또 꾸짖으며, 당장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

가도록 했습니다. 이 여고생은 아직 미성년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물러선 

안 되며, 또 어디서 온 아인지도 모르는데 식구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

까. 그러나 이 여고생은 고집이 매우 셌습니다. 당돌하게 말하기를,

“당신은 제 어머니십니다. 여기는 어머님의 집이죠. 왜 제가 자기 집에 

와서 살면 안 되고 꼭 다른 집에 가서 살아야 되죠?”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생활에 외부인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른 집의 자식을 바보같이 그냥 키우려 하

지는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 안정되어 있고 16년 동안 이 가정에 길들

여져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불쑥 찾아와서 온 집이 발칵 

뒤집혔고, 저는 정말 난처해졌습니다. 

저는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입적하시면서 제게 비단주머니 세 개를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제게 일찍이 민국 70년에 큰딸을 만나고 71년에 

또 만나고, 72년에 이 큰딸과 함께 온 식구가 다 같이 살게 되리라고 말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6년 사이에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또 

네 명의 자녀를 봤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가족들에게 해명해야 할지 몰

랐습니다. 또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이 큰딸을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 집안 

식구들에게 어떻게 상처주지 않고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생각하니 막

막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16년이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이 여학생이 정말 내

가 그때 오래전에 잃어버린 큰딸일까?’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정말 결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과거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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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너무 오랫동안 울어서 눈이 보이지 않아 저는 아이의 얼굴만 더듬었지 

생김새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는 스님을 떠올리고, 또 그 비단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아주 공손하

게 불전에서 그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다 되어서, 큰딸을 키우려고 모녀가 기쁘게 만나 끌어안는

다.’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한 줄 더 쓰여 있었습니다. 

‘노란 교복, 학번 XXXXX’ (저자주 참조)

저는 물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예요? 어느 학교 다녀요? 학번은요?”
이 학생은 일일이 다 말했습니다. 그는 징메이여고(景美女高) 1학년에 재

학 중이며, 학번은 XXXXX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교복과 학생증을 내

밀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스님의 주머니에 쓰인 내용과 뜻밖에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고생을 쓰다듬으며 꼭 껴안고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한 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이렇게, 큰딸 스스로 정말 저를 찾아왔습니다.  

｝｝ 

고3이 되자, 큰딸은 이과를 선택했으며, 성적도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스님께서 남기신 비단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적힌 것은 문과였고, 분명히 

‘국립정치대학 XX과’라고 쓰여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학번도 

쓰여 있었습니다. 

큰딸은 저를 매우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당신의 그 딸이 아닌가요?”
스님께서는 틀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 딸아이한테 정말 실수하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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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큰딸은 자꾸 같이 가서 DNA분석을 해보자고 졸랐으나, 저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제가 왜 자신의 딸을 의심하나요?

징메이여고의 선생님께서는 어느 날 학부형들에게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최대한 문과로 바꿀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학입시에서 이과

가 모두 전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딸은 여전히 바꾸지 않았고, 예상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듬해 재수를 했으나 역시 떨어졌습니다. 재수반 선생님께서

는 문과로 바꿀 것을 거듭 당부했지만, 딸애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은 재수반의 모의고사에서 선생님과 충돌이 있은 후, 얼굴

이 붉으락푸르락하며 돌아와 상심해 하더니 홧김에 문과로 바꿨지만, 시험

은 곧 다가오는데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큰딸은 제가 시험 막바지에 바꾼다고 야단칠까 두려워, 잠자코 있었습니다.  

만약 합격한다 하더라도 거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

니다.

“노스님의 의견대로 X어를 하는 게 어떠니?”
그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문학을 싫어하는데다, 왜 하필 이

런 아무도 하지 않는 어학을 하면서 글자를 물고 늘어져야 하느냐고 불만이

었습니다.  

원서를 넣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재수반 선생님을 통해 컴

퓨터로 한 번 예측해봤는데, 뜻밖에도 ‘국립정치대학 XX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황하에 닿기 전 마음은 변하지 않는 법, 그냥 착하게 

노스님의 말씀대로 하자!” 큰딸은 제 품에 안기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제가 암만 해도 당신들이 정해놓은 걸 뛰어넘을 수 없

나봐요. 노스님의 주머니대로 하세요!”
입학 후, 등록한 다음 학생증의 학번을 보니 한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

다. 큰딸은 지금 유학을 다녀와서, 이미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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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주 1: 징메이여고(景美女高)를 한자 한자 풀어보면, ‘景’자는 ‘日’과 ‘京’이 합쳐진 글자로, ‘日’
는 ‘時’를 뜻하며 ‘京’은 ‘已經(이미)’의 ‘經’과 그 음이 같습니다. ‘美’자는 ‘羊’과 ‘大’가 합쳐진 글

자이며, ‘女’는 ‘女兒(딸)’를 의미하고, ‘高’는 ‘高興(기뻐하다)’의 ‘고’입니다. ‘羊大女兒’는 또한 

양띠를 가진 큰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딸은 민국 56년생으로 양띠입니다.

저자주 2: 큰딸이 처음 저를 보았을 때, 남장을 한 스님을 향해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라고 하는 바

람에 식구들과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이 모두 미쳤다고 여기고 식구들이 여러 번  유명한 절을 

찾아가 푸닥거리를 하면서 요물을 쫓아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두 번째 만났을 때, 비록 2년이 지났지만 전과 똑같이 소리를 지르자 주위사람들은 병이 

재발했다고 여기고, 재차 유명한 대사들을 찾아가 그분들이 직접 칼을 휘두르며 마귀를 쫓아냈

지만, 전과 같이 여전히 엄마를 생각하며 울고 불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저를 세 번째 만났을 때, 이미 16살의 나이에 고1이 됐습니다. 스스로 방법을 강구해 저의 집

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안정적이고 화목한 행복한 가정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

는 처지였습니다. 제가 거듭 권유했으나 떠나질 않아 묵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러 이미 18년이 

흘렀습니다. 옛말에 “모녀의 정은 천륜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도 틀린게 없습니다. 18년간

의 골육지정과 천륜지락은 저의 과거 어둠을 싹 몰아내고 다시 밝게 빛나도록 했습니다. 

저자주 3: 저는 거의 팔 년 동안 밤낮으로 울며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몸과 가정에 많은 영

향을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야할 이 세상에서 마음을 굳게 다지고 다시는 인연이 

없는 딸을 찾지 않기로 아주 힘들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이나 두 번째 만남 모두 흔

들림이 없었습니다. 

저자주 4: 저는 용주대회(龍舟大會)를 구경할 때 길가의 많은 점쟁이들이 모두 저의 부른 배를 가

리키며, “백일 안에 부모나 조부모를 극사시킬 거야”라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설령 저

를 죽게 하더라도, 제 부모님을 죽게 만드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불안하

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같이 죽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이 채 되지 않아 저를 아주 아끼시던 타이난(臺南)의 아버님께서 원인불명으로 갑자기 돌아가셨

습니다. 그때가 민국 56년(1967년) 음력 8월18일이었습니다. 점을 치는 것이 설령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겁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으로 말하는 덕의 문제입니다.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줄지언정, 사람을 죽게 해선 안 됩니다. 

저자주 5: 제 큰딸이 돌아왔을 때, 저의 나이 마흔 넷이었습니다. 어떤 명망 높은 도사님은 큰딸이 

저를 극사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큰딸이 집에 오고 나서 저는 고열이 내리지 않아 거의 

열 달이 넘게 병져 누웠습니다.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설령 제가 죽더라도 이 큰딸

을 다시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도사님은 제가 딸을 데리고 살려고, 목숨을 버리는 바보

라고 했습니다. 

저자주 6: 저는 독일법을 전공했고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를 하기는 매우 힘들

었습니다. 영어는 영어고, 독어는 독어여서 사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영어도 좀 

할 수는 있지만, 그다지 잘하지는 못해서 미국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자주 7: 아버님께서는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시고서야, 제가 아이를 떼지 않은 것을 아시고 매

우 화를 내시며 저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몽둥이로 때리셨습니다. 임신한지 4개월, 매를 맞으면 

태아가 위험할까봐 저는 숨어버렸고 아버님은 더욱더 화가 나셨습니다. 아이를 위해 저는 도망

치기로 결심하고 아무 것도 챙기지 못했으며, 외할머님도 저를 돕지 못했습니다.  

저자주 8: 출산 후 산중(三重)에서 눈물을 흘리며 타이베이(臺北)로 돌아왔습니다. 외할머님께서

는 반드시 산후조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하시며,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저는 

아이를 생각하며 국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병환이 나시기 전에 

저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이는 쓰레기통에 있구나!” 저는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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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높다 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집이 부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말라.

고 더 상심해 울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아이라지만 쓰레기

통에 버리다니! 스님께서는 웃으시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이제부터 공익을 위

해 열심히 일하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길을 청소하면서 길가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다가 

일정량이 되면, 네 아이가 무사평안하게 네 곁으로 갑자기 돌아올 것이야. 그러나 이 아이의 팔

자가 아주 세서, 적어도 트럭 몇 대가 넘는 쓰레기를 주워야 하니 명심해라!” 저는 산후조리를 

끝내고, 원기를 회복하자 다시 복직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매일 네 군데 대로변

의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8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이른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시어 제가 청

소하는 것을 보시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청소하는 걸 보아하니 그 속도와 방법으로 

8년 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봐선 아무리 빨라도 8년은 더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일은 양심에 

맡길 일이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8년이면 8년이거니 생각했습니다. 가

족들은 듣고 나서, 차라리 마음을 접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사실상, 딸을 찾는 일은 이미 어

떤 희망도 가지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단지 8년 동안, 쓰레기를 줍는 건 이미 습관이 되어 버

렸습니다. 저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네 군데 대로변을 청소했습니다. 

15년 동안 청소를 하고 딸을 만났고, 이미 품에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커버렸습니다. 큰딸과 합친 

다음 저희는 찰떡처럼 붙어 다니며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대학원을 졸

업하고, 박사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나고서야 저 혼자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자주 9: 저와 큰딸은 매년 음력 5월5일 단오가 되면, 손을 잡고 같이 타이베이(臺北)에서 중싱대

교(中興大橋)를 거쳐 산중(三重)까지 걷곤 합니다. 저희는 직접 만든 각종 종즈(粽子)와 제수품

을 챙겨 가지고 당시 구출되었던 해변으로 가서 저희 모녀는 공손하게 삼궤구고(三跪九叩)의 예

를 올리고, 굴원(屈原)과 하신(河神), 강수신(江水神)들께 제사를 올리며 그들께서 당시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모녀를 살려주신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는 해마다 치르는 대사이며, 이후 

큰딸이 시집을 가더라도 대대손손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저자주 10: 제 큰딸이 학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이 가득 찬 수영장

을 보면 전신을 벌벌 떨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제가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많이 진찰을 받

아 봤지만, 원인을 끝내 밝히지 못하고 치료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번 체육선생님께 

사정을 이야기할 뿐이지 사실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내가 중싱대교에서 물에 빠질 때, 뱃속의 아기도 같이 놀란 것일까?’ 태교는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체육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학교에서 좀 고려해줄 것을 요청

해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저자주 11: 사람이외에도, 이 세상에는 신이 계십니다. 사람은 천 번 헤아려야 하지만, 신은 한 번

만 헤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산(天算)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셈은 영원히 하늘의 셈

을 못 따라가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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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당신은 도대체 누군가요

민국 56년(1967년) 추석, 저는 산후조리를 끝내고 외할머님

께 산중(三重)에 잃어버린 딸을 찾으러 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이날은 

온 식구가 모이는 날이므로, 다 같이 달구경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텐타이극장(天台戱院) 앞에 서서 오

가는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이때 멀리서 아이들이 버릇없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가 어떤 할머니 뒤에서 돌을 던져댔고, 그녀는 지팡이로 아이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점점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나간 듯, 혼

자말로 중얼거리며 고함을 지르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옷은 다 헤져 여기저

기 살이 드러나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시커멓고 더러웠으며, 가을바람에 풍

겨나는 몸냄새가 아주 고약해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코

를 막고 비켜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이 할머니께서는 저 앞으로 다가 오시더니 아주 소리를 높여 울

며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널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퉁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아주 힘 있게 저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마치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재빨리 붙잡는 듯했습

니다. 보아하니 그녀는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며 마치 가족이 죽기라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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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연거푸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때 길을 가다가 쳐다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고, 저는 무안했으나 제 다리를 붙잡고 있는 터에 움직일 수도 없었

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니, 저를 놓아주세요?” 
그러나 그녀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 다시 도망가면 

안 된다, 오늘은 꼭 같이 집에 간다고 대답해, 그렇지 않으면 놔주지 않을

거야, 우리 여기서 같이 죽어 버리자!”
저는 두 발이 마비되는 것 같았고, 할머니께서는 죽어도 놓지 않을 기세였

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미친 사람과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어떻게 자기 엄마를 모른 체 할 수 있

느냐고 하면서 딸이 너무 한다고 한 마디씩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는 이렇

게 예쁘게 하고서 어떻게 엄마는 이렇게 남루하냐고 욕을 했습니다. 

상황이 자꾸 이상하게 되자 그냥 말을 듣겠으니 손을 놓으시라고 했습니

다. 저는 걸을 수 있게 됐고 할머님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같이 걸어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혹시 저를 잃어버리기라도 할까봐 제 손목을 하도 꽉 붙잡

는 바람에 많이 아팠지만 아무런 기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몇 번이나 토

하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를 더 상심하게 만들까 염려됐습니다.

거의 한 시간 후, 우리는 산중(三重)의 한 쓰레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녀의 집은 쓰레기더미 사이에 천으로 바람만 겨우 막아놓은 천막이었습니

다. 안에는 이불도 의자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한 냄새로 

가득했고 도처에 죽은 개와 고양이, 돼지들이 품어내는 냄새가 역겨워 질식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쓰레기를 뒤집던 더러운 손으로 아주 다

정하게 저를 쓰다듬으며 끌어안고, 울었다 웃었다 했습니다. 할머님의 창자

를 찢는 듯한 신음소리는 엄동설한처럼 사람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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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비참할 정도로 미쳤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님을 더 자

극해선 안 되겠다 싶어, 아주 조심스럽게 할머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숨으

려고 해도 도저히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리 와! 엄마가 안아 보자, 너무 

오랜 만이구나, 엄마가 좀 만져 보자!”
천하에 이토록 딸을 그리워하다 미쳐버린 가련한 어머니도 있는데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나도 딸을 못 찾으면 이 분처럼 비참

해질까? 옛말에, “천하를 함께 떠도는 게 사람이거늘, 만나는 게 꼭 서로 

예전부터 알아서겠는가”라고 했는데, 할머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하셨으며, 수없이 많은 마음속의 깊은 상처들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상처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이미 아

끼는 딸을 다시 떠나보내는 심한 충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

다. 그래서 이 할머님께서 죽든 말든 외면하면 모를까, 이 딸의 역할은 이

미 거부할 수 없는 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자비로써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르치셨고, 이 할머님에 대한 책임은 이미 남에게 전가

시킬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님께서 남은 여생동안 제가 그 분

의 딸이 되기로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 위로해 드리며 그 아픔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님이 하자는 대로 저는 가만히 따르기만 했습니다.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잘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늦게

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구로 나와 국수를 사드렸습니다. 오늘 돌아

가서 짐을 가지고 올 테니, 내일부터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외할머님 댁으로 돌아가자, 온몸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외할머님

은 제가 시골에 비료를 저장하는 똥 구덕에라도 빠진 줄 아시고 아무 말씀

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날이 샐 때까지 토해, 나중에는 노

랗고 푸르스름한 물까지 나왔습니다.

다음날 출근해 사무실에 도착하니, 사람들은 다들 코를 막으며 저한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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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악취가 풍긴다며 계속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공공단체에 의뢰해 돈을 빌린 다음, 점심시간에 나가 부근에 작은 셋

방을 알아보고 이불과 옷가지, 대야, 비누 등의 일상용품을 갖다 놨습니다.

퇴근 후, 저는 착한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 차를 몰고 산중(三重) 쓰레기

장에 가서 할머님을 모셔와 얻어놓은 셋방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

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저를 보자 전혀 앞면이 없다는 듯 아는 체도 하지 않

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 어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친구들

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지만, 그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루 

밤 사이에, 그렇게 끌어안았던 모녀지정이 이렇게 달아나 버리다니요?

뒤에, 저는 날마다 텐타이극장의 입구에 서서 잃어버린 딸을 기다렸습니

다. 이 할머님 또한 날마다 그 앞을 지나갔지만, 무표정하게 저를 흘깃 바

라볼 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하루하루 추워져가고 그

녀를 바라보며 오히려 제가 애달았습니다. 미쳐서 그러시는 것이라 어떻게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저는 예전처럼 텐타이극장 입구에 서 있었고 그녀도 똑같이 그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쏜살처럼 다가와 저를 꽉 붙잡더니 히스테리컬하게 

소리 지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의 경험이 있는 터라 할머님을 

따라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지자, 저는 예전처럼 항구로 나와 뜨거운 국수를 곱빼기

로 시켰습니다. 고기 몇 조각과 계란도 곁들였습니다. 천천히 다 드시게끔 

하고 나서야 헤어졌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꼭 다

시 돌아와야 한다, 속이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님 댁에 돌아와, 또 한 번 똥냄새 같은 이상한 악취를 풍기자 다들 

코를 막고 못 견뎌했습니다. 외할머님께서는 왜 제가 이런 낭패를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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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퇴근 후에 저는 다시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 다시 산중(三重)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예전처럼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가져간 겨울옷도 바꿔 입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텐타이극

장 입구에 서 있었고 할머님 또한 지나가시며 저를 그냥 흘깃 쳐다볼 뿐 전

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이 싸늘한 가을바람이 정말 무

섭지도 않은 걸까요?

어느 날, 저는 예전처럼 텐타이극장 입구에 서 있는데 할머님께서 갑자

기 달려오시더니 저를 붙잡고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주저할 것도 없이 함께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아주 다정하게 저를 붙잡고 걸었습

니다. 할머님의 눈물은 저의 두꺼운 겨울외투를 모두 적셨습니다. 저는 예

전처럼 항구에서 뜨거운 국수를 곱빼기로 시켰습니다. 또 고기 한 접시와 

계란도 곁들였습니다. 할머님께서 다 들고 나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러

나 늦가을이고 할머님께서 입은 옷은 너무 얇아서 도저히 할머님만 남겨 놓

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삭막한 쓰레기장, 바람이 부는 그 황량한 곳에 혼

자 남겨 둔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외할머님께서는 제 몸에서 또 악취가 나는 것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옷 다시는 입지 마라, 매번 그 옷만 입고 나가면 똥물에 빠져 이상한 

냄새를 달고 들어오니!”
저는 갑자기 뭔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이 할머니 기억 속의 딸은 

바로 이런 옷을 입고 있어서, 이 옷을 입으면 바로 그 딸 같은 것이었습니

다. 아! 그랬구나. 그러나 이 옷은 매번 악취에 찌들고 나면, 보통 씻어서는 

그 냄새가 가시지 않아 햇볕에 며칠간 말려야 그 냄새를 말끔히 없앨 수 있

는데 어떻게 갈아입지 않고 배겨낼 수 있겠어요? 

저는 거의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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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찾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마음씨 착한 동료는 다시 산중(三重) 쓰레기장으로 갔습

니다. 제가 할머님께서 잊지 못하는 그 옷을 입고 있으니 한 눈에 알아보시

고 매우 기뻐서 끌어안고는 인사불성이 되도록 우셨습니다. 저는 계속 할머

님을 위로해 드렸고 마침내 함께 집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셋방에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할머님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시

켜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님께서는 이곳에서 주무셨습니다. 

저는 해가 뜰 때까지 꼬박 밤을 샜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정말 편안하게 잠

드셨습니다. 할머님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하늘 

아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 옷은 할머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물증이어서, 저는 매일 씻은 다음 

다리미로 말려서 늘 곁에 두었습니다. 할머님을 만나러 갈 때 모녀임을 확

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모를 한 명 구해 하루 종일 할머님을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저는 

늘 아주 다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출근해야 돼서 매일매일 

집에서 보살펴 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도 이틀에 한번은 꼭 뵈러 올게요.”
할머님께서는 아무도 필요 없다고 하시며, 딸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

다. 할머님께서는 제가 직접 목욕시켜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약을 발

라드리고, 같이 길에 나가 산책하기를 바랐습니다. 제 생각에 이 딸이 할머

님의 유일한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쓰레기장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인지 할머님께서는 비위생적인데다 병도 많았고 성격이 매우 포악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상인처럼 행동하기도 했으나 거의 대부분 신경착란 증세를 보

였습니다. 저는 종종 할머님께 무릎을 꿇고 그녀가 만족할 때까지 매를 맞다

가 일어서곤 했습니다. 매번 한바탕 매질을 하신 다음, 제게 물었습니다.

“잘 봐, 또 이 엄마를 배신하고 남자와 도망가서 안 돌아올 거냐? 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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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또 그럴래?”
저는 할머님께서 다시는 이런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

문에, 분이 풀리도록 때리든지 욕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

상 불쌍해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할머님 마음 깊숙이 있는 원한의 

마음을 빨리 다 풀어버리고 제 정신이 돌아오기만을 바랐습니다. 이 정도 

맞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매번 맞거나 욕을 들을 때마다, 모두 꿇어앉아 울면서 잘못을 빌었

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할머님께서 서서히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

님께서도 웃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매를 맞아 상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할머님께서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무엇

보다도 기뻤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려서 지중해빈혈을 앓아 늘 정기적으로 수혈과 철분배출을 해야 

되는데, 한번은 잃어버리고 수혈을 하지 않아 심한 산소결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되어 영안실에서 11개월간 방치됐다가 의식을 회복했습

니다. 당시 모든 주변 사람들은 제가 곧 죽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식물인간이었던 동안, 할머님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지 못해 식모 

또한 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깨어나서 알아보니, 그 셋방엔 이미 다른 사

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 할머님께서는 이미 종적을 감췄습니다.

저는 산중(三重) 쓰레기장으로 몇 번을 찾아갔으나 할머님을 찾지 못했습니

다. 경찰에도 알아봤으나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실종신고도 했지만 전혀 

무소식이었습니다. 이 할머님에 대해, 저는 여태껏 할머님이 누군지 그 딸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전에, 저는 각지의 경찰민원센터에 도움을 청해 

할머님의 가족을 찾아달라고도 해봤지만, 몇 년 동안 아무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님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이 어디세요? 아버님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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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뭡니까? 직업은요?”
할머님께서는 이미 착란이 심해 대답하는 것들이 모두 정신병자의 헛소

리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느님께서는 착한 자를 도우셔서 마침내 타

이베이 근교의 외진 쓰레기장에서 뜻밖에도 할머님을 만났습니다. 가엾은 

할머님께서는 이미 병으로 쓰러져 있었고, 매우 위중하여 몸은 초췌했으며 

힘들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멀리서 저를 보고 매우 기뻐하시며 예전처럼 저를 꽉 붙잡

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처량하기 그지없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떨

게 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매우 고생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할

머님의 품에 안겨 위로해 드렸습니다. 바로 송샨(松山) 아래에 셋방을 얻어 

사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유능한 중의사와 양의

사를 모셔다 치료해 드렸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이름도, 신분증도, 의료보험

도 아무 것도 없어 의료비와 간호비가 매우 비쌌습니다. 몇 번이나 저는 거

의 파산지경에 이르렀지만, 이제 이 할머님이 다른 사람의 어머니인지 아니

면 친어머니인지 분간되질 않았습니다. 

거의 오년 간, 할머님께서는 전신이 마비되어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고, 게다가 바이러스감염으로 줄곧 고열이 내리지 

않아 병발증도 많이 생겨 각 과의 의사선생님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습

니다. 저는 많은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방법을 강구해, 화타와 같은 명의를 

만나 병이 낫기만을 바랐습니다. 저는 장기휴가를 얻어 병실을 지키며 할머

님을 보살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고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민국 70년(1981년), 할머님께서는 마침내 제 품에 안긴 채 

제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한 숨을 넘기며, 아쉽게 이 세상과 긴 이별을 하

셨습니다. 저는 불러도 대답 없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깊은 비애에 잠겨, 

친딸의 명의로 할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저희 고향의 관습대로 할머님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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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복상(服喪)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친어머니 무명씨지묘(親娘無名氏之墓)’ 
그 후, 칠일 또 칠일이 지나고 백일이 되자 왠지 모르게 여전히 매일 슬

퍼서 몸의 살이 쏙 빠질 정도였습니다. 매일 울면서 저는 할머님을 그리워

하다 종종 꿈에서 만났습니다. 거의 할머님께서는 제 생명의 일부로 자리 

잡아, ‘나무는 고요해지려 하나 바람은 잦지 않고’ 회한만이 서로 엇갈리지

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 모녀는 이미 뗄래야 뗄 수 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 저는 울면서 스님께 여쭸습니다. “할머님께서 

제가 진짜 딸이 아닌 것을 알아버렸을까요? 자신을 무명씨라고 부른 것을 

알까요? 이 유주고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

나요?” 아마도 하늘나라로 가시자마자 바로 정신이 돌아와서 이미 모든 사

실을 알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이젠 저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실 겁

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칠일 또 칠일 이어서 일년 또 일년씩 제사를 올

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평생 외할머님을 빼면, 이 세상에서 이 

할머님께서 가장 저를 아껴주셨으며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녀

는 저를 다정하게 안고 만지며, 어머니의 손이 어떤 것인지 어머니의 마음

이 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꼽아 세어보니, 제가 할머님을 보살펴 드린 세월이 거의 14년

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중간에 제가 11개월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서, 

할머님으로 하여금 다시 쓰레기장을 전전하시게끔 해서 병져 눕게 되셨습

니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할머님께서는 틀림없이 아주 행복하게 여생을 마

치고, 더 오래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제가 그 분의 진짜 나이는 모

르지만, 그 분의 따님은 거의 저와 비슷할 것이고 그렇게 늙으셨으니 아마

도 최소한 저보다 서른은 위일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게 그 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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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어머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 분이 누군지 조금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여 년 동안 조석으로 그 분과 만나면서, 한 가

지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며 진정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분과 저는 

피가 통하는 친모녀간이라는 사실, 그 분은 저의 가슴 따뜻한 친어머니요, 

저는 그 분께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불효녀라는 것입니다.11)

저자주 1: 이 글을 쓰면서 원고지가 모두 눈물에 젖었지만, 저는 가슴에 묻어둔 슬픔을 이기며 글

을 다 써 내려갔습니다.

저저주 2: 저는 이 할머님을 거의 14년 간 봉양했습니다. 처음 9년 동안은 신경착란증세가 종종 

발작해 이웃들이 매우 불안해하여 자주 검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신분이 

불확실하고, 어떤 신분증이나 관련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수용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할머님께서 저 이 딸의 

말만 들어서, 만약 제가 곁에 있지 않으면 빈번히 발작하며 정신이 나가 아주 위험하고,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실 본인조차 자신을 마음대로할 수 없음을 알려줬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성질이 매우 난폭한 데다 초조불안 증세까지 있었으며, 누구에게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아주 

무서웠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분의 딸이고 이 분은 아주 날 아껴서, 내 앞에서 

발작할 때는 약하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분이 아프면 나도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들이나 정신병원, 수용소 사람들이 할머님의 공격과 완전히 정신 나간 언행을 견딜 수 있겠어? 

정신병원에서는 모두 전기충격으로 이런 증상을 완화시킨다잖아. 어디 천하에 딸이 자기 엄마를 

그런 잔인한 곳에 보낼 수 있어? 모녀는 마음이 함께 하는 법, 엄마를 전기로 지지면 그 딸의 몸

이 정말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하여, 저는 관리직원, 이웃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이면서, 저

는 그녀와 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친엄

마라면 수용소나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아무런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들

로부터 외롭게 모욕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전기충격을 받도록 가

만있겠습니까?  

이 분은 제 어머니, 바로 친어머닙니다. 이미 미쳐버려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래

도 제 어머닙니다. 그럼 저도 미치란 말입니까? 그 분은 모를 수 있지만, 제가 모를 수 있나요?

저자주 3: 《성경》에 이르기를, “모든 일을 포용하고, 모든 일을 믿으며, 모든 일을 희망하고, 모

든 일을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간직하도록 하는, 천지

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믿음, 희망, 사랑.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심 사랑이 없으면 눈먼 봉사요, 눈에 사랑

이 없으면 장님이다. 바로 세상이 광명천지로 빛날지라도 마음과 눈이 먼 사람은 여전히 영원

한 암흑 속에 사는 것이며, 한 평생 막다른 길에서 고통과 함께 합니다. 

저자주 4: 사랑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이 노인은 아마도 쓰레기장에 버려진 쓸모없는 냄새나는 쓰

레기와 비슷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님과 저 사이에는 서로 사랑이 있었기

에, 어떤 모자람이 없이 저절로 모든 것이 완전해졌고 원만해졌습니다. 사랑은 신이며 인간이 

아니어서, 사람은 미칠 수 있으나 사랑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 분의 딸에 대한 사랑은 진실일 뿐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켜 한평생 친어머니로 모시게 했고, 제 마음 속에서 그 분은 바로 성모마

리아의 화신이었습니다. 그 분의 죽음 이후 몇 년 동안 저를 밤마다 눈물로 지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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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당신은 제가 어떻게 당신을 섬기는지 알고 

계십니다. 

무대의 불빛이 환히 비취는 그곳에

뜨거운 열정을 가득 안고서

당신은 제가 얼마나 열심인지 알고 계십니다.

부녀회에서 당신을 위해 강의도 했지요.

당신은 제가 거의 미칠 정도로 흥분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 모임의 리더가 되었지요

당신은 제가 진심으로 달궈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경전연구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께서 대야를 가리키시면

저는 낙타처럼 허리가 구부러진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하신 할머니께 다가가

거친 두 발을 씻겨드릴 뿐

하루 또 하루, 한 달 또 한 달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방안에서

루터․H․퀸친

  

 

위의 시는 세계의 명시로 꼽히며, 읽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는 독자

인 린잉콴(林盈寬)선생님께서 보내오신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45
하느님은 눈이 없나요

하느님은 눈이 없나요

민국 70년(1981년), 오뉴월 경 날씨가 매우 무더웠습니다. 아

이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해서 나간 김에 일본서점에 들러 신판 뜨개질교재

도 같이 사오려고 했습니다.

헝양로(衡陽路)의 쟈오통은행(交通銀行)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어떤 늙

은 남자가 다가오더니 점을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 힘든 뭐라도 있는 듯 매우 상심했습니다. 

큰딸은 마음이 아파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 봐주세요, 그냥 돈 좀 벌게 해드리면 안돼요? 이 할아

버지 너무 불쌍해요.”  
저는 원래 점보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길에서 점쟁이들을 만나면 호감

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애원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따

라 점쟁이한테 끌려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한참 살피더니 손도 봤다가, 또 아이들의 두 손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더 볼 것도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니, 사람의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꼭 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갑

에서 삼천원(대만 화폐)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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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저보다 더 강력하게 거절하며 절대 받을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이

렇게 실랑이를 벌이니 아이들이 거의 울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건 점값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공경의 뜻을 표시하는 조그마한 성의니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 뜻을 받아들였고 두 눈이 붉어지더니 울며 아이들의 머

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 하느님은 눈도 없으시지, 하느님은 정말 눈이 없어!”
아이들은 이 분과 헤어지면서 손을 흔들며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공원을 지나다가 입구에서 사람들이 둘러 선 것을 발견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궁금하여 쏜살같이 다가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갔

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은 뛰어와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이 많은 곳에는 잘 가지 않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끌려

가서 어찌된 연유인지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부인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도움을 청하고 있었

습니다. 부인의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타이완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거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차마 떠나지 못하고 제가 

그들을 도와주길 바라는 눈치였을 뿐 아니라, 부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엄마가 올 거예요, 꼭 도와드릴 거예요.”
그들은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날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다 꺼내고, 부근에 안경점을 개업한 고

객에게 찾아가 거금을 빌려서 그 부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 일이 모두 순조롭게 처리되자 아이들은 그때서야 

제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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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고마워요! 다시는 힘들게 안할게요, 이제 집에 가요!”  
한 달 뒤, 갑자기 저희 집 사방팔방에 크고 작은 개미가 들끓었습니다. 

집에 대오를 이뤄 몰려들어 벽마다 개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

렬을 밟기라도 할까봐 겁나 얼른 나가서 스무여 개의 간이의자를 사와서 대

로를 만들어 주고, 설탕과 다른 음식물을 놓고 물도 약간 뿌려서 그들 행군

이 저희 집에까지 찾아온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아이들은 개미들이 빽빽하게 온 집안을 둘러싼 것을 보고 겁이 났으며, 

사무실의 아가씨조차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말을 잘 들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찾아오는 사람은 손님이다’는 것을 

알아서, 손님에 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한 열흘도 되지 않아 개미

는 한 무리씩 무리지어 나타나 거의 저희 집을 둘러싸버렸습니다. 

｝｝
여름이 되었습니다. 방학이 되어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게 되자, 저는 밖

에서나 집에서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보

낼 시간마저 빼내기 힘들어지자 사무실의 아가씨에게 아이들의 공부와 일

상생활을 좀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의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TV를 통해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현재 타이베이 시내 런아이로(仁爱路)에서 대형화재가 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의를 진행하러 가는 터라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오

후 4시 반 경이 되어서 회의가 끝나자 저는 이런 뉴스에 관심 많은 동료들

과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도중에 저는 운전하는 동료에서 물었습니다. “집에 빨리 안 가도 되요, 

먼저 화재장소로 가도록 해요. 왜 자꾸 우리 집 쪽으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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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화재현장이 그리 먼 것 같지 않았고, 

저희들은 얼마 후 도착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는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너무 피곤해 저도 모르게 도

중에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놀라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이예요!”
저는 화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3층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소방대원

과 경찰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뒤에, 소방대원들은 저를 위해 물을 뿜어 한 줄기 화염을 내쫓고, 급히 

세 사람을 불러 저와 함께 3층에 올라가도록 해줬습니다. 저희 집 문은 이

미 화염에 달구어져 열기를 심하게 내뿜고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

었으며, 팽창되어 열 수도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은 힘을 다해 문을 때려 부

수고, 저희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여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농염으

로 가득 차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성통곡하며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 두 다리

는 힘이 빠지면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았고 몸

을 도저히 가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소방대원은 사람들을 밟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은 서

로 끌어안고 얼마 전에 산 헌책 더미 속에 놀라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아가씨는 한 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과 저는 같이 힘을 모

아 아이들과 아가씨를 업고 내려왔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상처가 그리 

심하지 않았고, 모두 당일 저녁에 완전히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은 바닥이 이미 달궈져 뜨거운 상태이고 책도 달궈져 검게 변했

으니 만약 겁이 나서 바닥에 엎드렸다면, 이 아이들은 모두 타서 살아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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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예의바른 집안인가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수습되고 보니, 이웃집들은 모두 재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 동도 

1층에서 꼭대기까지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에도 저희 집

만 피해간 것이었습니다. 소방대원은 “사실 이 건물이 화염으로 뒤덮였을 

때, 3층에는 물을 뿌리려 해도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 물도 한 방

울 뿌리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십만 권이 넘는 귀한 

책들이 소장되어 있어, 만약 물을 뿌렸다면 아마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

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멀리서 저희 집의 손님으로 온 천군만마의 개미들

도 모두 타 죽었다면 너무 가엾을 뻔했습니다. 바로 옆의 이웃들이 모두 화

염에 뒤덮였으니, 저희 집 벽과 벽 쪽의 책장은 모두 고열로 인해 변형되었

으며 책들은 모두 검게 그을려 연기는 났지만 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대원

은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책들이 정말 그을려 불로 변했다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까요? 저희 집은 책으로 꽉 차있었고, 게다가 불에 가장 잘 타는 종이들이 

아닙니까! 

둘러싼 사람들은 앞뒤를 다퉈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3층은 농염에

서 사라졌어요. 농염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공중에서 물을 뿌리

며 불길을 막았어요.”
옆집 사람도 나왔습니다. 저희와 마주하는 벽에 큰 깡통의 왁스가 세 통

이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큰 불이 났을 때, 이 깡통은 모두 고열로 인해 

심하게 팽창되기만 하고 폭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폭발했다

면, 저희 집의 아이들과 아가씨가 분골쇄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등 전체가 식은땀으로 젖었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

다. 정말 너무 위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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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에 개학하자, 아이들이 피아노교재를 사달라고 하여 저희들은 모두 

헝양로(衡陽路)로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쟈오통은행 앞을 지날 때, 앞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쏜살

처럼 튀어나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감격하기도 하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니? 어떻게 아무 일도 없어?”
그분은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 명에는 어떤 자식도 없어서 이 여름

이 지나면 모든 아이들이 모두 꼭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

희 아이들이 모두 자비롭고 선량한 것을 보고, 하느님이 눈이 없다고 통탄

을 하며 그날 저희와 작별한 다음 너무 슬퍼서 자리를 정리할 겨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드러누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 아이들이 죽는 것이 너

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고 그야말

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염라대왕이 삼경에 죽으라고 하면 누구

도 오경까지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는 “제가 사람을 잡아두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매우 자책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이 노인은 타

이완에 아무런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친할아버지로 삼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깊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물 때문

에 아이들이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해, 저희 큰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막내는 유치원

에 가기 전이었으며, 아이들은 2남2녀로 모두 넷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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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에 널려있던 헌 책들은 사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던 것이

었습니다. 종종 그들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서 늘 불평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어떤 할아버지께서 파시던 책이었는데 제가 모두 사들인 것들

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팔리지 않는 책들로, 이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책

을 가져갔다가 도로 가지고 나오셔 몸이 다 상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이 

책들이 저희 다섯 명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일생은 늘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이 있기 마련이어서, 합리

적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이겠지요. 그래

서, 사람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종종 실수를 하고 빗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하늘도 계산을 한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

오면서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실감해왔습니다. 사람은 너무 절

대적으로 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어선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필경, 사람은 신을 보지 못하지만 신은 인간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사람이 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12)

 

저자주: 민국 70년(1981년), 큰딸을 아직 찾지 못했을 때라서 아직 2남2녀였습니다. 당시 큰딸은 

나중에 둘째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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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족 

의사선생님께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였을 때, 가장 

먼저 외할머님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청(淸)

나라 대부호의 가문에서 출생해, 어릴 적부터 성냥갑만한 세 치의 발을 줄곧 

묶고 계셨습니다. 할머님께서는 항상 ‘여자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전족(纏足)을 

해야, 양가집의 규수이며 숙녀라고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저는 외할머님의 유일한 손녀로서, 그녀는 늘 제가 전통규범과 종법에 

따라 숙녀가 되는 전족을 해야만 가문에 떳떳할 수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특히, 제가 백혈병과 유사한 심한 빈혈을 앓음으로 말미암아 전족을 하지 

않으면 분명 천지의 금기를 범해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 여기셨습니다. 당시, 

일본인의 지배 하에서 일본정부는 여자가 전족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

키고, 어기는 사람은 엄한 벌로 다스렸습니다. 외할머님께서는 자신의 외손

녀를 대신해 전족해 주는 것을 의무로 여기시고, 밖의 법과 무관하게 천을 

싸고 약을 발라 가며 온 힘을 다해 발을 꽉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심한 빈혈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해야 하는 등, 반드시 공

공장소를 출입해야 하는 터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 의해 외할머님께서 전

족해 주신 우매한 행위가 발각되어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외할머님은 종종 경찰서에 붙잡혀 가셨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재차 

발을 싸 주시어  경찰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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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만약 또 일을 저지르면 그동안의 죄과를 모두 더해서 중형으로 다스

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외할머님께서는 매우 상심했습니다.

타이완은 광복되었고, 외할머님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마침내 일본사

람들이 물러갔으므로, 할머님은 자유롭게 자신이 사랑하는 외손녀에게 발

을 묶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민국 34년(1945년),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매일 학교에서 수업했습

니다. 두 발은 긴 천으로 묶여 있었고, 발가락은 백반물에 담궈서 문드러지

려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제가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상해 하시며 결국 이 시대에도 외손녀에게 전족을 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눈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고발해 아동학대행위를 비난하며 양심도 없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외할머님의 소원은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갔고 마음은 더 힘들어지셨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외할머님께서는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결정해라. 발을 묶든 안 묶든, 누가 참견하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2때, 외할머님께서는 또 저를 위해 기다란 흰 천으로 발을 묶고, 예전

처럼 약물에 담궈 두 발을 힘껏 주물러 한 덩어리로 만들고, 엄지발가락을 

빼고 나머지 네 발가락을 모두 같이 있게 한 다음 발바닥 쪽에서 비틀면서 

눌러 족궁의 각도를 축소시키고, 동전으로 고정하여 길이를 최소화했습니

다. 외할머님께서는 아주 세심하게 정성을 들이며 고생하셨습니다. 이 외손

녀를 명이 좋은 숙녀로 만들어, 장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노력하셨

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제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발은 하루하루 달라져갔고, 외할머님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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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뻤습니다. 발을 쌀 때의 극렬한 

통증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저희들은 다시 개학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제 발목이 삐어서 일어설 수 없는 줄 알았습

니다. 가족이 부축을 해도 휘청거렸으니까요. 뒤에, 담임선생님께서는 학생

이 고생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의무실에 가서 자세히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의무실 담당선생님은 발을 싼 붕대를 푸시더니 전족한 것

을 보시고 매우 화를 내시며 욕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런 낡아빠진 사람들이 있다니!”
그리하여, 제 두 발은 또 묶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외할머님으로 

하여금 앞으로 절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외할머님께서는 아주 실망하시며 상심하셨고, 저 역시 같은 심정

이었습니다. 저는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외할머님만 기뻐하신다

면, 저는 어떤 고생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하물며, 전족이 무슨 나쁜 일

인가요? 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제가 하겠다는데 왜 할 수 없는 거죠?”
외할머님께서는 그토록 저를 아끼시고, 어릴 적부터 여태껏 키워주셨습니

다. 그 은혜가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어서, 십대 청소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것에 보답할 능력이 없었고, 전족이라는 그 분 평생 가장 막중한 소원조차 

들어드릴 수 없게 되어 정말 외할머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외

할머님께 몇 년 만 지나면 열여덟이고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생

기니, 그때 좋아하시는 모양으로 발을 잘 싸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2, 고3이 되자 공부할 것이 많아져서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밤늦게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어 발을 싸거나 담글 여유도 없었습니다. 산

에 계신 스님께서는 여학생이 전족을 하고서 어떻게 이 험한 산을 탈 수 있

겠느냐고 경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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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가니, 교련과목이 있었는데 일단 빠지면 바로 퇴학이었습니다. 교련

선생님께서는 “너 군인이 전족한 것을 본 적이 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부끄럽게 외할머님께 다시 4년을 더 기다려야 전족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할머님께서는 거의 우시려 하셨고,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올랐고 슬프

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자, 외할머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날이 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졸업과 동시에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그 규정에 따라 양밍산

(陽明山)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의 반년 간 집을 떠나게 되

어, 또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님께 다시 6개월만 기다려달라

고 말씀드렸습니다. 외할머님은 속이 텅 빈 사람처럼 그냥 저를 가만히 바

라보셨습니다. 속인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저는 발령을 받았습니다. 출근 첫 날 저는 윗 상사께 요구했

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안 살면 안 되나요? 집에 가서 외할머님과 같이 지낼 수 

있나요? 전족을 할 수 있나요?”
상사는 매우 화를 내시며, 아주 의아해하시며 야단치셨습니다.

“당연히 안 돼! 지금이 어느 시댄데, 무슨 전족을 한다고? 생각 좀 해봐, 

여자가 전족을 해 가지고 어떻게 출근해?”
저는 정말 외할머님께 너무 죄송하여 울었습니다. 노인네 평생의 이 작

은 소원을 실현시켜드리기가 왜 이리도 힘든 건지요…….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시 외할머님댁으로 가서 다시 용서를 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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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다시 몇 년 일해서, 제가 윗사람이 되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차츰 차츰 승진하게 됐고, 외할머님은 일 년 또 일 년을 힘들게 기

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승진을 해도 위에는 또 상사가 버티고 있어

서, 늘 ‘많은 사람들의 위에 있는 것이자, 많은 사람의 아래에 있는’ 셈이어

서, 어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말이지요?

민국 60년(1971년), 외할머님께서는 아흔 둘의 고령에 이미 인생의 막바

지로 접어들어 많이 늙으시고 기력도 쇠해지셨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발을 

싸려면 빨리 싸야 해, 내가 곧 갈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기

력이 얼마 남지 않아 겨우 말씀을 이어갔고, 소리는 이미 너무 가라앉아 거

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른 사무실로 달려가 다시 상사에

게 간청했습니다.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결코 허락하지 않았

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야. 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저는 사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할머님을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습

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저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사직서를 올리고 모든 업무를 전이하고 크고 작은 송별회도 모

두 마쳤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같이 보였겠지만 어쨌든 동료들과 상사는 저

를 사뭇 아쉬워했고, 이렇게 저는 그녀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병져 누워 일

어나지 못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노인네께서는 정말이지 

너무 오래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임종 때, 저는 할머님 곁에서 치맛자락으로 부끄럽게 두 발을 가렸습니

다. 이것은 제 습관으로, 다년간 외할머님께서 “애야, 이렇게 큰 발로 정말 

조상님을 뵐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늘 무릎을 꿇고 할머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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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를 구하며 두 발을 치마 속으로 감췄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할머님

께서 저를 골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할머님은 저보고 몸을 돌리라고 하

시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로 몸을 돌려 치마를 덮어 내리려고 하는

데, 저는 어떤 손이 힘없이 다가와 저의 발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

다. 그러나 이 손은 살짝 건드렸다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휙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알고 보니 할머님은 이

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나시길 바라며 계속 할머님을 불렀습니다. 저는 울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깨어나 울다 그러기를 반복했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할머

님의 목소리는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계속 중

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화나신 거죠?” 
저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외할머님께 용서를 구하며, 제가 꼭 이 두 발을 

잘 싸매어서 이다음 무덤에 제사지내러 가서 할머님을 편안하게 해 드리겠

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생에서 외할머님의 그런 소망을 정말 져버릴 수밖에 없는 걸까? 

그냥 발을 좀 작게 만드는 것일 뿐인데. 난 정말 불효자야!’

엄마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안 나도록 할게요  

중3때, 연합고사준비로 너무 수업이 빡빡한 나머지 수혈할 시간을 빼내

지 못하고서, 시험이 끝나면 바로 병원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얼굴이 창백해지고 전신에 힘

이 빠져 앞이 몽롱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혈색소가 이미 5이하로 떨

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쓰러져 정신을 잃었으나,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몽롱하게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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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발표되고, 저는 시험에서 낙제했습니다. 집에 가서, 두 손으로 어

머님께 성적표를 보여 드리니 어머님은 아무 말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제 불치병인 빈혈은 이미 십여 년간 외할머님과 어머님을 괴롭혀 그들의 

눈물을 다 말라버리게 해 사는 것이 죽는 것만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데, 어떻게 제가 어머님께서 성적을 가지고 걱정하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

까? 만약 다시 어머니를 울린다면, 도대체 이게 사람인가요?

저는 얼른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무릎에 머리

를 조아리고 울며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다시는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예순 둘이 되었고 가정을 일궜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어머님

께서 눈물을 흘리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이들도 제 마음을 아

프게 하거나 눈물이 흐르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

는 첫날부터 엄마가 자신의 엄마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눈물 흘리게 하

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자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본 적이 없습

니다. 자신이 울어 눈이 멀어질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울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눈물이 바로 당신의 눈물이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벌레의 엄마도 울지 않게 하며, 조그마한 나비나 개미의 엄마

도 울지 않게 하며, 당연히 쥐나 바퀴벌레의 엄마도 울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엄마가 되길 원하며, 그들의 엄마보다 더 그들을 사랑합니다. 

상대방 어머니의 눈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를 관찰하고, 자신이 자기를 바

라보는 눈으로 상대방을 관찰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그 자식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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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항상 완전하며 어떤 결함도 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른 어머니가 

보기에는 늘 뭔가 모자란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눈은 바로 우

리들 어머니의 눈이어서, 불평불만은 대부분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하고 다

른 사람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어디서나 원한과 후회가 없게 사는 길은, 바로 우리의 눈이 상대방 엄마의 

눈이 되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또 다시 멀리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온통 좋은 사람과 좋은 일로 

가득해 진정한 행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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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나  

228사변10)에 참가한 이유로, 부모님께서는 사형을 선고받으

셨습니다. 뒤에는 또 마약사건에 이유 없이 연루되어 부모님께서는 숨어 지

내셔야 했습니다. 

타이중 시민들이 모두 일어나 서명하고, 대표를 파견해 난징(南京)에 가

서 장경국(蔣經國)선생11)을 만나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고서야 어머님께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

니다.

어머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병이 심해, 그 후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습니

다. 외할머님께서는 제게 이런 저런 집안일들을 가르쳐주셨고, 당시 겨우 

열네살인 저는 용감하게 한 집안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갑자기 누군가 아주 급히 저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

다. 저는 매우 겁이 나서 동생들을 모두 깨웠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만약

을 대비해서였습니다. 문을 열어 보니 구치소에서 오신 아저씨였습니다. 그

는 어떤 사람이 타이베이의 리우장리(六張犁) 공동묘지에서 저희 아버님의 

시체를 발견했으니, 저더러 밤중에 얼른 올라가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누가 옮기기라도 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겨우 

10) 역자주: 1947년 2월28일 타이완에서 일어난 국민당 정권에 대한 무장봉기를 가리킨다.

11) 역자주: 장개석총통의 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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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네살의 여학생이고 지중해빈혈환자인데, 제가 어디 이런 힘이 있겠습니

까?

그는 제가 우는 것을 보고, “내가 같이 가마!” 하셨습니다. 

그날 거의 해가 떠오를 무렵, 저희들은 아버님의 얼음처럼 차가운 시체

를 발견했습니다. 차를 하나 마련해 몰래 타이중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가슴에 약간 열기가 있는 것을 느끼고, 바로 첸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유학 가서 동경제대를 졸업한 명의로서, 무릎을 꿇고 

저희 아버님의 목숨을 구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침내, 아버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형당한 범죄자니 

호적도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로지 숨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암흑의 세월을 사셨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한 죄는 그 후 재심을 거쳐 

그 진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그제야 떳떳하게 사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은 정치범의 가족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

지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오신 다음, 처음 몇 년 동안 제가 누군지조차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두드려 맞아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상

태였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의 원한은 줄곧 가라앉지 않고 매우 심했습니다. 

저는 열네살부터 정신이 또렷하지 못한 아버님과 병상에 계신 어머님을 

시봉하면서, 매일 아버님의 매와 욕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꿋꿋하게 커갔습

니다. 

이웃들조차 제가 매일 매 맞으며 숨지도 않고 욕을 참아내는 모습을 차

마 지켜볼 수 없어, 모두 저를 감싸고 보호해주려 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

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더욱 화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경찰들도 제

게 관심을 보였지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음껏 푸시게 놔두세요. 아버님께서는 어떤 충격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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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실 수 없어요.”
친지들과 이웃, 저의 반 친구들까지 모두 이런 학대를 비난하며, 모두들 

맞아 죽기라도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올해 저는 이미 육십을 넘어선 할머니가 됐지만, 오십년 동안 아버님의 

매와 욕설에 한 번도 피하거나 대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괴롭

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더할 나위 없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이완 동포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희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부모님께 절대 대들지 않고,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은 안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부모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보살핍니다. 비록 시집을 갔지만, 퇴근한 다음이나 휴일을 이용해 

친정에 가서 그들의 생활을 살핍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저희 교수님께서는 저를 매우 아껴주셨습니다. 그

의 사모님께서는 타이베이시 당조직의 고위간부로서, 제게 사람들이 모두 부

러워하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내일 정각에 도착해서 꼭 먼저 

등록해야 해,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어디로 가

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니 일단 일하러 가라고 하시

며, 퇴근한 다음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이미 잠드셨습니다. 아

버님께서는 너무 달고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는 빚을 피하느라 어깨를 펴고 집에 들어오

신 적이 없으며, 혹시 집에 있는 물건에 딱지라도 부치러 올까봐 불안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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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주무

시지 못하셔 오늘 어렵게도 이렇게 달고 깊은 잠에 빠지셨으니 실컷 마음 

놓고 주무세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아버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험난한 일생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 가치가 있는걸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왜 타이

완을 지키는 것이 아버님의 일이 됐는지, 왜 이것이 저희 집안의 일이 됐는

지 모릅니다. 

이튿날 정오가 되어서, 아버님께서는 점차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당연

히, 제가 직장에 도착해야 할 시간은 지났고, 일도 놓쳐 버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왜 아버님을 깨우지 않았니?”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

게 아버님을 깨우겠어요? 가엾은 아버님은 이렇게 편안한 잠을 오랫동안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요?12)

 

저자주: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미 시체를 공동묘지에 버렸는데, 아버님께서는 왜 

죽지 않은 걸까요? 또 어떤 종교도 믿어본 적이 없는 아버님께서는 왜 말끝마다 관세음보살이 

당신을 죽게 해서 시체로 변하게 해 내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

러분께서는 이 세간에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믿나요?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감옥에서 죽으

려 할 때, 날마다 관세음보살을 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자주 들어도 지겹지 않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에는 항상 빛이 찬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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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손뜨개실 

불치병환자인 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제 다섯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차마 떠날 수 없

었습니다. 저는 창자가 다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두 눈만 감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이들을 보살펴 줄까 감히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의 입으로 회자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는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대를 이어 전해져 왔습니다.

“만약 자식들에게 친어머니가 직접 뜨개질하거나 바느질한 옷을 입히거

나, 목도리, 모자들을 씌우면, 그들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 밀

교에서는 가사를 걸쳐 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지만, 친어머니의 옷

은 더 강하다. 병이나 교통사고, 화재나 수재 등 어떤 재난도 모두 막아주

며, 각종 복을 맞아들이게 해 자식들이 한평생 평안하게끔 하며, 그들이 많

은 자손을 낳아 온 집안이 영원히 자손들로 가득 찬다.”
저는 영원히 이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길, 이들과 밤낮으로 헤어지지 않

길 갈구했습니다. 언제라도 저는 이들을 보호해, 그들의 미래 어느 순간도 

모두 매우 평안하길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에게 

이렇게 숨 쉴 기운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제 아이들에게 쉐타, 목도리와 모

자를 한 벌씩 짜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병이 나셔서, 두 손이 거의 마비됐는데 뜨개질을 정말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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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어요? 정말 하실 거예요?”
저는 매우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제발 침대를 조금만 세

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뜨개질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가며 저를 지켰

고, 줄곧 땅바닥에 떨어지는 바늘을 주워 줬습니다. 제 두 손은 이제 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땀 한 땀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힘들게 떠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뜨개질하는 모습을 봐내지 못하고 모두 

한 마디씩 하며, 제발 이런 고생을 사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

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옛말은 진짜야, 엄마가 죽어도 이 옷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저는 쉬지 않고 짰습니다. 몇 번이나 과로하여 정신을 잃곤 해 병세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아이들은 울고불고 야단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엄마가 

아직 너희들 옷을 다 못 만들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설날, 큰딸이 러시아에서 돌아와 같이 설을 맞았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미 영하 45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도 자지 않고 황급히 두꺼운 목도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급해야 목숨 걸고 일을 하는 법인데, 저 역시 

이렇게 뭘 만든다고 세월만 보내던 차에 이런 완성품이 나오게 될 줄 몰랐

습니다. 

열흘 후, 큰딸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야만 했습니

다.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딸의 목도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목도리가 이래? 아직도 축축한 게 아가씨가 손발이 다 멀쩡한데 

뜨개질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이야? 실을 너무 당겼다, 뺫다 하니까,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야,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뜨개질을 한다고 그래?”  
큰딸은 억지로 울음을 참았습니다.

“너무 미안하구나, 엄마가 널 욕보이는구나. 사람들에게 이건 엄마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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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겨우 짠 거라고 말해라. 그렇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 

했단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딸은 저를 끌어안고 울먹였습니다.  

진정한 불치병 

누군가 진정으로 살고 싶어 한다면, 불치병을 앓는다손 치더라도 죽지 않

습니다.

누군가 진정 살고 싶지 않다면, 모기한테 물린다손 치더라도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진정 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앓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

한 불치병인 것입니다. 

대학 때, 어떤 친구가 택시 기사에게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친구는 상심

하여 자살하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안간 힘을 써서 친구를 위로

한 결과 생각이 바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친구의 삶은 죽기보다 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친구를 걱정해 친구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앞을 다투어 

“조심해요! 다시 그런 나쁜 놈한테 강간하지 않도록.”하며 주의를 줬습니다. 

모두들 한 마디씩, 사람들은 친구에게 다시는 그런 위험이 없기를 바랐

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 친구의 귓가를 스치는 말은 영원히 그치지 않는 ‘강
간’이란 단어였습니다. 친구는 매일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이렇

게 상처는 더욱 심해지고, 친구는 영원히 그런 비참한 강간의 기억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친구는 주변사람들의 사랑을 

못 이기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로스푸로(羅斯福路)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과속

하던 중형차가 친구의 두 다리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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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으나, 멀쩡하던 이 친구의 ‘다리’는 이미 

잘려지고 없었습니다. 친구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 세상이 원망스러웠습

니다. 어떤 삶에 대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의 진심어린 위로 

끝에, 의족을 채우고 학교에 수업하러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많은 친구들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조금만 움직여도 친

구들이 일어나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이제 다리가 없어, 조심해야해, 절대 넘어져선 안 돼.”
그는 운동장에 나가 좀 걷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

이 쫓아와 이 친구를 주시하며 주의를 줬습니다. 

“넌 다리가 없어, 어떻게 운동장까지 나왔어? 아무래도 교실에 들어가 

있는 게 안전해.”
매일 보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친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친구가 넘

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다리 잘린 사람이 

매일 몇 번이나 계속 다리가 잘려지고 있는지. 이 친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 가슴이 아파왔고, 친구를 아끼는 사람들은 의

식, 무의식 중 친구의 다리를 계속 잘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친구는 더 살 수가 없어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친구를 위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이젠 다시 다리를 잘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교통사고는 친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해도 친구

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구를 아끼는 사람들은 매우 잔인하게 

친구의 다리를 자르고 또 잘랐습니다. 그가 살 수 없을 때까지. 그가 죽고

서야 그를 내버려뒀습니다.

어떤 불치병도 모두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불치병환자에 대한 특별

한 사랑이 모든 불치병환자에게 한 번 또 한 번의 무심한 상처를 낳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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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것이 진정한 살인의 흉기가 되어 진정한 불치병을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병이 심한 빈혈증임을 인정합니다. 매우 심각해서 저는 줄곧 쓰

러지고 쇼크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시시각각으로 반드시 심한 빈혈증의 그림자 속에 있어

야만 합니까? 제가 심한 빈혈증이라는 무거운 포복을 몇 분 혹은 몇 시간만

이라도 잠시 내려놓고 숨을 좀 돌리고 정상인처럼 생활해 볼 수는 없는 건

가요? 제가 일분일초일지라도 빠짐없이 늘 이 사람 잡는 불치병을 생각하

면서 불안하고 긴장된 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요?

8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저는 외할머님 손의 작은 카나리아가 되어 어떤 

자유도 없이 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년이 올

라갔지만, 가족들이 하루 종일 감시했습니다. 왜 저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

는 것을 배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제

외하고, 거의 자신의 작은 방에 가둬져 혼자 자신의 장난감들과 말없이 놀

았습니다. 나가서 바람을 쐴 수도 없었고 당연히 나가놀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외할머님은 제 생명의 안전을 걱정하셨지만, 제가 정말 그토록 위험한 

인물인가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어 아주 자폐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어떤 친구와도 놀아본 적이 없으며 선생님이나 친구들과도 말

해보지 않아서, 저는 제가 말을 할 수 있는지 조차도 의문일 지경이었습니

다. 친구들이 놀거나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바보처럼 옆에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제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킬까봐, 외할머님은 제가 위험할까봐 일반 학생들이 할 수 있

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한 불치병 빈

혈증환자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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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할 때, 과담당교수님은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고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벙어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너는 말을 하지 않

니? 너는 용감하게 너 자신을 뚫고 나와야 해. 스스로 입을 열도록 노력해

야 해!” 
저는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

니다. 저는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덜

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매일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공부하고 숙

제를 하고, 혼자 인형놀이를 하고 장난감놀이를 하는 데도 말이 필요 없었

습니다. 마치 사형수의 감옥 같은 조그만 방안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어, 

매일 벽만 바라보며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착하게 방안에만 있어야 큰일이 생기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는 것이, 단지 큰일을 막기 위해서인가요?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 종종 멍청하니 하늘을 응시하며 자신에게 물어봤

습니다. 

“매일 생활이 이렇게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고 판에 박힌 듯한데,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걸까? 도대체 살 가치가 있는 걸까? 안 산다면 어떨까?”
저는 외할머님께도 여쭤 보고 어머님께도 여쭤 보고, 심지어 아주 힘들

게 뵐 수 있는 아버님께도 여쭤 봤습니다. 그러나 모두 눈시울을 적시고 눈

물을 흘리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 

말입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저는 주위사람들에 의해 항상 제가 심한 불

치병 빈혈증환자임을 주의 받아야함으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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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약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의 죽음으로 인해 삶이 죽음보다 괴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제가 살아서 받는 고통보다 백배 천배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두 분께 이런 불필요한 고통을 안

겨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토록 아껴주시는데, 제가 어

떻게 그들을 물가로 떠밀어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찍이 그들에게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저를 심한 불

치병빈혈증환자로만 보지 마시고,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지만 마시

고 잠깐이라도 저에 대한 관심을 끊고 자유로운 공간을 내줘 좀 바람이라도 

쐬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들은 제가 아무리 간절히 요구해도 들어주

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저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에 절대 이런 

모험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항상 말을 잘 들어서 매일 식구들이 정한 패턴에 따라 애완

용 동물처럼 생활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생

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개처럼 살 수 있

겠습니까? 

심한 불치병빈혈증은 무슨 간판처럼 일분일초를 막론하고 제 머리를 누

르고 있어서, 저는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습니다.

심각한 불치성빈혈증은 아마도 정말 심각하겠지만, 진정 심각한 것은 사

실상 이 불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의 이름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환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권리를 빼앗고, 매일 쉬지 

않고 환자에게 특수한 예우를 하며 불치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심지어 이로 인해 삶에 대한 의의와 삶을 갈구하는 바램마저 

희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동안 저의 가족과 친지들은 제가 죽을 것을 염려해, 하루 종일 스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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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간호하며 저를 보살펴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질환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아끼는 가족과 친지들이 줄곧 

심한 불치병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 그냥 죽어서 모든 것에서 

풀려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제가 죽을까 염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의든 아니든 저를 죽음으로 내모는 장본인들입니다. 

누군가 진정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어떤 불치병도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살고 싶어 하지 

않을 때를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지 않

을 불치병환자로 하여금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 정말 죽게 만듭니다. 이것

은 진정한 불치병으로 백약이 무효합니다. 불치병환자를 대할 때, 이들을 

정상인과 다른 생활방식으로 대한다면 이들은 틀림없이 이로 인해 진정한 

불치병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환자로 하여금 완전히 그가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도

록 해, 환자가 완전히 정상인처럼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전통적인 속박에 반항할 힘은 없지만, 심한 지중해빈혈이라는 

불치병에 의해 죽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를 아끼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시라도 놓지 못하는 그들의 손에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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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희망 

인생이 너무 완벽하면 하늘의 금기를 져버리게 되어 하늘은 그

것을 책망하는 법, 사람마다 어떤 결함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단지 종

류와 형식에 차이가 있을 뿐, 피차 마찬가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도 

마음대로 누구와 한날한시에 태어난다거나 똑같이 생긴다거나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간에 오로지 하나요 둘이 아닌 것이 

‘나’여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틀림없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는 운명처럼 발작해야만 하는 것들이 하나씩 일어나길 기다립니

다. 비록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얼음장처럼 몸이 차가워져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시간도 불일정해서 어떤 때는 연거푸 증상이 반복되기

도 하지만,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고통을 없애거나 이러한 고

통을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게 충분한 인내심을 주시어 끝까지 참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혈색소가 떨어지면, 열량과 영양분을 저장하거나 운반하지 못해 매번 체

온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져, 몸이 냉장고에 들어간 것처럼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나 쉴 새 없이 떨립니다. 가족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 방법이 없어, 

제가 몸을 데굴데굴 구르며 울부짖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버리는 것을 그

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가서 깨어나는 경우는 신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한 일로, 반드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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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번 깨어나길 간절히 기대하고, 또 오래지 않아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파멸의 위기에 처했던 저희 가족들이 다시 그런 위험 속에 

빠져드는 것을 간신히 모면하곤 합니다. 이렇듯 간을 졸이며 사는 저희 가

족들은 너무 가엾습니다. 

유명해도 안 되고, 뛰어나도 안 돼 

지중해빈혈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이어서 정상인처럼 살

아간다는 것입니다. 

수혈과 철분배출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것이 간단하다고 할지라도 미세한 부분에 늘 상당

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보통 공식화될수록 조심하지 않아 더 위험해

지기도 하니까요.

저희 가족들은 늘 전문의와 간호사를 불러 이런 사소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가 죽으면 외할머님과 어머님 등 온 가족이 살 

수 없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이 가냘픈 제 생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가리지 않고 뭐든 다 했습니다. 외할머님께서는 제가 절대 유명해지거나 남

보다 뛰어나서는 안 된다고 부모님께 늘 당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낮이든 

밤이든 이 세상을 감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밤에 잡혀간다고 하

셨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했고 저는 걸림이 없이 순조롭게 사

회로 나가 각종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칭찬

을 듣거나, 공개적으로 앞에 나가 상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외할머님께서는 아흔 둘의 춘추로 아끼시던 당신의 외손녀를 남겨두고 

먼저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많은 법도를 남겨주셨고 저희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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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항상 조심하도록 해, 제가 밤낮으로 감시하는 귀신에게 발각되

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더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름이 나도 안 되고, 뛰어나서도 안 된다”, 이것은 제가 절대 어길 수 

없는 가훈입니다. 저는 어떤 장소에서도 앞에 나가거나 얼굴을 드러내거나 

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사람

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진실인 즉, 죽은 다음

에야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저는 외할머님의 어리석음과 촌스러움을 믿습니다. 저는 그 분의 모든 

말씀을 받들며, 그러한 말씀이 위대한 성현의 진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들이 모두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의 사람됨과 말

씀은 제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떠서 가라앉지 않는 자는, 그 목숨이 영원할 수 없다.”

무사도 

일본인은 무사도를 중시합니다. 자격을 갖춘 무사는 결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결투를 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배후에서 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

둑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수가 높은 사람은 절대 자기보다 단수가 낮은 사람

과 바둑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져주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말입니다. 

저는 일본식의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일본말을 배워본 적도 없지만, 일

본의 무사도를 존중합니다. 

저는 결코 저보다 조건이 못한 열악한 사람과 싸우거나 그 힘을 비교하

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모욕과 기만을 당하고서도 싸우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들은 저보다 학력도 못하고 

지위도 낮고 복도 없으며 가정환경도 저보다 못한데, 어떻게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보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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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록 무사가 될 수는 없지만, 무사도를 지킵니다.

출산 전 무작위검사 

병원에서 발행한 잡지를 보다보니, 지중해협회에서는 출산 전 무작위검

사와 혼전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촉구하며, 그들은 지중해빈혈의 태아를 인

공 유산시키거나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지중해빈혈환자를 낳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들

은 끊임없이 선전하다 보면, 몇 년 내로 이러한 영아의 출생률이 0%에 가

까울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이 사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이뤄져 있고, 그 중에는 지중해빈혈환자

도 있습니다. 각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특수한 

소명과 이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각자 모두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타고 났으며, 이는 다른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빼앗길 수 없으며, 그

들 스스로 생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중해빈혈의 태아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불을 지르거나 첩자질을 해 사

형당해야만 하는 범죄자도 아닌데, 왜 엄마 뱃속에서 사형 판정을 받고 자

신을 위한 변호조차 한 마디 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야만 합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너무 비인도적이지 않나요? 지중해빈혈이라는 병은 

매달 정기적인 수혈과 철분배출 외에, 사회에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으며 

무슨 전염병도 아니어서 장애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정상인처럼 

수업 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에게 세상에 나와 볼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성어린 걸작품이며, 모든 사람의 탄생은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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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신할 수 없는 특수한 이유가 있으며, 그에겐 신성한 의무와 사명이 있

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대신

해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저 자신은 출산 전 무작위검사에 의해 유산되어져야 했던 지중해빈혈환

자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유산도 하지 않으시고 아기를 떼는 약을 드시

지도 않았으며, 온갖 고생 끝에 이 가냘픈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돌

도 되지 않아 수혈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간 제

가 국가사회에 수혈 받을 만한 노력과 그 비싼 철분배출제의 값어치는 하고 

살았다고.

저는 완벽한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안정된 직업과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과 다섯 명의 건강하고 우수한 자녀를 뒀습니

다. 정말이지, 정상인과 비교해서 어떤 손색이 없습니다. 저는 왜 저희 같

은 지중해빈혈의 태아들에게 세상에 나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왜 엄마의 뱃속에서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 너무 불합리하다

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비인도적인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잔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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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 빌어 혼을 돌이키다 

어머님께서 저를 낳고 나서 제가 중간형 지중해빈혈을 앓아 매

달 정기적으로 수혈과 동시에 매일 약 먹고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을 보고, 

이웃들은 모두 손가락질을 하며 저희 집이 얼마나 남모르게 못할 짓을 많이 

했으면, 이런 흡혈귀 같이 남의 피를 빨아먹고 약을 먹어야 하는 귀신같은 

딸을 뒀겠느냐고 수군댔습니다. 뒤에, 저는 빈혈과 산소결핍으로 인해 줄곧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해 머리는 갓난아기 같았으며, 열한살이 되어서도 

자기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고 숫자조차 셀 줄 몰랐고, 입을 열면 심하게 말

을 더듬으며 말의 두서가 없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저희 집이 과보를 받는 것이라고들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고약한 병을 앓는 저능아를 낳았겠느냐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손가락질 받았고 외할머님도 마찬가지였으며, 저는 더욱 

희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머님이나 외할머님 모두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마음이 무척 쓰라리셨겠지만, 막상 당사자인 저는 바보와 다름없는 저능아

로서 그분들의 속내가 어떤지 전혀 눈치 채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열한살이 되던 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병

에 걸려 한해 내내 고열이 내리지 않아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 버렸습니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저를 들쳐 업고 온 사방으로 도사를 찾아 헤매셨

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하게도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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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는 제가 깨나기만을 기원하면서, 매장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

다. 그리고 스물네시간 저를 꼭 껴안으시고 어머님의 온기가 차가운 시체를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두 분의 간절한 바람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밤낮으로 

이어지는 염불소리 가운데 마침내 저는 살아났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기적이 아닐까요!

저는 살아났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바로 어머님과 외할머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두 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두 분도 이 깨어난 아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놀라워하시며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저능아가 아니었으

며 아주 똑똑해져서, 숨이 떨어지기 전의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

다. 

외할머님과 어머님께서는 원래의 저는 이미 죽었고, 지금의 저는 다른 

누군가가 제 시체로 들어와 혼을 바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들은 앞을 다퉈 저희 집에 구경하러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다들 

두 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에 어디 이런 복이 있어 아이

의 목숨을 살릴 수 있으며 아이의 명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들이었습니다. 

제가 살아난 뒤, 바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월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

었습니다. 본래, 가족들과 선생님께서는 4학년까지 공부한 것이 없는데 어

떻게 고학년의 내용을 배울 수 있겠냐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헤

아림은 하늘의 계산만 못해서, 저는 학교 개교 이래 가장 높은 성적을 올렸

을 뿐 아니라, 6학년에 올라가서는 시장님이 내리는 표창장도 받았으며 일

류 중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모든 가족과 친지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몸에 귀신을 달고 다니

는 이상한 물건으로 간주해 나름대로 해석들이 분분했습니다. 또 제가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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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해야만 하는 수혈은 더욱더 제 몸이 죽은 시체임을 증명해 줬습

니다. 시체는 조혈능력이 없어 산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 하니까요.  

저는 한 평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일반인보다 훨씬 수

월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아주 의아해 하셨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해

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제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것이거나 전

혀 접해 보지 않은 것들인데, 왜 제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을까요? 일본어

나 한글이나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저는 모국어처럼 읽을 수 있으며 쓸 

줄도 압니다. 제가 러시아어를 배울 때, 러시아인 교수님께서는 “너 러시아

인이니?”라고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으나, 그분께서

는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내저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발음이 모스크바 

태생인 화교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은 일본 동경에 아버님의 친구분들을 뵈러 갔었는데, 가는 길

마다 아주 친근했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공적인 일로 한국 광주를 방문

했을 때처럼, 저는 사방이 모두 전혀 낯설지 않았고, 현지의 노인들과 자유

롭게 한담을 나눠 모두들 저를 현지인으로 여겼습니다. 

과연 제가 시체를 빌어 혼을 바꾼 원한에 찬 귀신인가요? 

이웃들은 영원히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의사선생님 또한 이것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나 외할머님께서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

했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의사선생님들께, 제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혼이 몸에 붙은 귀신인지 증명할 길이 없느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신의 과거 병력에 의하면, 당신

은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계시죠?” 
제가 만약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왜 매일 밥을 먹어야 되겠습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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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웃이나 친지들은 모두 저희 집에 덕이 부족해 이런 폐물을 낳았

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커서 학업이나 사업적으로 실

적을 쌓으니, 그들은 제가 이런 집에서 키울만한 자손이 아니라, 다른 집안

의 자손이 시체를 빌어 혼을 바꾼 것으로 저희 집안과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 여태껏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왔지만, 사람들은 제가 원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죽지 않는다고 여김

으로 제가 살아있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시체를 빌

어 혼을 바꾼 움직이는 시체정도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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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눈

병원을 수시로 드나든 시간이 참 오래됐습니다. 의사선생님들과 자주

만나다보니 서로 친구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설 때, 한 선생님께서 제게 물

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사는 자연스럽게 각 환자를 자신의 친혈육처럼 대해야, 진정 훌

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환자를 모두 환자로만 대한다면, 

아무리 그가 고명한 의술을 자랑할지라도 통속적인 삼류의사에 불과합니

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흡혈귀

대학을 졸업한 지 거의 사십년이 됐습니다. 졸업당시 교문을 나서면서 느

낀 막연함과 그때의 올곧음을 생각하면 내심 잔잔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저

는 원래 바로 서독에 가서 공부 하려 했으나, 부모님께서 그 비싼 출국보증

금을 낼 수 없기에 스스로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일을 찾아서 급한 

불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신문사에 들어가서 타이난(臺南)의 기자로 단독 파견됐고, 국립여

고의 교사를 겸직하며 일거양득으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신잉(新營)터미널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누가 사람의 헤아림이 

하늘의 계산만 못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저는 빈혈이 발작했고, 아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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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져서 하숙집에 그냥 몸져 드러누워 며칠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했습니

다. 저는 낯선 곳에서 죽기라도 할까봐 두려웠지만, 부모님께 알려 걱정을 

끼쳐드릴 수 없는 터라 대학통신록을 뒤져 타이난에 있는 동창들의 주소를 

베껴 등기엽서로  S.O.S를 쳤습니다.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모두 왔습니다. 과일을 사들고 와서 몇 마디씩 위로

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친구의 의리는 모두 지킨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는 여전히 환자의 몸으로 하숙집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였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확인하시더니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저를 업으시고, 따라온 아이 둘이 제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내가 너를 업고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줄게. 집을 떠나 밖에 있

으면 모든 것이 불편한 법이니, 예의 차리지 말고 날 네 엄마로 생각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이 바로 제가 일생동안 그리워하는 타이난의 어머님이시며, 제 아

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타이난 할머님입니다. 

처음에 제 친구가 저를 보러 하숙집에 왔는데, 그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어머님께 어떻게 그리 매정하게 그렇게 

위중한 친구를 혼자 하숙방에 놔 두냐고 야단맞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 집에서 금지옥엽같은 대우를 받고, 마음씨 좋은 두 분 어

르신의 사랑을 받으며 병조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제 평생 가장 

달콤하고 따뜻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해, 저는 갑자기 부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멀쩡하시던 

타이난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타이난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듯한 제 친구와 같이 영전의 돗자리 양옆에 서

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탈상 때까지 열흘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차가운 시체를 끌어안고 날이 밝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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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어떻게 저도 한번 보시지 않고 떠나셨어요?

“아버님, 제가 당신이 그렇게 아끼시던 자식이 아닙니까?”
입관을 준비하며 풍수지리를 보는데, 어리숙하게만 보이던 제 동창은 그

동안 철이 많이 든 듯 바쁘게 오가며 일을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옛말에 “남자는 바깥일을 주관하고, 여자는 안의 살림을 주관한다”고 했

으니, 저는 문밖의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줄곧 타이난 어머님과 함께 

잡다한 집안일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밖에 나와 바람을 쐬게 되었습니다.

타이난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차를 들고 마당에 나가 손님들을 접대하라

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어떤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이 손님을 

끌어 돈을 벌 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여기 어떤 노인이 

방금 돌아가셨죠?”
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대를 졸업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장래 

아마 보통공무원도 하기 힘들거예요, 참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제 친구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참 하늘은 보는 눈

이 없어. 동생들의 공부까지도 한꺼번에 모두 다 끝냈어. 봐요, 동생들은 

대학에 못가.”
뒤에, 동창의 동생들은 정말 한 명도 대학에 못가고, 저학력자로 좋은 직

장도 구하지 못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도 제 동생들인데 말입

니다. 

당시, 이 분은 제가 차를 들고 나오는데 아연실색해 얼굴이 검푸르게 변

하며 자전거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흡혈귀야, 흡혈귀!”
제 친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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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마세요, 이 친구는 제 동창이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은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리고는, 말을 더듬거리며 제게 두 손을 내

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자백하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정말 산 사람이야? 아니면 피를 빨아 먹는 시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몸 안의 피가 다른 사람 거요? 얼굴과 두 손이 어쩜 이렇게 차

가울 수 있소?”하고 또 물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제가 빈혈증을 앓아 정기적으로 수혈을 하니 당연히 

온 몸의 피가 다른 사람 것임은 분명한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 거죠? 이

건 제 친구나 그의 부모님조차도 절대 입 밖에 내뱉은 적이 없는 사실인데 

어떻게 그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그는 이세상과 저세상을 모두 꿰뚫

는 음양안(陰陽眼)이라도 가진 걸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의 조상님께서 많은 덕을 쌓고 스스로 자비행을 해서 그렇지, 

아니고서야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요. 오관에 이 세상의 수명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어? 아가씨는 산 사람이 아니라, 살아 

있는 흡혈귀요!”
저는 방에 돌아가 울먹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지

만, 내가 정말 산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흡혈귀란 말야? 내 몸이 차갑고 

딱딱한 건 빈혈과 산소결핍 때문이잖아, 안 그래? 물론, 지중해빈혈증은 다

른 사람의 피를 수혈해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지만, 그렇다고 수혈하는 게 

피를 빨아먹는 건 아니잖아? 하물며, 내가 사람들과 달리 관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낮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저녁이면 사람들처럼 이불속에

서 자는데. 그리고 나도 사람들처럼 밥을 먹어야 사는데.’
인생의 순간순간들은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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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 역시 왜 다른 사람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 살고픈 마음이 없겠습니

까? 저 역시 왜 매일같이 자신의 골수에서 조혈할 수 있길 바라지 않겠습니

까?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 제가 정말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살아있는 시

체인가요? 정말 그렇게 무서운 흡혈귄가요?

그 동안, 도가에서 자칭 연단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제 관상, 수상을 

공격하며 뒤를 밟은 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경찰에 신고해 처리하

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싸움 끝에 정이 들어서 오히려 친구가 돼버렸습니

다.   

저는 이들에게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은 왜 저를 자꾸 따라다니는 건가요?”
그들은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도대체 산 사람인지 아니면 흡혈귀인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

다. 당신의 관상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흡혈귀로 간주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동안 왜 그

렇게 많은 사람들, 영매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풍수지리가, 관상가, 도사

나 스님들께서 꼭 저를 죽은 사람이거나 흡혈귀라고 말한 건가요? 

마음에 늘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일을 만나도 좋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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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를 걸치고 효를 다하다

민국 79년(1990년) 10월말, 저의 타이난 어머님께서 갑자

기 심장병으로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원래, 온 식구들이 모두 다가오는 설을 기다리며 어머님을 타이베이로 

모셔 와서 같이 설을 쇠면서 손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며 오래 머무시

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까오슝(高雄)에 돌아가 대신 안부를 전해주겠다고 하며, 이튿

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접한 소식은 갑작스런 어머님의 부음이었습니다. 온 식구들은 모

두 울음을 터트렸고, 이 부족한 여식은 바닥에 쓰러져 오랫동안 인사불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사람을 불러 운전을 부탁해 타이난으로 장례를 치르러 떠났습

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운 나머지 눈의 망막이 터져버리고,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혼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타이난

에서 일하던 시절, 다행히 이렇게 마음씨 좋은 어머님을 만났길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벌써 저는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났을 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어머님께서는 영전 앞의 돗자리에 누워계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어머님께 이 불효자식이 이제야 돌아왔음

을 알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을 끌어안으며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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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고 가실 수 있나요? 몇 마디 말씀이라도 남기시고 떠나시지. 정말 이렇게 

급하게 가셔야 했나요?

제 친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는 빨리 치룰 생각이야. 지금은 이미 첨단과학을 달리는 

시대이니 만큼 그런 전통적인 번거로운 절차는 생략하려고 생각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이니, 당연히 네가 알아서 해야지.”
삼일도 되지 않아, 제 타이난 어머님의 장례는 모두 깨끗이 다 끝나버렸

습니다. 장례에 썼던 모든 물품들은 태워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깨

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생들과 조카들도 모두 조용히 돌아갔습

니다.

제 기억에 친할머니와 외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두 이렇게 간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민속학자와 전통장례에 조예가 깊은 어르신들을 

도처에 물색해 의논드렸더니, 모두 한결같이 제 친구의 현대식 장례를 반대

하셨습니다. 부모께서 길러주신 은혜는 산처럼 높고 바다와 같이 깊은 법인

데, 어떻게 아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이러한 전문가와 어르신들은 대답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돌아가신 다음, 열군데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자식 된 사람이 칠일씩 매번 때를 맞춰 

봉양하며 염라대왕전을 넘는 것을  같이 도와 칠칠 49일을 채워야 합니다. 

또 다시 백일, 다시 일년, 이년, 삼년 이렇게 해도 세 군데가 아직 남아 있

습니다. 그래서 효심이 깊은 자녀는 부모님께서 마지막 난관에서 기력이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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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봐 보통 삼년이 지나고도 다시 오년을 채웁니다.”
저는 또 여쭸습니다.

“칠일씩 봉양하는데 좀 미리 당기거나, 날짜를 줄일 수 없나요?”
그분들은 대답하셨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받는 장소를 바꾸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임신처럼 아무리 과학기술이 진보됐다 하더라도 역시 열 

달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시 여쭸습니다. 

“그러면 누더기를 써야만 효를 다하는 건요?” 
그분들은 대답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막 돌아가셔서 심판을 받기 전에는 하늘에 올라가 성불할 

수가 없으며, 다른 뱃속에 들어가 몸을 바꾸거나 지옥에 떨어질 수도 없습

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떠도는 유주고혼으로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빛과 열과 양기를 두려워하고, 아무렇게나 떠

도는 고혼들도 무섭게 다가옵니다. 거의 가는 곳마다 위기가 도사리고 있으

며, 숨을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누더기를 덮어쓰

고 부모님의 혼백을 보호하는 것으로, 부모님에겐 자식들의 누더기가 밤낮

으로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봉양하는 것은 부모님에겐 호신부

와도 같아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외부 야혼들에게서 모욕을 당하지 않도

록 해주며, 또 각 심판대에서 엄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모님께

서 돌아가셔서 고독한 영혼이 저 세상에서 고통 받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

오. 의지할 데 없이 자신 혼자 온갖 고통을 받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식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후사를 봐 주지 않고, 부모님 앞에서 허리에 

힘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잠자코만 있다면, 부모가 아무리 힘들게 자식을 키

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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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듣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제 타이난 어머님

은 이미 끝장난 것이었습니다. 지금쯤 어느 심판장에서 고생하고 계실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저를 아껴주신 어머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길을 불안하게 

가시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지할 곳도 없이 유주고혼으로 떠

다닌다면 금수보다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는 매우 현대적이어서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들으려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불쌍한 것은 저 세상으로 떠나

버린 어머님이신데, 누가 어머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비과학적

인 일이 한낱 추측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저로선 밑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어머님을 가지고 무슨 모험같은 걸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예를 다하기로 마음먹고, 타이난 어머님께 칠칠 49일을 

지내고, 다시 백일, 일년, 이년, 삼년이 지나 오년을 채웠습니다. 저희 아이

들은 날마다 세끼를 때맞춰 영전에 올리며, 살아계신 것과 똑같이 봉양했습

니다. 매 식사 때마다 할머님께 먼저 음식을 올리고 향을 세 꽂이 피운 다

음 삼분의 일이 타고 나서야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다섯 아이들은 

나가고 들어올 때 모두 할머님께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생일케이크와 같

이 맛있는 것이 생기는 날이면, 먼저 할머님께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해가 

가고 또 한해가 지나갔습니다. 십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듯 자상하신 타이난 

어머님은 여전히 저희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르신이며, 아이들 마음속에 가장 

보고 싶은 ‘할머니’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전통의례대로 타이난 어머님께 누더기를 덮고 효를 지켰습니다(披
麻戴孝). 어떤 사람은 친자식은 삼년간 봉양해야 한다고 하나, 저는 친자식

도 아닌데 저를 친자식과 똑같이 보살펴주셨으므로 오년은 봉양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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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나마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다칠까봐 감히 누더기를 벗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건을 처

리할 때나 출근할 때 모두 사람들에게 이 베옷을 벗을 수 없는 고충을 설명

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접수하

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돈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어

머님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년 동안 타이난 어머님을 위해 저는 일분일초도 누더기를 벗지 않고 

효를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착란이라도 되었나보

다 싶어 손가락질 했으나, 뒤에는 시간이 오래 되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는다고 할머님께서 저 세상에서 고통 받는 것을 모른 체 

할 수 없다, 할머님께서 평안하게 열 곳의 심판장을 지나는데 우리가 보호

막이 되어 드리기 위해 아무것도 신경필요가 없다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

다. 저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이것은 우리 타이난의 풍습으로 없어져선 

안 되는 문화의 일부라고 설명을 드리니, 선생님께서도 모두 이해해 주셨습

니다.

｝｝
제 타이난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저는 쉰 둘이였고 오년간 효를 

지키고 나니 쉰 일곱이 됐습니다. 효를 지킨 지 삼 년째, 저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고 몇 번이나 연달아 수술이 계속됐습니다. 매번 모두 치명

적인 불치병이었습니다. 저는 쉰 여덟이 돼서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정식으

로 판명받았습니다. 

일찍이 전국 각지의 유명한 관상가나 운명철학가들이 저더러 쉰 여섯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제 친구의 스승님은 제공대사(濟公大师)의 이름난 제자로서 그는 제가 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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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을 못 넘긴다고 확신하시며, 만약 틀리면 자신이 문 닫고 삼보일배하며 

장화(彰化)에서 타이베이에 있는 저희 집까지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사촌오빠는 모산도사(茅山道士)의 의발을 전수받은 제자로서 집안제

사에 오셔서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제가 만약 쉰 여섯을 넘기면, 자기 머리

를 잘라서 저더러 공으로 갖고 놀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사람들

과 법을 쟁론하던 중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저의 팔자를 들고 타이중(臺中)현의 한 이름난 분을 찾

아가서, 제가 대수술을 연거푸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넘을 수 있을지 좀 

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길어야 쉰 여섯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대사급의 유명인사들 거의 스무 명 정도가 길어야 쉰 여섯까지 

밖에 못산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예순을 넘겼습니다. 수명은 

하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조금씩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

다. 

제가 쉰 둘에서 쉰 일곱이 되던 그 동안을 돌이켜보면, 저는 누더기를 입

고 효를 지키느라 눈물로 날을 보냈습니다. 제가 앓은 병들은 모두 살아남

을 수 없는 불치병들이었으나 용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더기를 덮고 효를 지킨 것이 제 목숨을 구한 걸까요? 아니면, 타

이난 어머님께서 누더기 안에 숨어서 몰래 저를 지켜주신 걸까요?    

 

사랑은 인성(人性)을 신성(神性)으로 통하게 하는 다리요, 

정은 인생에 깔려진 사랑으로 통하게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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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률과 정수

민국 79년(1990년) 여름, 제 친구 양선생은 얼마 전에 둘째

며느리를 보고, 송산(松山) 중파난로(中坡南路)에 집을 마련해 그곳에 둘째 

부부내외가 와서 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양선생은 줄곧 제게 그 집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집은 자신

이 처음 마련한 집이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심한 빈혈증을 앓아 몸에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없어

서, 움직이든 말건 수시로 쓰러져 보는 사람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해 식구들을 번거

롭게 하거나 주위 친지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선생은 새집의 양택(陽宅)을 좀 봐주길 바랐지만, 저는 원래 무슨 풍수

지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니어서,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무슨 말

을 할 수 있겠냐 싶어 거듭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가는 게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 양선생은 친구들을 대동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저

를 끌고 나갈 태세였습니다. 저는 운명이다 싶어 더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제 가족 두 명과 함께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중파난로(中坡南路)의 새집에 도착하자, 저는 이미 호흡이 곤란해져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양선생은 이미 문 앞에서 저희를 맞을 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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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왔으니 아예 차에서 쉴게 아니라 들어가서 

숨을 돌리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이미 극도로 피로해져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모두 저를 부축해줘 겨우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

기, 온몸이 차가와지더니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곳은 음기

가 보통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빨을 부딪혀가며 떨었고, 양선생

은 제 모습을 보더니 뭔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얼른 전기난로를 갖고 나왔지

만, 저는 더 기다리지 못한 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희미하고 아득해진 채 낯선 어두운 곳에 갔습니다. 예전에 와

보지 않은 곳이었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때, 

어렴풋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곡성군(文曲星君)께서 곧 도착하실 것이

다, 모두 나와서 맞을 준비를 하여라.” 저는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도 문곡

성군을 만나게 됐지? 나는 천상의 신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본 적도 없는

데, 오늘에야 보게 되는구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정말 

무슨 문곡성군을 만난다면 설마 내 목숨도 구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문곡성군의 모습도 한 번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분일초가 마치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아 일 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과

연 점점 시끌벅적해지며 너도 한 마디 나도 한마디씩 해서, 오히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여기

가 어딘지 묻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너무 신비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정말 길흉이나 호인과 악인을 분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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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우두머리가 다가와 저를 보더니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문곡성군께서 이미 도착하셨군요. 실례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저 혼자 뿐, 도대체 어디 문곡성군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상대방은 손을 저으며, 

“틀림없습니다, 문곡성군님! 저희들이 맞을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가정주부일 뿐인데, 어떻게 무슨 성

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문곡성군님! 당신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사오니, 일단 안으로 좀 들어가

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까닭 없이 갑자기 눈이 밝아지더니, 아주 장엄한 신전에 들어와 있었습

니다. 방금 그 사람이 중앙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의 좌측에 앉았습니다. 

신전의 사방은 문관, 무관 등 각종 관직의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승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죽은 건가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크게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저는 친구의 요청에 응해 

그의 새집을 보러왔을 뿐인데, 이렇게 이유 없이 죽었다니 너무 억울했습니

다! 너무 무고하잖아요.

“문곡성군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단지 일이 좀 있어 당신

을 저승에 모셔와 잠깐 의논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피차 결론이 나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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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겨우 몇 분 죽는 것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늘상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면, 제 원신(元神)과 삼도령광

(三道靈光)은 오히려 그들이 잡으려는 사람을 풀어주어서 그들이 아주 곤혹

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을 받들어 일을 보는데, 집행하는 것은 천

률(天律)과 정수(定數)라서 제 자비는 그들의 걸림돌로써 개입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제가 이 새집에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들이 이번에 잡아갈 사람이 몇 십 명이나 되는 큰 사건에 제가 개입하려는 

줄로 여긴 것입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들이 말하는 그런 일

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집안일로 바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침저녁으로 

시부모님을 모시는 여자에 불과한데, 제게 어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천기는 누설할 수 없으니, 저희들은 다만 당신께서 빨리 이 집에서 떠나

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

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당신들이 이건 공적인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공문을 보십시오!”
받아서 보니, 저승에도 과연 공문이 있었고 한 줄 한 줄 아주 조리 있게 

써져있었습니다. 잡아갈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위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

는 장소란에 “XXX의 부동산내”, 사건은 “비행기 추락사고와 추락지상의 기

물, 가택파손 및 행인사망”이라고 적혀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보고, 제 친구의 일가가 모두 그 위에 적혀진 것을 알고 매

우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일가가 모두 죽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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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네, 이것은 천률과 정수이며, 저희들은 사람을 잡는 것을 전담할 뿐이지 

어떤 결정권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손발이 닳도록 빌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

다. 그들은 단지 집행기관에 불과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그들이 말하는 문곡성군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

으며, 내가 정말 그들이 찾으려는 문곡성군인지 아닌지 내 자신도 전혀 모

르니,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

의 부탁대로 다시는 그 곳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말했습

니다.

“이제 떠나도 됩니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두들 저를 깨우는 소리와 가족들의 긴

장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됐어, 이제 깨났어, 이제 깨났어!”
그러나 저는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다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신전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금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불보살님께 이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당신들이 좀 봐

줄 수 없나요? 아니면 사고장소를 좀 바꿀 수 없나요? 이곳은 시내이고 번

화가라서 많은 사상자가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사고장소를 바꿀 수 없는 겁

니까? 아마 이 XXX의 부동산이 몇 군데 있는데, 정말 좀 자비를 베풀어 넘

어갈 수 없나요?”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지며 참지 못하고 울어버

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날, 반드시 이른 시간에 현

장에 가서 절친한 친구인 양선생 일가와 같이 죽어서, 자신의 목숨으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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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끝내자, 그들은 갑자기 눈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깨어났으며, 모두들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깨났어, 깨났어.”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혼미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시 눈앞

에 나타났습니다.

“문곡성군님! 제발 이렇게 저희에게 부탁시거나 고집피우지 마십시오. 

저희 저승은 성군님의 하부기관으로 그런 하늘만큼 중한 죄과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 당신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성군님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염불을 하시든 예불

을 하시든 불보살님께 기도를 하시든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십시오. 결론적으

로, 문곡성군님께서는 성군의 존엄을 가지고 계시니, 아랫사람으로서 이렇

게 밖에 달리 말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갑자기, 저는 깨어났습니다. 긴 꿈을 꾼 것 같았고, 크게 ‘황동(黄東)’이

라는 두 글자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

슨 지명인가? 아니면 인명? 아니면 무슨 종교적 언어?

저는 친구 양선생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같이 

앉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어

떤 사람이 불쑥 이 집이 ‘팡동(房東, 집주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고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황동(黄東)’과 ‘팡동(房東)’은 그 발음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바로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과연, 그 며느리와 관계

가 있었고 황동은 바로 그 며느리의 친정아버님으로 타이완중남부의 윈린

현(雲林縣)의 동슬향(東勢鄕)에 살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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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양선생에게 만약 이 집에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경전을 독

송하여 각 구석구석을 불력으로 장엄하고 도량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

했습니다. 제 친구는 노인이라 완전히 동의했으나, 그의 며느리는 현대여성

이라 극구 반대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들에게 만약 경전을 읽지 

않으면 이집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며, 염불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에

서 ‘욕(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줬습니다. 만약 ‘욕(傌)’이 들끓게 되면 

‘사방에서 오는 말을 잡기 어렵게(四馬難追)’돼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됩

니다12). 이렇게 설명하자, 이 집안 식구들은 모두 동의하게 됐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저희 일행자선의 집(一行慈善之家)의 모든 분들이 가

서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결국 이웃들에게서 듣기 싫은 욕을 좀 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우매한 우상숭배로 여

기고 매우 혐오했습니다. 저희들은 잠잠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이웃들에

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상황은 이미 수습하기 어려

워졌고, 그 저승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살 길이 묘연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8월 21일 아침 8시경 반드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자는 

모두 18명이며, 장소는 밭의 중앙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승에서 ‘황동(黄東)’이라는 두 글자를 제게 주고는 바로 사라져 버렸어

요. 당시, 저는 울면서 그들에게 장소를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며, 사

정을 좀 봐서 제 친구 양선생의 가족들을 놔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들의 대

답은 ‘황동(黄東)’이었습니다. 제 뇌리를 스치는 ‘황(黃)’자를 살펴보면, 위

12) 역자주: ‘욕하다’라는 의미의 ‘마(傌)’자와 ‘말’을 가리키는 ‘마(馬)’자의 발음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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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1(廿一)13), 아래는 8(八), 중간은 유(由)로서 이는 8월을 가리키는 유

(酉)와 발음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시간은 8월 21일 아침 8시경이 됩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은 ‘동(東)’자인데, 제가 보기에 이 글자의 아래위로 18(十八)이 보

입니다. 중간에는 밭전(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고, 장소는 밭의 

중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얼른 공군에게 전화를 걸어 알립시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들은 일개 국민일 뿐, 어디 그런 전화를 걸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

물며, 이건 국방부의 기밀로서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지요.”
저는 저승사람들에게 절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으며, 제발 

그들 가족만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장소가 바뀌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얘기하자면, 무슨 문곡성군이니 떠들어 봐도 결국 이런 상황

이었습니다. 

민국 79년(서기1990년) 8월21일 상오 7시경, 공군운수용비행기 한 대가 

조작과실로 윈린현 동슬향의 수텐리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장 

3명, 상교 8명과 비행관 등 모두 18명이 불행하게도 직사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제 친구 양선생의 둘째 며느리가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정말, 장소는 

변했지만 18명의 군관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울었지만, 제가 또 어떡하겠습니까?

무엇이 천률일까요? 무엇이 정수일까요?

꿈속에서, 그 저승사람은 제게 천상의 관리나 그들 저승의 크고 작은 관

리들이 모두 문곡성군을 매우 존경해 아무도 문곡성군의 말씀을 거스르지 

13) 역자주: ‘廿’은 20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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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며, 단지 그들이 행하는 바는 모두 명을 받들어 하는 일들로 사람을 잡

아 사안을 처리할 뿐 어떤 오차도 생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듣고 

나서 얼굴에서 진땀이 흘렀고,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었습

니다. 그러나 제가 줄곧 의문인 것은,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명령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요? 그는 천상의 

신이 아닌가요? 제가 만약 정말 문곡성군이라면, 꼭 한번 천상에 올라가서 

이 사람과 만나 하나하나 모두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곡성군이 누

구죠? 저는 묘연하기만 합니다. 14)

저자주 1: 만약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민국79년(1990년) 8월 21일 대만의 각 신문기사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주 2: 제가 꿈속에서 저승을 떠나기 전, 벽에 걸린 대련을 보았습니다. “황토는 다행히 곧은 

뼈를 파묻고, 녹수는 말없이 앳된 혼을 적시네(黄土有幸埋忠骨，綠水無語泣英魂)”.
저자주 3: 저는 괴이한 힘이나 신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음양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비록 저는 이 18명의 군관의 사망사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들은 

이미 이런 첨단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또 어쩌겠습니까?

저자주 4: 비행기가 추락하였던 수텐은, 저의 제안에 의해 정식으로 기증되어 공군기념비탑을 세

우고 추모의 뜻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저자주 5: 양선생 일가가 죽음을 모면한 것은 당연히 그들의 양심과 자비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당시, 이 집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알고, 많은 친지와 친구들이 빨리 이집을 팔라고 권

유했습니다. 집의 위치가 상당히 괜찮아서 말만 하면 사람들이 고가에 사들일 것이라고 운운했

습니다. 그러나 양선생은 원한이나 빚이나 주인이 있기 마련이어서 이사를 가도 죽기는 마찬가

지라며, 자신 일가가 이곳에서 폭격 맞아 죽을 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 무고하게 죽어

가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저는 듣고나서 매우 감동했고, 양선생 일가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04
목숨은 조금씩 노력해 스스로 얻나니 

 



205
천률과 정수



206
목숨은 조금씩 노력해 스스로 얻나니 

보충설명

1. 필자는 절대 문곡성군이 아니며, 문곡성군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전통관념에 의하면, 천상의 성군은 여자일 수 없습니다.

2. 필자는 철학이나 팔자 같은 것을 볼 줄 모르며, 음양안(陰陽眼)은 더욱 

아니어서 어떤 의문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3. 필자가 쓰러졌을 때, 우연히 현장에서 이전에 그곳에서 죽은 사람을 만

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며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대로 저승에 가서 만나

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4. 이승과 저승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승에도 타이베이(臺北)가 있고, 

가오슝(高雄)이 있었으며,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매우 시끌벅적했

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 사람을 찾기란 바다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것 같았습니다.

5. 영매를 받은 사람이나 신들린 동자들이 사람들을 대신해 저승에 가서 이

미 사망한 가족들을 찾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없으며 이런 사실

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 모릅니다. 저는 저승을 출입하면서 이승의 

‘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면 비록 복이 아직 내리지 않았더라도, 재앙이 먼저 멀리 달아난다.

사람이 악하면 비록 재앙이 아직 닥치지 않았더라도, 복이 먼저 멀리 달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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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생은 타이베이에서 손꼽는 건설회사의 대표로 큰 빌딩을 몇 개나

지어 거액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몇 억이 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아주 위풍

당당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로건널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 중간에 서버렸습니다. 그는 기사와 함께 밀었

지만 꼼짝하지 않아 매우 놀랐습니다. 기차가 와서 들이받을까 염려한 나머

지, 이웃 상인들을 불러서 모두 힘을 모아서야 비로소 차를 건널목 밖으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기차 기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 차로 바꾸자마자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

다. 마찬가지로 시동이 꺼지고 어떻게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웃 상인들을 모두 동원해 겨우 차를 밀어낼 수 있었고, 얼마 되지 않아 

기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며 질주해 지나갔습니다. 장선생은 정말 놀라 온몸

이 식은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더 고급 승용차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 또 같은 

장소에서 시동이 꺼지며 움직이지 못하고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었습니

다. 이번에는 길가는 행인과 상인이 모두 합세하여 위험을 겨우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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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생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로건널목은 집으로 돌아가

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등학교동창을 대동하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하면

서 벌벌 떠는 것이, 이미 너무 놀란 상태였습니다.  

제 사무실은 비록 국제법률사무소지만, 많은 사장님들은 제가 출생 때부

터 심한 불치병빈혈을 앓으며 줄곧 죽었다가 살아나곤 해서, 그들은 제가 

저승을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열한살 때 죽었다가 살아났

고, 서른 여섯살에는 식물인간으로 영안실에 11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저승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들은 저의 안부를 묻고 저 역시 그들

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가 깨어나면,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매일 온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영혼이 이미 저승으로 들어가 이승에 살아

도 죽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랐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은 저와 이런 사람들을 연결해 주곤 하였는데, 

제가 그들의 사망원인이나 사망시간을 말하면 모두 놀라 믿을 수 없다는 눈

치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장선생의 고교동창은 제 고객으로서, 제가 저승을 자주 오가는 손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도대체 뭐 때문에 건널목에서 몇 

번이나 죽을 뻔 했는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저는 장선생의 생년월일과 주

소,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또 쓰러져 저승에 가게 되면 누가 장선생

과 연관되어졌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제 고객에게 연락하여 장선생을 사무실로 오도록 했습니

다. 저는 그에게 어느 한 노부부가 장선생이 그들의 집을 파서 그들의 유골

을 쓰레기로 처리해버린 것에 매우 화가 났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는 그 노부부의 집을 장선생에게 가르쳐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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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생은 매우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장선생이 빌딩을 올리면서 온천수로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기초공사를 하면서 서너 군데의 무덤을 판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미 년대가 너무 오래되어 그 가족들을 찾을 수 없어 발굴된 유골들을 쓰레

기로 처리해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승사람들도 그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들과 평화적

으로 공존해야지 그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장선생과 이들 저승 노부부가 화해하여 피차간에 어떤 원한도 남기

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장선생은 갑자기 큰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이미 미국 텍사스로 이민 가서 첨단과학기계회사를 열어 미국의 

일류 현대과학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런 비과학적

인 미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칠일 후, 제 고객은 장선생이 내일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뭐 전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봐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

전히 이승과 저승이 화해하여 어떤 원한도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말했습니다. 

“그 노부부는 매우 화가 나서, 이번 주 안에 손을 써서 장선생을 욕보이

게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류하고 피

차 화해하고 나서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무슨 일이라도 일어

나면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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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오후 5시경, 장선생과 저는 중샤동로(忠孝東路)에서 만나기로 약속

했습니다. 그는 매우 기분이 나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 텍사스에 사

니까, 만약 그 노부부께서 정말 일이 있으시면 바다를 건너 미국에 와서 저

와 계산하라고 하세요!”
저는 이런 말들이 아무런 근거없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런 첨단과학사회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튿날, 장선생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고객은 장선생이 돌아가면

서 저를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조소하며,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도대체 

어느 똥구덕에 쳐 박았는지 모르겠다며 한바탕 욕을 하고 떠났다고 말했습

니다. 

장선생이 출국한 지 한 나흘이 지나서, 제 고객은 그 장선생의 어머님을 

모시고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울어 지친 나머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고객은 컴퓨터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

마 지난 후, 제 고객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장선생이 텍사스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가족들이 모두 차에 같이 있었답니다.”
저는 듣고,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해야 하나요?

장선생의 어머님께서는 아들의 교통사고로 인해 줄곧 병상에 누워 있다

가 설날 전후로 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만약 수명장수를 원한다면, 반드시 저승사람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이 과학적이라고 여겨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가 살고 있는 이 과학적인 세계 외에도 비과학적인 또 다른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들을 약 올리면, 여러분들의 그런 과학적



211
평화 공존

인 것들이 모두 전혀 비과학적인 것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저자주 : 노부부는 장선생이 ‘차와 차가 부딪혀’ 참사하길 원했으므로, 장선생이 차를 타면 철도건

널목위에서 시동을 꺼트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번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선

생의 자가용은 매우 크고 견고한 유명한 유럽자동차로써, 만약 기차와 부딪힐 경우 기차가 탈궤

할 것임으로 무고한 승객들도 사망할 수 있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장선생 또한 차가 그렇게 서버리면 바로 차에서 내릴 것이므로 기차는 그를 부딪치게 

할 수 없으니, 안 죽어야할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노부부는 이러한 제 해

석을 듣더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속도로위에서 ‘차와 차가 부딪혀’ 죽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노부부는 장선생을 따라 같이 미국으로 가서 줄곧 그와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홍자성(洪自誠)14)이 이르기를,

“어리석은 사람이 무지하게 있으면 한 마디 말을 건네 일깨워주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한 마디 말을 건네 그를 구해주라,

이 또한 무량공덕이니라.”

14) 역자주: 중국 명나라 사람으로《채근담》을 저술했다.





생사는 유한하여 갖은 재물이라도 백년을 지키기 어려우며,

영혼은 불멸하여 세 치 호흡 속에도 일념이 영원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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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장수하려면, 성을 바꾸고 조상을 버려선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집안에서 따르는 성을 따르지 않고 모셔야 할 조상을 모시

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데릴사위를 들이는 경우

입니다. 여자 쪽에 아들이 없어서 데릴사위를 맞아, 이후 낳는 자식들은 쌍

방의 성을 반반씩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데릴사

위가 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거나 체면을 잃는 것으로 여기고, 중간에 

후회하거나 심지어 따라야 할 여자 쪽의 성씨와 제사조차도 물려받지 않습

니다. 

한 대학교수는 자식 세 명이 모두 미국에서 대학재학 중이어서 여름방학

에 자녀들과 함께 타이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타오웬(桃園) 국

제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던 도중, 고속도로에서 심한 교통사고

로 가족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대학교수는 너무 슬퍼서 제 고객에게 부탁해 그 원인을 물어보러 왔

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으며, 비인간적인 악

행을 저지른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한 빈혈환자로 종종 정신을 잃고 저승을 드나듭니다. 그래서 저

는 “제가 만약 공교롭게 답을 얻게 되면, 제 고객을 통해 당신에게 알려 드

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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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한 달쯤 지나서, 그는 직접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어지러워 일어설 수가 없어, 침대에 누워 응급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습

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저는 이 교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좌우에 둘러서서 말을 주고받으며 시끄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성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의 성은 랴오(廖)이나, 그것은 본래의 성씨가 아니어서 사실은 래(赖)

라고 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의 할머니에 의해 데릴사

위로 들어와, 공평한 데릴사위의 규칙에 근거하여 큰아들은 여자 쪽을 따르

고 둘째아들은 남자 쪽을 따르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그들은 

외동아들 하나밖에 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자 쪽 부모님은 먼

저 남자 쪽을 따르고, 만약 또 아들을 보면 여자 쪽을 따르게 하겠다고 주

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아들 외에, 다시는 다른 아들을 보지 못하여 여자 

쪽은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여자 쪽의 부모님은 모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소송했으나, 결국 시간만 

끌고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아들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교

수와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들 대에서는 아무도 그들 할머니 집안의 성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와 그의 형제들 모두 또 아들을 낳았지

만, 아무도 그들 할머니의 성씨를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공평하

다고 할 수 있습니까? 데릴사위를 얻을 때는, 남녀 쌍방이 반반씩 그 성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결혼하는 것인데, 지금 모두 다 남자 쪽에만 제사를 지

내고, 여자 쪽에는 자손이 한 명도 없어 아무런 대접도 못 받고 있는 것입

니다.    

제1대 : 그의 조부 - 아들과 자손들이 쌍방의 성씨를 절반씩 공평하게 

나누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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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조상님이 계실까요?

제2대 : 그의 부친 - 남자 쪽을 따름.

제3대 : 그와 그의 형제 - 모두 남자 쪽을 따름.

제4대 : 그와 그의 형제의 아들 - 모두 남자 쪽을 따름.

이렇게 남자 쪽만 따르니, 데릴사위를 맞아들인 여자 쪽에서는 자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쪽의 역대 조상께서 어떻

게 불평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양가 집안에서는 이승과 같은 이치로 

저승에서도 소송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교수의 남자 쪽 집안

의 조상이 소송에서 지고, 여자 쪽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함과 더불어 여자 

쪽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의 사람

들은 윗대 조상들의 은혜와 원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한명

씩 상대방 측으로 끌려가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수에게 다음에 만약 자손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성을 래로 하여, 

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아버지 어머니아버지 어머니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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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의 할머니의 성씨를 따라야만 그 명을 누릴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

다. 그는 그의 형제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한 명씩 연달아 죽어

버려서 거의 대가 끊길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 일은 아직 다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몇 대가 지난 후의 일

이라서, 어떻게 자신의 아이들로 하여금 이미 오래전의 할머님의 성으로 바

꾸게 하는가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조상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미 제30대라면, 당신의 조상은 이미 2의 30제곱(약 10억 

7천만) 명의 조상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승의 양가 친지들은 반드시 이승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양가 쪽에서 각각 소송을 건다면, 당신은 도

대체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발 아무 일 아니라고 치부하시지 마

십시오.

제 친구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 이유 없이 줄을 이

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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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을 끝내고, 의사선생님께서는 병상

에서 내려와 걷는 것을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근육이 축소되지 

않아 평생 장애자로 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휠체어를 밀면서 병원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휠체어

에서 일어나 막 걷기 시작하려 했을 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질주

해왔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저를 향해 미친 듯 달려와서, 저는 걷기가 

힘든 상황이라 피하지도 못하고 고함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쓰러져 인사불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몇 시간이나 

혼미상태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깨어났으니 가족들 모두 안

심하게 되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60대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시냐고 물었

습니다. 가족들은 이분이 바로 저를 쓰러지게 한 장본인이라고 하며, 용서

를 구하러 찾아오셨다고 말해줬습니다. 이 낯선 남자는 제게 거듭 미안하다

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마지막 남은 아들이 바로 지금 하나 남은 아들인데, 오늘 대형사

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는데 죽을지 살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가 급한 마음에 뛰다가 앞에 사람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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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물었습니다.

“자식이 몇 명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들 넷이 있었습니다. 앞에 셋 모두 스물 넷쯤에 연달아 죽

었습니다. 큰아들은 배를 타고 선원실습을 하러 나갔다가 몇 달도 되지 않

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둘째는 경찰이었는데 업무를 집행하다가 범인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셋째는 군대에 가서 복역하다가 갑자기 죽어서 실제 

사인을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 남은 이 아들은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는 또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묻자, “허(何)가입니다.”라고 대답

했습니다.

저는 잘 알아듣지도 못한 채, 병실 전체가 빙빙 도는 듯 느껴지며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돌았습니다. 저는 견디지 못하고 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깨어나 보니,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들은 급히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피곤했으나, 있는 힘을 다해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방금 상대방의 성씨를 물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님께서는 방금 제 꿈속에서 당신 집안의 성은 허가 아니라 

모두 정(鄭)씨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성씨를 바꾸지 않으면, 이 

정가의 조상님들이 당신 집안의 자손을 한 명씩 모두 잡아가서 아무도 살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듣고 나서, 제가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서 모두 헛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인사만 남긴 채 가버

렸습니다.  

한 삼일이 지나, 이 남자는 한 80대 노인을 앞세우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입원 중에 있는 귀한 손자를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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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당신도 허(何)씨인가요?”
상대방은 아주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허씨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신께서는 당신이 정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 성이 무엇

인지도 바깥사람이 가르쳐 주어야 압니까? 내가 칠순, 팔순을 살았는데, 자

기 성이 뭔지도 모른단 말인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고치든 말든 다 좋은데, 불쌍한 건 당신 손자입니다.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의 손자는 이제 자손이 끊겨 대를 물릴 수도 없습니다.”
이 어르신은 저를 아주 엄숙하게 쳐다보시더니, 나중에는 사람이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점차 저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당신 아들부부가 간절히 원하자 출생지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안을 한번 깊이 이해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는 먼저 고아원으로 가서 

당시 출생자료를 찾고, 다시 입산허가를 받아 깊은 산속에 있는 부모님의 

고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 산의 관리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 일본정

부가 남긴 자료에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무서운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친아버님은 정(鄭)가로서, 그의 친어머님과 이 깊은 산에서 벌목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세 살 되던 해, 친아버님은 거목을 베다가 부주의하

여 압사당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의지할 데가 없어, 뒤에 다른 벌목꾼과 

재혼하고 호적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허(何)가였으며, 그의 의붓아버지

였습니다. 그는 원래 마약범으로 도피 중에 벌목꾼의 신분증을 위조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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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의 호적은 모두 가짜였던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남긴 자료에 의하면, 이 허씨 마약범은 당시 이미 너무 심하

게 마약을 맞아 생식능력을 상실하여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어르

신이 6살쯤 이 마약범은 체포되었고, 자신의 친어머님까지 연좌되어 모두 

같이 죽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한평생 매우 불쌍하게 살아왔습니다. 6살에 고아가 되어, 

그의 아들도 유년이 매우 고생스러워 학교도 다니지 못하며 매우 어렵게 살

아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불러야 할 성씨로 빨리 바꾸세요! 이렇게 해야만 살길이 열립니다！”
저는 40일이 지나 정식으로 퇴원했습니다. 이 40일 동안, 저는 비록 거

의 장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비참한 집안을 도와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저승으로 떠나갈 것을 살려내었습니다. 옛

말에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칠층탑을 조성하는 공덕보다 수승하

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불치병을 앓는 환자에겐, 이렇게 사람을 

살려 만든 칠층탑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닐까요?

퇴원하기 전, 이 집안 식구들은 병원에 와서 저와 작별인사를 나눴습니

다. 저를 쓰러지게 만든 낯선 남자는 두 눈이 벌게지며 제게 말했습니다. 

“만약 십 년만 빨리 당신을 만났어도, 저희 세 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천지가 어질지 못하여 만물을 풀강아지로 여기는데(天地不仁, 以萬物爲

芻狗), 어떡하겠습니까.

당신이 기쁠 때 구름을 바라보세요. 구름이 말해줄 거예요, 기쁨은 쉽게 사라진다고.

당신이 괴로울 때 구름을 바라보세요. 구름이 말해줄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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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를 바꾸고 조상을 버리다 (3) 

후(胡)선생은 어느 종교단체의 총간사로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매우 성실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

다. 그는 민국 68년(1979년)에 결혼하여, 이듬해 잘 생긴 아들을 낳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종교언어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가 제게 아들의 이름을 지

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심한 불치병빈혈을 앓다 보니, 늘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는 사람인지라 혹시 상서롭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

했지만, 그가 괜찮다고 하는 바람에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점심을 먹고 나서 식탁에서 일어나는데 이유 없이 온 집이 

빙빙 돌면서 말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쓰러져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흑만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저는 깨어났습니다. 가족들과 사무실직원들은 제게 

오늘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이 핑계로 집에서 

좀 쉬면서, 후선생 아들의 이름이나 지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직원이 이 아들의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가져와서 제게 보이자, 

정말 머리가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견디지 못할까 염려하며, 

얼른 방안으로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저는 깨어나서, 다시 이 아이의 생년월일을 쳐다보니 계속 뭔가 이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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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뭐라고 딱히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부친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선

생, 뭘 좀 불어볼게 있는데, 당신 정말 성이 후(胡)가가 맞는가?”
상대방은 “당연하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부친은요?”
또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후씨지요!”   
이때 희미하게 누군가의 그림자가 제 머릿속에서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뒤쪽으로 왕(王)가의 사당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

니다. “후선생, 당신하고 왕가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후선생은 아주 확실하게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분명치 않아서 호선생에게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풀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후선생은 부인과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계속 이름을 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왕가집의 사당인데 자네는 후가의 성을 가지고 있으니, 자

네의 성씨가 잘못됐네. 왜냐하면, 자네의 자손은 왕가집의 자손임으로 왕가

의 맥을 이어야 하기 때문이지. 만약 후가의 성을 따면 이 아이는 키울 수 

없어 기껏해야 세 살을 못 넘기게 될 것이고, 분명 천일을 못 넘길 걸세!”
저는 그에게 얼른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상세한 것을 여쭤

보라고 했습니다. 부친을 찾아가서 상세한 이야기를 하자 매우 화를 내시며 

불효를 저지른다고 욕까지 하시더랍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님은 스스로 목

숨을 끊어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며, 당신이 열녀의 순결을 지켰음을 증명하

려 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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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선생은 아주 난처해 하며 사무실로 돌아와 저와 의논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무슨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값을 부

르고 깎을 수가 없네. 내가 이 아이의 사망일과 사망원인을 종이에 써 줄 

테니, 반드시 이 날 전에 조상님을 확인하여 제대로 밝혀내게.”
대략 출생 후 구백일이 넘어서 사망일이 되자, 이 아이는 죽어갔습니다.

후선생의 어머님께서는 그들이 아들을 잃어 슬픔에 잠겨서 몇 년 동안이

나 눈물을 흘리며 몸도 말라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아들을 잃은 지 오

년째 접어들자 후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에 들어가 목소리를 

낮춰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부친은 왕(王)가로서, 그는 나의 죽마고우이자 애인이었다. 당시 

나는 이미 너를 가졌으나 너의 생부와 결혼할 방법이 없었고, 너의 외조부

님이 현재 너의 부친과 결혼하도록 강요하셨다. 그래서 너는 태어나자마자 

성이 후가가 된 것이다. 그동안 너의 생부는 널 데려가겠다고 거듭 날 찾았

지만, 나는 이러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수 없었다. 그래서 너의 조상도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다.”     
후선생은 그의 부모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어서, 부모님께서 백년

해로를 하신 후에 다시 방법을 강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조상을 밝힐 

수 없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극에 대해, 그는 부모님을 난처하지 않

게 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후선생은 계속 자신의 조상을 밝히지 않아 사회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매

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님도 부주의하게 넘어져서 식물인간

이 되었으나, 십년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항상 말로 다할 수 없는 일이나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

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설령 산에 호랑이가 있다고 똑똑히 알고 있다하더라

도, 이 호랑이가 있는 산으로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등하지 아니하나, 하늘은 편평하다.

산은 편평하지 아니하나, 물을 편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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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사람 

어느 공휴일 날, 타이베이에서 즈챵호(自强號)15)를 타고 쟈이(嘉
義)로 가서 다시 차를 갈아타고 타이난의 어느 시골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기차를 올라타고 보니 두 젊은이가 어떤 법관에 대한 걸 열을 올려 말하

고 있었습니다. 

갑: 듣자하니 몇 십 년 전에 아무 쓸모도 없던 폐인이 갑자기 국가사법고

시를 통과해서 장엄한 심판대에 앉은 거래.

을: 맞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지?

갑: 틀림없이 순전히 운이 좋았던 거지, 뭐.

을: 분명해, 말할 것도 없어.

갑: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알아? 

을: 나도 다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긴 한데, 네

가 먼저 얘기해 봐.

갑: 그들이 나한테 얘기한 건대, 그 법관은 판결을 할 때 피고들도 울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울어버린대. 그것도 너무 심하게 울어서 판검사 

망신을 혼자서 다 시킨대. 그 뿐만 아니라 판결서에도 피고가 모두 

이해할 때까지 왜 이렇게 형을 선고하는지 왜 피고를 감옥에 가둬야 

하는지 등등을 하나하나 다 써야 직성이 풀린대. 아니 법관이 피고의 

15) 역자주: 기차등급 중 가장 빠른 속도의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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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나 살펴서 될 일이야? 더 심한 건, 피고의 증거가 이 정도밖에 

없으니 자신이 이렇게 변호를 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한대. 피고가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는 것은 악행

에 대한 당연한 결과인데, 뭐가 피고에게 미안하다는 거지? 게다가, 

피고가 복형을 갈 때면 친히 그 장소까지 배웅하며 복형기간 동안 피

고의 가족들을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하며 아무 걱정말고 편안하

게 복형을 마치라고 위로와 격려까지 한대. 아니 어떻게 자신이 법관

이면서도 이렇게 선악에 대한 분별을 못해? 도대체 죄인이 저지른 

범죄가 잘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을: 나도 그 법관이 감옥에 가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자기가 판결을 내린 피고들을 찾아가 만나고, 피고가족들의 얘기도 

같이 전해 준대. 어떻게 법관이 범죄자와 한패가 될 수 있어? 그리고 

피고의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무슨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묻는 게 예사래. 

면회하는 날이 되면 차례대로 피고와 만나서 매번 “제가 여러분들을 

가둬서 정말 미안해요”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한대. 이봐, 정정당당한 

법관이 이미 복형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다니, 세상에 무

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이야?

갑: 더 말도 안 되는 건, 이 양반이 피고와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거

야. 게다가 이들 피고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대신 처리해 주고 사형수

들의 가족을 도와주기까지 한대. 피고가 출감하는 날이면,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직접 붉은 계란과 국수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해 액운을 

쫓아주기까지 한대. 이 사회가 범죄자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건 다 

그들의 인과응보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그들을 위해 보증을 서 주

며 고군분투하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봐, 아니 정정당당해야할 



231
쓸모없는 사람

법관이 이러한 못된 놈들과 한 통속이 되어 놀아나도 되는 거야?

을: 우리 교수님께서는 “법관이 되려면 반드시 법관다워야 한다”라고 말

씀하셨잖아. 그런데, 이 법관의 동료에게서 들은 건대, 그이는 정말

이지 허드레 일하는 사람들만도 못하대. 

갑: 그러게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비겁하기 그지없어. 그나마 일을 

얼마 못하고 밀려나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면 우리 사법계의 얼굴에 

계속 먹칠만 하고 다녔을 거 아냐?

저는 이 두 사람의 뒤에 앉아서, 대화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들

으면서 몸이 온통 땀으로 뒤덮였습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나 역시 인텔리

고 법관 또한 나라의 관직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법관이란 모든 어려움

을 구하는 구세주여야 한다는 신념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과연 ‘잡스

런 사람’들은 그 정도의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군. 정말 불쌍한 노릇이로구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법관도 아니고 법관자격도 없으며, 단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평생 피고를 피고로 대한 적이 없고 범죄자를 

범죄자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만약 피고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또

한 누가 죄짓기를 바랍니까? 천주교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여! 우리를 보살피시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또 스님께서는 “만약 네가 피고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그렇게 안할 자신이 

있느냐? 누가 그렇게 안한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누가 그런 인내심이 있느

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법관이라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속세의 중생으로서야 오죽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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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을 내리는 것이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형이

야말로 극형이 아닌가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조차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힘이 있습니다. 현재 법관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 중, 감히 누가 소리 높여 ‘내가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아

무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출감하고 

얼마 지나기가 무섭게 다시 들어갑니다. 저는 비록 그런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나 여러분들에게 꼭 한마디 남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삼십 여년 이래, 제가 

사랑하는 이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 저 같은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무 쓸모도 없는 폐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를 알고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그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대중을 위

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가 원래의 그런 신성한 

직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를 가엾게 여기며 참 비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

이 가장 작아서 만인의 노예로 쓰려 하시기 때문이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불용상(諸佛龍象)이 되려거든 먼저 

중생의 우마(牛馬)가 되어라”, “보리심을 잊으면 모든 선법(善法)을 닦아도, 

도리어 마업(魔業)을 닦는 셈이니라”
법관의 마음은 친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형을 판결하는 것은 징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정한 길을 열어줘 자

신의 양심에게 공평한 거래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회를 화합시키며, 사랑은 원한을 없앤다.

사랑은 적을 친구로 만드니, 신은 곧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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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땅, 당신이 모두 알지만, 

나는 모릅니다

거의 삼십여 년 전입이다. 저는 지롱(基隆)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타이중시(臺中市)의 사람으로서, 예전에 타이완 북부의 위강(雨港)

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매달 최소 이십일 이상 비가 쉬지 않고 

내려서, 견디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음산하여 기분도 울적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희들은 갑자기 현(縣)과 시(市) 접경지역부근의 깊은 산속에

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인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했습니다. 제가 당직인 관계로 법의와 조수 두 명을 데리고 현장조사를 떠

났습니다.

저희들은 차를 타고 산 아래에 도착했으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

두들 차에서 내려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타지사람으로 이곳 지롱

의 길이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험한 산속인데다 길은 

비에 젖어 있어 미끄러워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날은 

점차 어두워졌고 여전히 산속에서 미궁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법의와 조수

는 고개를 저으며 정말 길을 잃어서 더 가봐야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조급해졌습니다. 이때, 뜻밖에 어떤 여인이 저희들을 향

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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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어딜 가세요? 누굴 찾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사건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신고한 주민에 따르면, 이 산속에

서 한 여인이 죽었는데 아직 원인불명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죠. 오세요, 따라 오세요!” 상대방은 

아주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돌고 돌아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아무튼 도착했고 이 여

인은 손을 흔들며 먼저 가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숲속으로 들어가, 과연 나

무아래에 누워있는 여자옷차림의 변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목의 끈은 이미 

썩어 있었고, 손전등을 비추자 이미 다 썩어서 구멍이 뚫려 거의 뼈만 남은 

무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시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조수에

게 한 번 더 비춰보도록 했습니다.  

빛을 최대한 밝게 비추자, 너무 놀라서 저절로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방금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준 그 여인이 아닌가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더니, 바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서

는 듯했고, 심지어 두 발이 모두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같이 있던 법의와 조

수는 더 놀라서 모두 얼굴이 노랗게 질려 버렸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갔고, 저희 네 명은 정말 쏜살같이 내려왔습니

다. 다행히도 빨리 산에서 내려와 차에 오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

다. 얼마 후, 기관 건물로 돌아와 서로 작별인사를 하고 각자 사무실로 돌

아갔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달려가서 상사에게 대강 보고를 드리고 나서

야, 숨을 돌리고 실종자의 신변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보다보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은 제가 거의 정

신이 나간 것을 보고 제가 산에서 틀림없이 뭐에 놀란 것을 눈치 채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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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겪어본 사람들이기에 태연히 물었습니다. “그 시체

는 이미 다 썩어서 뼈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 아니, 어떻게 생긴 지도 전

혀 모르는데, 사진을 봐도 누가 누군지 알게 뭐야?” 
그들은 제가 이런 바보라고 여겼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여인

을 보았고, 서로 보고 웃으며 오랫동안 같이 걸었습니다. 사건현장에 도착

해서야 손을 흔들며 헤어졌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여인이 

길을 안내했었다는 것을 믿으며, 그 나무아래에 같이 누워 있던 사람과 동

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중

에는 제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연 사망자의 사진을 찾아

냈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당연히 사건

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목을 매달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죽으면 정말 죽어 없어진다

고 생각하나요?”
저는 열 여덟에 불가에 입문해, 스님께 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죽어간 사

람과 그 여인의 시신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결코 죽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

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 치의 영혼도 한 생각 사이의 한 

숨을 길이 지키나니, 비록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은 길이 불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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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의 인연을 아끼소서 

지롱(基隆) 바둬즈(八斗子) 부근의 해변에서, 갑자기 썩은 시

체 냄새가 심하게 배어났습니다. 전신은 물고기들이 쪼아 먹어 거의 온전한 

데가 없었고,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시체는 심하게 불어서, 

마치 바람을 넣은 인조인간처럼 완전히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자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지만, 모두 한참 보고나

서, “너무 심하게 부패되어,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들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불러, 사람들을 줄 세워서 한 사람씩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도 식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시

체의 얼굴이 완전히 변형되었고, 거기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오래 

견디기가 힘들어서인 것 같았습니다.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경찰이 갑자기 달려오더니 현장부근에 어떤 

중년부인이 있는데 중학생 딸과 함께 와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하지만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같이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여자끼리니 별 거

리낌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더니, 갑자기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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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웬 시체에서 피가 나요! 시체가 피를 흘려요!”  
제가 바로 가서 쳐다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시체의 앙상하게 큰 눈

과 콧구멍, 양쪽 귓구멍과 입이 피에 젖어 있었고, 이 일곱 구멍에서 선혈

이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를 앞세워 시체에 다가가 자세하게 보도록 했습니다. 왜

냐하면, 그 부인의 딸을 보고 일곱 구멍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것이므로, 관

계가 없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굽히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

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같이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사망자의 틀니를 알아보고, 시체를 향해 한참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다 파도소리가 크고 울음소리까지 

겹쳐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이 말들을 듣고, 이상하게도 원래 크게 뜨고 있던 두 눈을 

마침내 천천히 감으면서,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나왔으며 입술 아

래위가 약하게 떨리는 것이 마치 무슨 말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닌가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심장도 계속 벌렁거렸습니다. 정말 속으로 수

천 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죽었어, 이미 몸이 다 썩어 버렸어. 

그런데 왜 산 사람처럼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지?”
저는 생각할수록 무서웠습니다. 저는 나이 많은 선배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봐요?” 
모두들 대답이 없이, 저를 보고 이상야릇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으로 여겨져, 타살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중년부인은 뒤에 사망자의 처로 확인됐으며, 어린 학생은 막내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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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든 다 한다

시꺼먼 시체가 적나라하게 한 덩이로 움츠려져 딱딱했습니다. 분명 

휘발유 같은 것에 의해 타 죽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당시, 사망자는 이미 얼굴이 모두 상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

다. 저희들의 책임자는 의심나는 것을 모두 열거하며, 여자들이 세심하니 

여자직원들에게 다시 자세히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

와 함께 사망자의 신분과 사망원인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저희들은 대중매체와 신문보도를 통해 일반인들이 사망자확인에 협조해 

주길 호소했습니다. 날씨가 매우 맑은데다 많은 사람들이 잔뜩 호기심에 차

서 모여들었습니다.

저와 법의는 바쁘게 기록하고, 측량하며 현장을 도안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모여들어 사망자의 시신에 점점 다가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사람들이 너무 시신에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을 파손시키지 않도

록 요청했습니다.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이, 이 시꺼먼 시체는 몸을 뒤집어 일어나 순간적

으로 앞으로 다가와 두 팔을 벌리고 맨 앞에 서 있던 젊은이를 껴안더니, 

바로 이 젊은이와 함께 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직접 이 장면을 보고서, 

너무 놀라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 이미 죽은 지 며칠이나 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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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 사람 벌써 죽은 거 아니었어요?……”  
곧이어, 저는 인사불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깨어나 보니, 이미 고열이 나서 병원에 누운 지 일 주일이 지났다고 했습

니다. 간호사는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놀라며 “이 사람 이미 죽은 거 아니었

나요? 이 사람 벌써 죽은 거 아니에요?”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열흘 후, 저는 점점 언어능력을 회복하여 한 마디씩 천천히 더듬으며 말

을 하게 되었으나, 전신은 여전히 자신도 모르게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영

원히 이 사람의 무서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한 사람씩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사망자가 

껴안고 놓지 않았던 그 젊은이는 바로 구조했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고 했습니다. 시꺼먼 시체는 두 손이 단단하게 석고같이 굳어서 아무도 움

직일 수 없어, 나중에 전문요원들이 와서 엄청난 힘을 써서야 이 산 사람을 

끌어내었지만, 목숨이 끊어진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들 부문의 책임자로 하여금 남녀평등의 관념에 변화를 

가져와 다시는 제게 이런 원한으로 인한 사망사고현장에 가서 비참하게 죽

은 시체를 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작은 바퀴벌레만 봐도 무서워

하는 법, 어떻게 이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밝히기 위해 거의 한 달을 전전해, 결국 실마리를 풀 수 있었

습니다. 아주 믿기 힘든 것은 살해자가 바로 그 시꺼먼 시체에 의해 안겨 

현장에서 숨을 거둔 젊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사십 년 동안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죽는 것일까?’ 
지금까지도 저는 춥지 않아도 그냥 몸을 떨며 악몽을 꾸고, 자제할 수 없

는 소리를 지르곤합니다. “이 사람 벌써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벌써 

죽은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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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 병은 순간적으로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 과도하게 놀라서 생긴 것

이라고 의사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 누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 영혼을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병은 줄곧 안 고쳐지는데, 정말 이 세상에 이걸 고칠만한 

명의가 있을까요?

사람이 선하면, 복이 아직 내리지 않아도 재앙이 먼저 멀리 사라진다.

사람이 악하면, 재앙이 아직 닥치지 않아도 복이 먼저 멀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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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한 친구는 신덴(新店)에서 전자부품공장을 경영하여 사업이 한창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을 확대하여, 중국대륙에 투자를 하려 했습니다.

그는 까오슝(高雄)의 부모님께 전화하여 의논을 드리자, 그의 부모님은 

그의 사업이 번창한데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공휴일인 토요일에 부인과 세 살이 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함께 남

부로 가서 부모님을 뵙고서 새로운 계획을 말씀드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서 전적으로 지지하여 장래 자금회전에 불필요한 곤란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께서는 비록 무슨 대자본가는 아닐

지라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돈 얼마정도

는 크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움직이려는 생각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약간의 사념이라도 

있으면, 천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외아들이라서 그 땅은 이후에 분명 자기 것이 될 거고, 일찍 

주느냐 늦게 주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에게 집안의 재산은 독이 있어서 쓰면 안 되는 것으로, 

만약 그렇게 되면 조상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는 매우 

화를 내며 제게 대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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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낡은 관념을 가지고 계시군요. 미신을 참 좋아하시네요. 그 동안 

헛공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해봐야 듣기 싫어하기 밖에 더하겠다 싶어, 아예 입을 

다물기로 작정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들 세 식구는 원래 계획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일요일, 저희 사무소는 노는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그의 부모님께서는 타이베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노인께서

는 눈물콧물이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듣고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보

기 힘든 심한 안개 속에서, 앞뒤로 큰 차가 받아서 차는 이미 엉망으로 찌그러져

버렸고, 그들 부부는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힘들게 이야기를 겨우 마쳤습니다. 이어

서, 두 분께서는 제게 고속도로경찰소에 아이들을 같이 데리러 갈 수 없겠

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는 안 죽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알고 보니 교통사고현장에서 모두들 바쁘게 구조작업을 벌일 때, 어떤 

젊은 부인이 자기 이름은 OOO라고 하면서 너무 급해서 그런다며 두 손으

로 이 세 살이 채 안된 아이를 매표소직원에게 맡기면서 금방 찾으러올 거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고현장은 마침내 모두 수습이 되었고, 부상자와 사

망자들에 대한 조치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이 아이를 

맡긴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스피커로 이 젊은 엄마를 찾는 

방송을 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캄캄 무소식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경찰이 갑자기 부상자 중 한 명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과연, 명단에서 이 젊은 엄마가 말한 이름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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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상자가 아니라 사망자였습니다. 그 부인은 샌드위치가 된 차안에서 형

체도 확인하기 힘든 상태의 사상자로, 한 토막씩 그 시신을 꺼낼 수밖에 없

어서 전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습득한 각 사망자의 신분증과 기타 증명카드 등을 

모두 가져와서, 매표소직원에게 보이며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습득된 많은 각종 카드와 면허증, 신분증 등을 모두 일일이 확인하

던 중, 마침내 이 젊은 엄마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직원은 확실하다고 

말하였고, 경찰은 사망자의 가족을 확인하고 시체와 아기를 데려가고 유품

을 가져갈 것을 정식으로 통지했습니다. 

그 직원은 아주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젊은 엄마는 어떻게 이 아기를 제게 데려온 거죠? 이 매표소와 사고현

장은 아주 먼데, 어떻게 달려올 수 있었죠? 그 부인은 처음부터 사고가 날 때

까지 줄곧 차안에서만 있었고, 나중에 한 토막씩 그 시신을 꺼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나올 수 있으며, 아이는 왜 전혀 다치지 않은 거죠? 아이는 가볍게 

긁힌 상처조차 없어요. 도대체 이 아기는 어떻게 차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 직원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떤 합리적인 해석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교통경찰, 사

망자의 부모님이나 저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기록에서도 어떤 흔

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기는 심하게 보채었고 

저는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죽는 건가요?’
모든 일거일동이 다른 사람에게 항상 유익하도록 하라.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줄 것을 경계하라.

이것은 덕을 쌓는 것이며,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삼가고, 또 삼가라.                  - 장정옥16)

16) 역자주: 장정옥(張廷玉, 1672—1755년)은 중국 청나라 사람으로 보화전(保和殿) 대학사를 지냈

으며, 저서로는 ≪전경당집(傳經堂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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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아이를 낳다

이 사건은 민국 34년(1945년) 타이완이 광복되던 해에 일어났으

며, 당시 저는 겨우 여섯 살이었습니다.

타이중시에는 아주 유명한 조산사가 한 분 계셨는데, 아기를 받아내는 기술

이 아주 노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분을 ‘산파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이 어르신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은 항일독립

운동가로서 일본정부의 지명수배범이셨습니다. 매번 일본정부가 저희 아버

님을 잡지 못하면, 대신 어머님을 인질로 잡아가서 가혹하게 고문하며 아버

님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저는 이 일본정부의 정치범감옥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반쯤 나오다 걸렸

을 때 이 산파어르신께서 달려오셔서 어머님과 제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합

니다. 그래서 산파어르신은 저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출생하고 일 년이 채 안 되어, 지중해빈혈을 앓게 되고 이로 인해 저

능아가 되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매우 자책하시며, 매번 외할머님과 

어머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자네 아이를 받아서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제가 여섯 살이 되자, 갑자기 배가 하루하루 불러오더니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과 어머님은 산파어르신을 모셔다 정말 

배속에 아이가 있는 건 아닌지  검사를 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나 몸이 붙은 아기도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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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파어르신께서는 여기저기 불려 다니시느라 너무 바빠서, 한번 청해 차

라도 한 잔 대접할 시간을 마련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분을 청해 자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외할머님과 어

머님께 저를 데리고 가서 곁에 두고 틈이 날 때 마다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

겠다고 제의하셨고, 두 분은 딱히 다른 방법이 없자 억지로 동의하셨습니다.  

이 산파어르신은 저와 인연이 있는지, 저를 매우 예뻐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이 이미 아주 깊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산파어르신을 찾아와

서, 난산이 된 그들 며느리한테 얼른 가서 애를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산파

어르신께서는 저를 데리고 바삐 채비를 하셨습니다. 등에는 십자표시가 있는 

커다란 검은색 가죽가방을 매고, 삼륜차아저씨를 불러 바로 출발했습니다.

산파어르신과 그 노부부는 다리(大里)에서 칠장군묘로 향하는 길목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길은 비록 넓지 않은 길이나, 타이중에서 

우펑(雾峰)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길이었습니다.

약속 장소가 가까올 무렵, 길이 좁아 더 이상 삼륜차를 타고 갈 수가 없

었습니다. 눈앞은 모두 꼬불꼬불하며 비좁은 산길이었고, 많은 나지막한 집

들이 일사분란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산파어르신은 저를 꼭 잡으시고, 어린 

애를 이런 험한 곳에 데리고 온 것을 매우 후회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날은 

어두운데다 작은 등잔불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아주 울퉁불퉁

하여 도저히 걷기가 힘들어서, 삼륜차아저씨가 저를 업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마침내 아주 조그마한 천막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침

대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즉시 검은 약상자를 열고 

한 무더기 의료기들을 꺼내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더러 밖에 나가 기다

리라고 하시며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노부부께서는 커다란 눈깔사탕을 제 손에 가득 쥐어주시며 먹으라고 하

셨지만, 이미 밤이 깊어서 저는 너무 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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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인은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응애 응애하

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서, 정말 짜증났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해요, 고추예요, 아들이랍니다. 

아주 잘 생겼어요!”
노부부는 아주 기뻐하셨지만, 매우 죄송하다는 듯이 산파어르신께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힘들어서 사실 드릴 돈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산파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걱정인가. 아이가 순산을 했고, 산모도 평안하니 다 잘 됐네. 돈이

야 주든 안 주든 관계없네.”
산파어르신께서는 내일과 모레 꼭 제때 아기를 씻겨야 한다고 설명하셨

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고개를 돌려 삼륜차아저씨를 불러 가져온 아기 

옷이며 이불 등을 모두 꺼내오라고 한 다음, 그들에게 건네며 아기를 따뜻

하게 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맞춰 세 번 목욕시키고, 산모에게 질의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약을 발라줬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그녀를 위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

든 것을 도왔기 때문에, 이 산모는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떠날 때, 이 산모는 산파어르신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따님인가

요?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아주 크게 될 아이네요. 나중에 학문도 크게 할 

거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겠습니다. 복도 많고, 장수하겠어요.”
산파어르신께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그분께 인사하라고, 큰 소

리로 감사하다고 말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저능아가 

정말 시키는대로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고, 산파어르신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산파어르신께서는 분명히 속으로 엄청 웃었



247
죽어서도 아이를 낳다

을 것입니다. 그해 연말까지만 살아도 다행인 이런 아이한테 무슨 학문이며 

지위, 복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튿날 이른 아침 동이 터오를 무렵, 경찰은 산파어르신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다리(大里) 공동묘지에서 어떤 남자 갓난 애기가 발견되었는데, 애기를 

싼 포대기에 당신 조산소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산파어르신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급해져서, 바로 삼륜차아저씨

를 불러서 나갈 채비를 하셨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물었습니다.

“지금 애기는 어디에 있나요?”
“파출소에요.”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파출소로 달려가, 애기를 끌어안

고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그 노부부의 며느님이 출산한 아기였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아기를 제 등에 업혀주시며, 저보고 동생을 업으라고 

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다함께 그 노부부를 찾아가서, 왜 자신들이 직접 낳은 아기를 

내버렸는지 자초지종을 캐물을 작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몇 번을 왔다갔다 반복해서 찾았지만, 그 나지막한 천막집도 

그 노부부도 모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칠장군묘부근의 주민들에게 물어봤

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관할하는 구역인데, 왜 저희들조

차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러면서 “혹시 그 아기가 발견되었던 그 공동묘

지 아닐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기를 받아낸 곳은 분명히 천막집들이 줄지어 들어선 곳이었어

요.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집이 빼곡히 있었는데, 무슨 공동묘지요?”
산파어르신께서는 저도 따라 갔었다고 하시면서, 만약 그런 공동묘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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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어떻게 이 어린애가 놀라지도 않고 따라갔겠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경찰은 또 말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시는 것도 손해 볼 건 없잖습니까?”
산파어르신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대방 이름도 모릅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부부가 그 며느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산파어르신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마침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

찰들은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예상했던 대로, 출산한 산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이것을 토대로, 그 남편의 이름과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산파어르신과 경찰은 함께 이 갓난아기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산파

어르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갓난아기는 당신의 부인이 나흘 전에 낳은 아기입니다. 제가 직접 받

았습니다.”
상대방은 아주 의아해하며 아무리 말을 해도 믿으려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죽은 지 이미 백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

습니까? 아니 그럼 아직도 살아있단 말씀인가요? 제가 당시 직접 매장하는 

것을 다 봤는데,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산파어르신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당신 아내가 사망할 당시 혹시 임신 중이었나요?” 
상대방은 “예, 아마 일곱 달쯤 됐을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며칠 전이 바로 열 달이 되는 날이잖아요? 만약 당

신이 정말 믿지 않는다면, 사람을 불러서 관을 열어 당신 아내 배속에 있던 

7개월 된 아기가 정말 나왔는지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상대방은 얼굴을 찡그리며 전혀 동의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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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관을 열도록 할겁니다. 당신이 열지 

않아도, 우리가 열겁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파출소에서 파견된 경찰들은 인부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갔습니

다. 무덤을 파고 관을 열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그 산

모였고, 배는 평평했습니다. 곁에는 산파어르신께서 주었던 약과 거즈, 솜

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결국 이렇게 풀려졌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에게서 아이를 받은 거야?”
상대방은 울어서, 눈가가 모두 눈물로 젖었습니다.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낳은 아기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이 아기가 제 핏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산파어르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부모님께서도 이미 돌아가지 않으

셨나요? 그들의 무덤도 바로 이 부근에 있지 않나요? 당신의 부모님께서 타이중

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 며느님이 난산하는 것을 도와서 애기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희들과 함께 그 부모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경찰은 이미 법

의 한 분을 모셔 와서, 이 아기가 그의 핏줄인지 감정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법의는 “무덤을 파고 관을 여세요!”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의는 다시 산파어르신을 청해 제가 업고 있는 갓난아기의 몸에서 약간

의 피를 뽑아내어 친자검증을 했습니다.

법의는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이 갓난아기는 분명히 당신의 

핏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산파어르신은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이 갓난아기

와 함께 상대방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어린 남동생을 빼앗기기 싫어

서 울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다른 사람의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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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야. 어떻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상대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집 중앙에는 거실이 있었는

데,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고, 저는 하나하나 신기한 듯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산파어르신

께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게 커다란 눈깔사탕을 주신 그 할아버지예요, 마시라고 차를 

주신 할머니구요, 그 아기 낳은 아주머니도 계세요, 모두 다 계시네요, 사

진이 정말 많이 닮았어요!”
상대방은 조용히 제가 손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저

를 주시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보고나자, 그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

다. 저는 어른도 운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고, 그는 끝도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어린 남동생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데, 하루 또 하루 업다 보니 정

이 들어 정말 주기 싫었습니다.

산파어르신께서는 제가 울어서 눈이 퉁퉁 불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가 어린 남동생을 낳으면 더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다시는 울

지 말아라!” 
그 뒤로 저는 이 어린 남동생만 생각하면 울어서, 어머님께서는 이 심한 

빈혈을 앓고 있는 몸이 더 상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병이 

가장 최악이었던 열 여덟에 어머님께서는 제게 남동생을 낳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여섯살에 업었던 그 어린 남동생이 늘 그리웠고, 지금

도 마찬가집니다. 

손가락을 꼽아보니, 이 남자 갓난 애기도 이젠 오십이 넘었겠지요? 이 신비

한 남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도 이 어린 누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아껴줬던 그 사람을요.17)

저자주 1: 과거를 회상하며 이 글을 쓰는 동안, 저는 줄곧 울었습니다. 그래서 두서가 없음을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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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인성(人性)을 신성(神性)으로 바꾸는 다리이며,

정(情)은 인생을 사랑으로 통하게 하는 길이다.

바랍니다. 당시 저는 아기든 인형이든 한 번도 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이 태

어났을 때, 산파어르신께서는 제게 그를 안고 업도록 하셨습니다. 그 애기는 제가 세상에서 처

음으로 안고 업어본 ‘인형’인데, 어떻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폐증을 앓으면

서 얼마나 많은 인형을 사서 안고 업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것

은, 바로 제가 여섯살 때 안고 업었던 그 어린 남동생인형입니다.

저자주 2: 이 산모는 이 세상에서 여섯 살 저능아인 제게 처음으로,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아주 

크게 될 아이네요. 나중에 학문도 크게 할 거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겠습니다. 복도 많고, 장

수하겠어요”라고 말씀해주신 분이십니다. 현재 제가 있기까지 아주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당

시 부모님조차도 제게 어떤 희망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저자주 3: 경전에 이르기를, 상대방이 죽은 것을 본 사람은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을 다시 볼 수 없다, 

오직 상대방이 이미 죽은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을 무심히 보게 된다고 했습

니다. 산파어르신과 삼륜차아저씨와 저는 모두 그 노부부와 산모가 이미 돌아가셨는지 몰랐기 때

문에, 저희들은 모두 그들이 응급상황에서 부활된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환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이 관을 열었을 때, 상대방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자주 4: 이승에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그만큼의 양기와 햇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

으면, 무덤 속의 혼백은 그가 저장해둔 양기와 햇볕으로 저승에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한 다음 관을 열게 되면, 이미 충만한 양기와 햇볕이 새어나가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의 저승생명과 혼백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산 사람은 바른 양기와 바른 햇볕을 흡수하나, 죽은 사람은 나쁜 양기와 나쁜 햇볕을 흡수

합니다. 산 사람은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그가 흡수한 바른 양기와 바른 햇볕 배후에 나쁜 양

기와 나쁜 햇볕도 그만큼 모이게 마련입니다. 죽은 사람은 바른 양기와 바른 햇볕을 두려워하

기 때문에, 산 사람을 두려워하며 낮을 싫어합니다.

저자주 5: 제가 이 어린 남동생을 업었을 때 그의 몸은 따뜻했지만, 그 노부부는 아주 찼습니다. 그 

산모의 손도 얼음처럼 차가왔습니다. 제 손은요? 당연히 얼음처럼 차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산모

는 몇 번이나 통증을 못이길 때면 어린 제 손을 꼭 잡았는데, 그것은 뭇 이승사람들처럼 양기에 

손상 받을 염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은 감히 가까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자주 6: 저희가 갓난아기를 씻길 때, 이웃들은 계속해서 산파어르신을 찾아와서 진찰받으며 약

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전혀 번거로워하는 기색이 없이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들에게 주사

를 놓고,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지? 그래도 이렇게 아픈

데, 의사를 찾아가야지. 달리 무슨 어려움이라도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자주 7: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중병으로 사망했다거

나 다른 불행한 일로 죽음을 당한 경우, 그냥 땅에 묻기만 하면, 화장시키면 다 된 걸까요? 누가 

계속 그들을 치료할까요? 누가 그들을 보살필까요? 이승에서 병들면 저승에서도 병들어 있으

며, 이승에서 상해를 입었으면 저승에서도 역시 상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자주 8: 총을 쏘는 것은 매우 잔인한 폭행입니다. 왜냐하면, 총을 맞아 죽으면 이승에서 상처를 

치료할 방법이 없이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은 매장하기 전에 먼저 약을 바르고, 상처를 처리해 통증을 없앤 다음 땅에 묻어줘야 합니

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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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태어나 후회해도 이미 늦어

래OO은 사형수였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어느 공사현장의 주

임으로서, 집을 예약하러 온 아가씨를 강간한 다음 살해하고 이 아가씨가 

가지고 있던 거액을 모두 손아귀에 넣어 버렸습니다. 정말 그 악행이 너무 

심해서 듣고 있자니 머리카락이 다 쭈뼛해졌습니다.

래OO이 경찰서에서 남긴 조서는 그에게 매우 불리했으나, 그는 모두 일

일이 자신의 소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서를 어떻게 쓰든지 그와 상관없다

는 식이였으며, 원망이나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재현 당시, 그

는 줄곧 경찰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조서와 틀릴까봐 정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저는 삶을 탐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사람인가 봅니다. 저는 

언제나 삶을 탐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본능이라고 생

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인정

하며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는 것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수에게 일심에서 사건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의 공적변호인 

또한 세심한 조사를 통해 많은 유리한 증거물과 증인을 찾아내어 그가 이 

사건의 흉악한 살인혐의범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래OO은 

재소를 원하지 않았으며, 경찰들에게 자신에게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당부

했습니다. 또한 공적변호인의 호의적인 도움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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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가 왜 그러는지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싫을까? 저는 항

상 피고를 자신의 가족처럼 보살펴 그들과 매우 친해 별로 거리감이 없습니

다. 그래서 래OO가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담담하게 죽음을 대하는 것이 어떻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가 정말 무슨 도가 높은 스님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웠으며, 분명 래OO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구치소소장과 함께 잠을 자는 그를 깨워 면회실

에서 사적으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제가 한 마디씩 마음

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기는 했으나, 무슨 말을 하든 그는 한 마

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울면 울수록 억제할 수 없

이 되어, 나중에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만 멍해져서 저를 바

라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사형수인데 뭐 대단하다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우세

요? 제 생명은 개미만도 못합니다. 왜 제게 그렇게 매달리세요?” 
그는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십년 전, 저는 군에서 휴가를 받아 동료와 함께 까

요슝(高雄)의  다배호(大貝湖, 현재의 澄清湖)에 놀러 갔습니다. 오후 네시

가 넘어서 저희들은 아주 예쁜 아가씨를 두 명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일어났고, 저희들은 그들을 협박하여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차례로 

강간한 다음 죽여 아주 은밀한 곳에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두 아가씨의 소

지품을 모두 탈취한 다음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부대가 이동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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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나요?”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지른 것이지, 제 친구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

다. 군대를 제대한 다음 친구를 찾아가 함께 자수하자고 했지만, 이것이 죽

을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러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또한 저 혼자 

가서 자수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늘 허공을 바라

보고 이 두 아가씨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들이 저를 용서해주길 기도했습니

다. 정말 저는 진실로 참회하고 국법에 의한 형벌을 달게 받길 원하며, 목

숨을 목숨으로 갚기를 원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미 결혼하셨죠? 제가 이미 자료를 검토했는데 기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는 매우 현명하고 똑똑하며, 1남2

녀를 낳았습니다. 큰 아들과 큰 딸은 국립대학에 재학중이고 작은 딸도 성

(省)여고 고3인데, 아마 내년에는 국립대학에 전액면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분명히 당신에게 뭔가 억울한 것이 있

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런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똑똑

한 자녀들을 뒀는데 왜 전혀 살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전혀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십년 전 까오슝의 관광지에서 두 아가씨를 살해했고, 이미 사망

원인도 분명합니다. 그때 제가 국법에 따라 형을 받아 마땅한데, 계속 구차

하게 숨어 살면서 자신의 양심을 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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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의 딸 둘이 모두 강간을 당하여 살해되었습니다. 큰딸은 졸업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부주의하여 친구들과 떨어져버렸는데, 나쁜 놈들의 눈에 들

어 일을 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둘째는 더 비참하게 죽어갔습니

다. 야간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집근처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 후미진 곳

으로 끌려가 강간을 당하고 몸이 토막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겁이 나기 시작한 건가요?”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의 딸을 쳐다보면, 제 두 딸이 생각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아마 

저희 집을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제 두 딸을 저의 죄로 인해 무고

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인죄는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오로지 제가 죽인 

그 두 아가씨가 절대 제 두 딸을 찾아오는 일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저는 

사형을 당해 속죄하길 원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제 두 딸은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그 과보를 받는 법, 

절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교도관에게 그를 데려다 주라고 한 다음, 

저는 거기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 듣고 나서 얼굴이 온통 눈물로 젖었고, 상대방도 너무 울어서 말

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바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동료들에게 더 

깊이 조사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래OO가 사형집행판결을 받자 집안의 생활은 한 순간에 곤경에 빠지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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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저는 래OO가 죽기 전에 그에게 “마음 놓고 가게”라고 말해줬습니다.

래OO는 매우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친구들로 하여금 회의를 열어 그의 아내가 조그맣게 장사를 할 수 있

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며, 세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매년 등록금을 지불했습

니다. 그중 막내딸은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이 세 자녀도 

이젠 아마 오십대가 됐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이 세 자녀가 자립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제 책임도 완수하였기에 다시 그들과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자녀는 그들 부친이 무고하게 사형을 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계

속 마음깊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원한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한 어떤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후 언젠

가 이 세 자녀가 커서 철이 들 날이 오겠지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곳에

서 다시 일어나 용감하게 현실을 직시해야지 피하려고 해선 안 됩니다.

(이 글의 래OO은 가명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엄성이 있어서 침범할 수 없으며, 사형

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OO의 자녀들은 매우 훌륭하므로 더욱 상처를 받게 해선 안 됩

니다. 누구든지 그의 본명을 알든 모르든 아무렇게나 말할 권리가 결코 없습니다.)18)

저자주 1: 래OO는 사형당하기 직전에 세통의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통은 가족에게, 한통은 

까오슝의 같이 범죄를 저지른 친구에게, 또 한통은 한 동료 앞으로 썼습니다. 래OO 아내에 따르

면, 그 까오슝의 동범자는 여전히 자수하기를 원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가라오케에서 깡패들이 패

거리로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당시 날아다니던 유탄에 맞아 사살됐다고 했습니다. 

저자주 2: 래OO는 이 강간살해사건이 그 어린 동료의 소행으로, 피살자의 돈 역시 그가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래OO 아내에 따르면, 이 동료의 모친은 과부로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다음 이 유복자 하나만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료의 부친은 독자이

며, 할아버지도 독자였으며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만 남아계신다고 했습니다. 삼대가 모두 독

자인 집안이라, 래OO는 어떤 후회도 없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저자주 3: 까오슝의 사건은 저희들의 관할이 아니라서, 더 상세한 조사를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자주 4: 래OO의 세 자녀는 제게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왜 죽지 않을 수 없었나요?”라고 물

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께서는 젊은 동료의 일생을 구하시려고 대신 죽

으신 거야”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세 자녀들이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로 인해 깨어져

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 자녀에게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심어주고 싶었고,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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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은 사랑을 정화시켜, 사랑으로 하여금 선물이 되게 합니다.

한 평생 동안 자신의 부친을 영광스럽게 여겨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저자주 5: 래OO의 사건은 당시 물증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 사건을 뒤집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래OO 자신이 살 생각이 없으므

로, 신이라도 그를 살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래OO는 자신을 위해 속죄하여 자녀들의 목숨을 

보장받고 자기 동료의 명도 이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여, 죽는데 어떤 여한도 없었

습니다. 

저자주 6: 래OO의 세 자녀는 모두 제가 그들을 돕는 것이 단지 제가 그릇된 판결을 내린데 대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속죄행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자주 7: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소

서, 그들은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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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량일몽17)을 누가 먼저 깨달으랴

이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젠 공개해도 될테지요?

삼십여 년 전, 정부의 권력주의가 팽배하던 시절 정부최고 권력자는 국

민들의 마음속에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거 없는 귀신이야기를 운

운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풍수지리나 윤회 등도 일체 언급할 수 없

었으며, 어떤 일도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롱(基隆)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곳은 대규모의 번화한 항구로서,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나이트클럽, 술집, 커피숍이 꽉 

들어서서 치안방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동료들 중 저는 유일하게 종교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조

금씩 엄격하게 계율을 지켜나가면서 감히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점심휴식시간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한 아가씨가 어떤 

건물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마치 공공기숙사 같아 보였으며, 아

가씨의 뒤로 건물명과 주소가 쓰인 간판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이 아가씨

는 심하게 울면서, 줄곧 애걸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면서 이 아가씨의 몸이 터지고 찢어지며 

조각조각 났습니다. 비참해서 도저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17) 역자주: 황량일몽(黃梁一夢)은 가난한 노생(盧生)이 중국 한단(邯鄲)의 주막에서 도사 여옹(呂
翁)에게 베개를 빌어 베고 잠이 들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꿨는데, 깨어보니 아까 주

막 주인이 짓던 조밥이 채 익지 않았다는 ≪침중기(枕中記)≫에 나오는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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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종 꿈을 꾸는데, 대부분 이상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꿈들입니다. 

그래서 잠을 깬 후, 그냥 그런 꿈이려니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같은 꿈을 꾸다 보니 정말 그 광경이 너무 실

제 같아져버렸고, 극도로 놀라서 점심휴식시간에 사무실에 남아 낮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기만 하면, 이 아가씨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날이 

갈수록 더 또렷해져 갔습니다. 저는 이 일을 나이 많은 동료에게 말했습니

다. 그들은 제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꿈은 누구나 

다 꾸는 거라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것은, 7일, 8일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꿈은 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의미

가 있는데,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건물명과 주소를 확실히 보았다고 하지 않았나? 동료들과 함께 가

서 현장을 한 번 보면, 뭔가 답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어? 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대로 상상만 해?”
상사는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고 믿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꿈의 일을 가지

고 정식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주소대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 건물이 보였는데, 꿈속과 완

전히 일치했습니다. 꿈속의 아가씨도 실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외관이 공공기숙사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공기관

에 대한 수사경로를 통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꿈에서만 

봤는데 무슨 공문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매우 예의바르게 이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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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건물은 일반적인 주택으로 주민들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희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의를 갖추고 건물주에게 저희가 찾아온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현재는 처음 조사를 나온 것이라 아직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해 법률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조사

를 거절할 권리도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뜻밖에도 이 건물주는 아주 선량하여, 저희들을 도와줄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건물주에 따르면 이 건물은 계속 취씨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얼

마 전에야 브로커를 통해 건물을 인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취

씨의 자료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에 의하면 취씨는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꿈에만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 수색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살짝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주인은 매우 협조적이어서 저

희들과 함께 일일이 방을 한 칸씩 보여줬지만, 어떤 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

니다.

저희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상부에 자초지종을 모두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정말 꿈에서 본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물이 같

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본 그 아가씨는 왜 보이지 않지요? 

아가씨는 누구일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상사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게. 인연이 익으면, 자연히 드러날게야. 그 아가

씨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몸을 드러내지 않는 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확실한 건 그 아가씨가 분명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걸 풀려는 것 아닌가? 절대 내버려 두지 말고, 힘껏 추진해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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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이미 어떻게 다음 일을 추진해야할 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하기 창피스럽게도, 이 일을 이미 반달동안 진행했으나 어떤 실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료들에게도 매우 미안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꿈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 상사는 전혀 꾸짖지 않

으시고, 오히려 자상하게 격려하시며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북돋워 주셨습

니다.

이튿날, 저는 상사에게 남자 동료 두 명과 함께 현장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건물주를 찾아서 그 젊은 아가씨가 혹시 지하실에 

살지는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상하다는 듯이 반문했습니다. “이 건

물에 지하실이 어디 있습니까?”그는 건물소유증명과 설계도면을 가져와 저

희들에게 이 건물구조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지하실은 없었습니다.

저는 또 실망하여 사무실로 돌아와서, 상사에게 보고드릴 것이 없어 도

저히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물었습니다.

“지하실이 없다고 확신하는가? 지하에 사람이 안 산다고 확신하는가?”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상사께서 하신 말씀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

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동료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우리 내일 사람들과 함께 가서  

한번 살펴 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저희에겐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1. 지하실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

2. 지하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들은 주인에게 거듭 한 칸씩 상세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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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통적 양식이었으나, 로비는 바닥에 시멘트

를 바르는 등 아주 우아하게 현대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 로비의 시멘트는 새로 바른 거야. 그런데 왜 로비만 바르고, 다른 방

들은 이미 많이 훼손됐는데도 수리를 안했지?”
저희들은 주인에게 이 시멘트가 좀 문제가 있으니, 내일 사람들을 데려

와 이 시멘트를 깨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소상하게 상사께 보고 드리

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도를 바랐습니다. 

상사께서는 친히 지시를 내리고, 정식으로 수색을 하도록 문건을 작성하

고 저희들과 함께 현장으로 갔습니다. 상사께서는 “그 시멘트아래 분명히 

중요한 단서가 있다. 아마도 지하실 또는 보일 수 없는 비밀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희들은 정식으로 법에 따른 공무집행으로 그 로비의 새로 깐 시

멘트를 뜯고 한 사람 높이만큼 판 다음, 놀랍게도 양철로 만든 커다란 저장

함을 두 개 발견했습니다. 이 저장함은 뚜껑이 덮여 있을 뿐 아니라 밀봉되

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주인을 모셔와 설명을 요청했지만, 그는 전혀 아무 것도 알

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물건의 훼손을 고려해 관련기관에 요청하여 그

것을 개봉하도록 했습니다. 

두 개의 저장함을 개봉했습니다. 믿지 못할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것은 고

깃덩어리였으며 전혀 부패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은 법의와 조

수들을 불러 와서 그것을 모두 꺼내 이어놓자 완전한 한 사람의 모습이 되

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머리만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토막살인범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미국으로 인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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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버렸으니 저희들도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사께서는 “우리는 아무 방법도 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실로 그 무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살인범

도 어쩔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살자 또한 누군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교착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
몇 달이 지난 다음, 지롱기관에서는 마약매매범을 검거하던 끝에 주요혐

의범을 체포해 저희 쪽으로 넘겼습니다. 

구치소에서 이 혐의범은 저녁만 되면 이유 없이 놀라 혼비백산하여 비명

을 지르며 계속해서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 머리가 나타나 날 죽이려 해요! 

어떤 사람 머리가 나타나 날 죽이려 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에 따르

면, 그 사람머리는 저녁이 되면 꼭 나타나 공중에 날라 다니며 눈을 크게 

뜨기도 했다가 혀를 길게 내빼기도 하며 가래를 뱉기도 하고 계속해서 욕을 

한다고 합니다.

상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토막살인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니, 그를 데리고 냉동

고에 가서 시체를 보여준 다음 그 건물로 데리고 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 그리고 그 건물주를 모셔다 앞의 건물주가 이 사람

인지 확인하도록 해.”  
이 사람은 토막살인을 당한 다음 그것을 모아서 완전한 시체로 조합해 

놓은 것을 보고 놀라더니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에 그 사건현장에 

가서 그는 더 놀라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했습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이 토막살인사건

은 과연 저절로 풀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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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자의 머리도 단서를 따라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꿈에서 본 아가

씨의 머리였습니다. 그 아가씨는 유명한 나이트클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댄

서였습니다. 아가씨는 이 마약매매범의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전체 사건은 이로써 한 단락 지워졌습니다. 이 살인범은 마약매매와 토

막살인을 저질러, 그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듭 재심을 거쳐 결

국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꿈을 빌어서 가르쳐 줘 푼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범죄는 주도면밀하게 어떻게 행해지든 반드시 단서를 남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교활한 마음을 가져선 안 되며, 항상 몸으로 법을 행해야 한다.” 
“당신이 아는 것은 하늘도 반드시 알고 있다. 당신 스스로 모르게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18)

저자주 : 본문의 내용은 공무집행상의 정식기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

한 것이니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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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육신되어 귀신을 부리고

타이중시 민췐로(民權路)에 화재가 발생하자 많은 주변건물들이 화염

에 휩싸였습니다.

한 부인은 화재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달려 나와서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

고는, 다시 화재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이 부인은 다시 화재현장에서 뛰어 나와 아이를 바닥

에 내려놓고는, 또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또 몇 분 지나지 않아, 이 부인은 화재현장에서 뛰어 나와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그대로 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화재현장은 심한 화재로 인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어서 누구를 막

론하고 약간만 다가서도 의심할 여지없이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인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빨리 잡으세요, 빨리 붙

잡아요!”라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두세 명의 소방대원이 급히 앞으로 가서 부인

을 막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꽉 붙잡았습니다.

‘팍!’하는 소리와 함께 이 부인의 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손목의 살과 

뼈가 분리되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 ‘팍!’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 부인은 바로 쓰러졌습니다. 이때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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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인의 머리카락이 전부 재로 변하였고, 순간적으로 흩어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인의 옷도 모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응급구조요원이 급

히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지자, 이 부인의 살이 이미 다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화재현장에서 익어버려 한 군데도 산 사람의 살이 없었습

니다.

많은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불쌍한 엄마는 자신의 자녀를 구하다 이렇게 

희생된 것입니다. 

법의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부인이 화재현장으로 들어가는데 당신

들에 의해서 제지당했다고 말했나요?”
소방대원들은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틀림없어요!”
법의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익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뛸 수가 있죠? 그

는 이미 불에 익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뒤에 현장을 정리하며 불행하게도 한 어린이가 불에 타 죽은 것이 발견됐

습니다. 둘러선 관중들과 소방대원은 모두 자책했습니다. “당시 왜 부인을 막

았어요? 오히려 다시 못 들어가게 막아서 마지막 한 명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미 부인은 타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다시 들어가도 별 상관없는데!”
이 때,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 부인은 처음 화재현장에서 뛰어나왔을 때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또 들어가려 했어요. 그 부인은 두 아이를 구했는데 정말 죽었나

요? 그녀는 정말 죽은 사람인가요?”
부인이 구해낸 아이들은 모두 뜨거운 불 속에서 구해냈으나, 모두 아무

런 화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낸 걸까요?

머리카락과 옷이 모두 불타서 재로 변했으면서, 왜 쓰러지기 전에는 처

음과 똑같은 모습이었을까요?

많은 의문들을 오로지 푸른 하늘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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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주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

건 매우 비과학적이니까요. 

천하를 돌며 산부처를 찾아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고생만 하시는 어머니가 바로 산부처임을 깨닫는다. 

-천화췐(陳火泉)18)

18) 역자주: 천화췐(1907~1999년)은 타이완의 유명한 작가로서, ‘문학고행승’으로 불린다. 일생동

안 많은 신문에 무수한 글을 연재하고 각종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과 

참신한 문장력으로 여전히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평범한 일상의 묘사로 사람

의 영혼을 감동시키며, 주요 저서로는 ≪悠悠人生路≫, ≪青春之泉≫, ≪個性的發揮≫ 등이 

있다. 그의 저서는 ‘암흑 속의 등잔불’로 평가받으며, 많은 학교의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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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환영처럼 따르고

한 하수구가 막혀 심한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마치 뭔가 죽어 썩

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죽은 고양이나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의 습관상 고양이가 죽으면 나무에 매달아 놓으므로 죽은 고양이는 아

닐 거라고 생각했고, 분명 죽은 개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찾아야 막힌 하수구가 뚫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수구의 구멍에는 온갖 것들로 꽉 차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그건 구

더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간이 커서 머리를 들이대고 

주시하더니, 얼른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토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뼈가 한 무더기예요, 사람같아요. 살은 모두 물

속에 떨어져나간 것 같아요.”  
구경꾼들이 점점 더 모여들고 현장이 파손될까봐, 경찰은 바삐 현장을 

둘러쳤습니다.

마침내 법의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머리에도 캡을 

썼습니다. 이 하수구는 구멍들이 복잡하며 많은 쓰레기들로 꽉 차있었습니

다. 이 법의는 저희들의 셜록홈즈로서 경험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그는 우

리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지럽게 널린 뼈들 앞에서 그는 어이가 없이 그저 고개만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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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습니다.

법의는 “분명히 남자예요, 중년이구요”라는 말밖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습니다. 법의는 일단 시체실로 옮긴 뒤 다시 연구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교착상태에 빠져서 어떤 노력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

니다.

이 사람은 피살된 것일까요? 아니면 부주의하게 빠져버린 것일까요? 이

렇게 썩어버렸는데, 과연 어떤 원한도 없는 것일까요? 

｝｝
약 8개월 후(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

람이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파출소를 찾아와서, 경찰에게 그를 좀 구해달라

고 이미 사람꼴이 아니니 자수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하면서 몇 가지를 물은 다음, 그날 저희 수사청으로 보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한 열 달쯤 전에 친한 친구 한 명을 살해했습니다. 저희들은 복권

을 같이 샀는데, 거금에 당첨되었습니다. 원래는 반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제가 당시 돈이 급한 나머지 상대가 가질 그 나머지도 제가 먼저 써서 숨을 

돌린 다음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

실 그는 이미 회사사장으로 이 당첨금 정도는 별거 아닌데도, 그는 매정하

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만취됐을 때, 하수구 쪽으로 데려가 그 구멍에 밀어버리고 돌을 가져

다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수위가 올라가자 그는 거기에 잠겨 죽었고, 시체

도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데 왜 스스로 자수하러 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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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자수하지 않으면, 저는 죽어도 갈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매우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심각한가요?”
상대방은 또 대답했습니다.

“심각하다 뿐인가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또 대답했습니다.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해한 다음부터 제가 어딜 가든 많은 사

람들은 누가 저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항상 두 사람이 동행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면 분명 제 혼자인데도 표를 검사하는 사람

은 표 두 장을 보자고 했고, 기차를 타서도 옆 사람의 표도 보여 달라고 했습니

다. 제가 앉은 자리에 저 혼자이고 옆에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는 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제 옆에 앉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분명하게 봤

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제 혼자 먹는데도 식당주인은 두 사람

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택시를 분명히 혼자 타도, 기사는 두 사람이라고 말합

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자식들도 제 옆에 사람이 따라 들어온다고 합니

다. 제가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그도 옆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이러니 

제 아내와 자식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목욕을 할 때도, 욕실에 항상 제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서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거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사람은 아주 겁에 질렸습니다. 저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렇게 힘들게 반년

을 지내자, 이 사람은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눈에 환

각이 생기면서 실제와 환영을 구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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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올라가서, 기차를 타려고 하면 저는 플랫폼의 열차궤도에 쓰러지

게 됩니다. 철도경찰은 달려와서 저를 붙잡습니다. 저는 방금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갑자기 보이지 않지요? 저는 연달아 몇 번이

나 환각으로 인해 발을 헛디뎌 열차궤도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어떻게 실제와 환각을 구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앞에 분명히 큰 길이 있어 가다보면 큰 강에 빠져버립

니다. 어떤 때는 상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길옆의 하수구에 빠져 있습니

다. 저는 이미 두 눈이 보는 것이 실제인지 환각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앞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구더기 한 마리가 밥그릇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저는 

이미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법의 처벌을 달게 받길 원합니다.”
저는 듣고 나서 매우 불가사의했지만, 정말 하늘의 그물은 눈이 굉장히 

넓어서 성근 것 같지만 악인은 결코 빠뜨리지 않나 봅니다.

뒤에, 저희들은 그를 데리고 현장으로 가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줄곧 이 살인사건을 도대체 누가 풀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

다. 피해자일까요? 그는 이미 피살되었잖습니까? 이미 썩어서 뼈조차 다 

떨어져 나갔잖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정말 죽는 것일까요?19)

악을 행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 하고,

선을 행할 힘을 가지고 있으나 행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 한다.

저자주 1: 피고는 피살자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시체에 있는 썩은 구더기를 한 마리씩 모두 씹어 

먹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자주 2: 피살자가 피고에게 붙어 따라 다닐 때, 사람들은 모두 봤으나 피고만이 보지 못했습니

다. 그러나 피고가 밥을 먹을 때, 밥그릇 속의 구더기는 오히려 피고만이 볼 수 있었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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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창이 간암에 걸려, 타이완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삼개월밖

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살펴 주러 병원에 갔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에 그를 보러 갔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최근에 그의 병

이 악화되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아마 혼자 병실에 있다 보면 마음도 점점 가라앉을 것 같아서, 저는 휠체

어를 밀고 1층 정원으로 데리고 나와서 바람을 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

었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끌고 병실을 나오는데 친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OOO호실 환자 OOO하고, OOO호실 환자 OOO가 어제 저녁에 찾아와서 

오늘 오후 5시쯤에 날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내가 내려가면 그들이 와서 날 

못 찾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간호사에게 말해두면 되잖아.”
저는 병실과 환자이름을 당직 간호사에게 써 주고 만약 우리가 너무 늦

게 돌아오면, 대신 좀 전해달라고 말하니 간호사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사십분쯤 걷다가, 제 친구는 그들이 기다릴지 모른다고 계속 빨리 돌아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간호사실을 지나는데, 간호사가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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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며 환자를 병실에 데려다 주고 빨리 간호사실로 들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데려다 주고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간호사는 매우 겁에 질

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제게 써주신 병실과 환자이름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 중 한 명은 

삼년 전 사망했고, 또 한 분은 오년 전 사망했습니다.”
저는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친구에게 말합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며 천천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 친구는 이미 그 친구 둘과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

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방해할 수 없어서 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먼

저 나왔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현대식의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의사는 제게 손짓을 하며 입구로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친구분께서는 아마 한 달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

시오.”
저는 “알았습니다, 고마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서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가 제게 방금 의사와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물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한 마디도 

묻지 않았고, 제게 “날 좀 도와줄 수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무슨 일이야?”
그의 목숨이 4주도 안 남았는데,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당연히 들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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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내가 정원에서 꽃을 쳐다보고 있었어. 어느 부인이 병이 아주 

심각한데, 이미 병을 고치느라 있는 돈을 다 써 버렸나봐. 다음 달, 세 아이

들이 급하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을 마련할 길이 없대. 나에게 돈을 좀 빌

려서 세 아이들에게 보내주길 바래. 주소는 OOOOOO이고, 이름은 OOO야.”
저는 주소와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돈을 가지고 주소에 적힌 부인과 그의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웃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미 이사 간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곳을 아는 사람이 없나요?”
그는 제게 아주 상세히 적어 줬습니다.

저는 얼른 새 주소로 찾아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OOO여사 집에 계신가요?”   
“그 분은 제 어머니예요, 근데 육년 전에 타이완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셨

어요. 실례합니다만, 무슨 일이세요?”
“제 동창이 타이완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머님과 친분이 있어서 어제 

오후 어머님께서 제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다음 달 세 아이들이 급히 등

록을 해야 되니, 저더러 급히 돈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세 명의 이름이 

OOO, OOO, OOO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입니다. 그러나 저희 셋은 이미 대학

을 졸업해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저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제 동창이 실수 했나봅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다시 제 동창에게 갔습니다. 그는 매우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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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줄곧 제게 돈을 갖다 줬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제 이른 아침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일을 다 잘했으니 안심

해.”
그는 말했습니다.

“날 좀 도와줘, 내 대신 아래 정원에 가서 그 부인에게 안심하라고 좀 전

해.”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부인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찾아? 네가 만나면 직접 얘기해!” 
저는 정말 그가 이승에서 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

다. 저는 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서, 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 외

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행히 죽은 지 삼년, 오년 심지어 육년이 되어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제 

동창이 죽는다고 정말 죽는 거겠습니까?20)

저자주 1: 제 동창은 의사의 진단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저는 그가 화장터로 가서 화

장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는 사억(대만 화폐)의 재산을 미국에 있는 처자식에게 남기고, 자

신은 자그마한 대리석으로 만든 납골관과 영골탑 안에 조그마한 안식처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

다. 만약 일생을 고생해도 이렇게 작은 것만 얻는다면, 정말 그런 많은 일을 해서 자신의 복과 

수명을 깎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처럼 이렇게 고생하며 비참하게 죽는다면요.

저자주 2: 죽음에 처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저승의 친구들이 그를 보러 와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같이 갑니다. 이렇게 일단 죽고 나면,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

들이 죽은 것이 정말 끝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저자주 3: 제 동창은 줄곧 저더러 쓰레기 줍는 거지아줌마라고 놀렸습니다. 그의 생활은 극도로 

사치스러워 인간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동창에게 

스님께서 불가의 계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을 먹고, 남들이 

입지 않는 것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살며, 다른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셔서, 제 삶이 매우 낡았다고 말해줬습니다. 제 

일생 번 돈 중에 매달 받는 월급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천지의 돈이라고 여겨서 반 푼도 제 

몸에 써본 적이 없으며, 전부 불보살님과 신, 그리고 천주교의 성모마리아를 청하여 천지간에 

고생하는 육도중생을 돕는데 썼습니다. 저는 결코 제 자신의 영리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제 

대학동창은 매우 돈이 많았지만, 단명했습니다. 제가 불가의 제자임으로, 그의 가족들은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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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망하는 데는 사치라는 말과 떨어질 수 없으며,

사람이 망하는 데는 게으름이라는 말과 떨어질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미움 받는 데는 교만이라는 말과 떨어질 수 없다.

-증국번19)

그들의 장례를 치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자주 4: 저는 그 부인의 자식에게 이사를 가면 엄마에게 알려드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는 

“저희 엄마가 이미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엄마에게 얘기를 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엄마는 영원히 자식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니?”라고 대답했습니

다. 아이는 또 “그러면 저희가 어디 가서 엄마를 찾아 이야기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
덤 앞에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람은 죽지 않고, 다만 다른 세계로 갈뿐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이승과 저승

은 얇은 막 한 층으로 나눠지나, 여전히 같은 지점에 있어서 멀게는 하늘만큼이나 멀지만 가깝

게는 아주 지척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자주 5: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대해선 안 됩니다. 당신의 육안으로 보이든 안보이든 상관

없이, 상대방은 틀림없이 살아있으며 당신과 반드시 다시 만나게 돼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

서 곧 죽음을 맞이할 친구들이나 가족이 그들과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라게 될 수도 있습니

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에도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9) 역자주: 증국번 (曾國藩 :1811~ 1872년)은 청나라 말기의 정치가이며 학자이다. 태평천국을 

진압한 지도자이며,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의 추진자이다. 주자학자이며 유명한 문장가로서, 

주요 저서로는 ≪증문정공전집(曾文正公全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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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희 고모부님께서는 손꼽는 유명한 서예가로서 좌선과 연단의 고수였으

나, 그도 나이가 들자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님께서는 그의 시신을 잠시 영안실에 모셨다가 장례식때 다시 모셔

오려고 했습니다.

고모부님의 시신이나 장례에 대해 관심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

들은 고모부님의 유품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앞 다투어 그의 작품을 가

져가버려 완성작이든 비완성작이든 모두 동이 나버렸습니다.

고모님에게는 고모부님이 가장 소중했지만, 사람들이 원한 것은 고모부

님이 아니라 고모부님의 값나가는 물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모님께서는 매우 외로웠습니다. 우두머리가 쓰러지면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듯, 아무도 고모님의 생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모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도처에 고모부님의 이름

을 걸고 사람들을 불러들여 장례식장에 참석한 단체나 개인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자신 남편의 장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 수도 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위

원회는 마침내 장례식을 거행할 날짜를 정하고, 고모님께서 정각에 고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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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시신을 반드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해 오도록 알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 고모님께서는 영안실로 가서 목욕과 화장을 담당하는 

관리원에게 고모부님의 시신을 찾아서 해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

데 이상하게도 전체 시체를 뒤지고 또 뒤졌지만 고모부님의 시체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찾았으나 전혀 캄캄 무소식이었습니

다. 

저희들은 매우 조급해졌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을 위로했습니다.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만일 정말 못 찾으면, 저희가 비슷한 시체를 한 구 대신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당신들의 시체를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가져갔나 

봅니다.”
이때 많은 시골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오후 추

모식을 치러야 하는데, 아침부터 여태까지 못 찾았으니 말이 되냐는 것이었

습니다.

그 관리원은 말했습니다. “저 구석에 시체는 남부의 이름 없는 건달로서 

총살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구석에 

놔둡니다.”   
그 관리원은 계속해서 찾으면서 시골사람들에게 확인하도록 했지만, 여

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관리원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가족분의 나이와 생김

새로 봐서, 만약 실수를 했다면 아마도 현재 OO실에서 추모식을 거행하는 

OOO중앙민의대표(中央民意代表)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추모식이 끝나

고 발인할 때,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껏 이런 성대한 추모식은 본 적이 없는지라, 아주 신기했습니

다. 이 시골사람들을 따라 OO실로 가서 추모식이 끝나길 기다렸다 함께 확

인하러 갔습니다. 어쨌든 고모부님의 시체를 잃어버렸으니, 가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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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너도 같이 가서 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이 식장은 매우 호화스럽고 넓어서,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 같이 갔던 시

골사람들도 거의 넋이 빠졌습니다. 앞에는 총통, 부총통이 계셨고, 이어서 5

개 원의 원장과 각부의 우두머리와 중화민국국민대회대표, 입법위원, 감찰

위원, 각 지방의 시장과 민의대표 등 마치 모든 관원이 다 모인 듯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마침내 

긴 고별행사가 끝났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방금 인

산인해를 이뤘던 사람들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모

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리원은 이 식장의 가족들에게 온 의사를 밝히고 시골사람들을 모시고 

들어가 자세히 시체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영안실의 관리원들이 실

수를 했습니다. 방금 구석에 방치했던 시체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이 가족

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거예요!”
관리원들은 시골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체를 상가로 이송

할 때는 매우 조심합니다. 오늘 공장을 치르시는 분은 중앙민의대표이니 틀

림없이 정의로운 기품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

욕을 시켜드리는데 이 구는 매우 존경스러운 기품을 지니셨고, 다른 구는 

아주 가벼운 것이 필시 건달이나 부랑아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은 이 구를 오늘 식장으로 이송했던 건데,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매우 이상하고도 놀랐습니다. 중앙민의대표로 오인 받아 진정 문무

백관의 경례를 받고 추모를 받았다면, 이 사람이 아무런 뛰어난 점도 없다

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시골사람들은 “죽어서도 정말 

대단하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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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고모부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대도시에서도 손꼽는 어르신인데, 의리를 지키기 위해 친한 친구

대신 감방에 들어가 몇 년 동안이나 고생하셨습니다. 마침내 기간이 만료되

어 세상에 나와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요. 감방에서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

데 그로 하여금 처세의 이치를 깨닫게 도와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

다. 정말, ‘어제 행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오늘 행하는 것은 새로운 시

작이거늘’이라는 말처럼 됐답니다.

그는 의연히 당시 그가 이룬 것을 모두 버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시

골에서 소박하게 살며 매일 사람들에게 땅을 고르고 농사지어 주며, 자신의 

피땀으로 번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는 시골사람들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

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

니다. 결코 사람들이 외부의 핍박과 무시를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으로서 늘 보호막이 되었습다. 

한 달 전 누군가 마을의 어느 초등학생을 납치해 엄청난 거금을 요구했

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납치범을 찾아내 이 학생을 구했습니다. 

그는 돈가방을 가지고 가서 아이와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 납치범은 그 돈

이 가짜인 것을 알고 총을 쏴 죽였습니다. 그가 숨이 겨우 붙어 있을 때, 저

희들은 황급히 타이베이로 모셨습니다. 큰 병원이라 목숨만을 건질 수 있길 

바랐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를 포기했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저희 모

든 마을사람들의 수호신입니다. 저희들은 그를 위해 아주 좋은 묘지를 사

서, 마을에 사당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이웃 마을에서도 모두 관

광버스를 대절해 추모식에 참석하여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고마운 마음

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마을사람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것일까요? 죽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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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계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사람이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20)

친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저자주 1 : 만약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영안실의 작업방식으로는 시체가 바뀐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저자주 2 : 인생은 후반부를 봐야 그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일들은 아마도 수긍할 수 없을

지도 모르나, 관을 닫을 때 미간에서 피어나는 정의감이 사람을 경탄하게 만들었으니, 이런 사

람이 바로 대수행자가 아닐런지요.

저자주 3 :  그는 임종 때 거듭 형제들에게 그를 위해 복수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의 적지 않은 생사원한이 이로써 한꺼번에 풀린 거지요.

저자주 4 : 어떤 사람은 살아도 죽은 사람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산사람 같습니다.

저자주 5 : 천하에 우연은 없어서, 존재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의 성대한 추모식은 이 분이 

받아도 전혀 손색없는 것이기에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평생 의리를 지켜온 어르신에게는 아마 

유사이래 최고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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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는 묵묵히 숱한 말을 남기고

신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두 손을 뒤로 묶고 바다에 빠

져 자살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어떤 유품이나 유서도 발견하지 못했

으며, 사망자의 몸에서 신분증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

단 영안실에서 냉장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일이 지나자, 저희한테 등기우편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유서

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건설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위탁부문의 사

기수작을 이겨내지 못해, 어찌할 방법이 없자 물에 빠져 자살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바로 며칠 전 바다에 빠져 자살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저는 이 건설회사대표와 사장부인과 연락을 취하여 사체를 확인하

도록 했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어느 성(省) 여중의 도서관과 과학관의 신축공사를 맡아

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중의 주임은 이 건설회사 사장님과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거액

을 불렀습니다. 만약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 지은 건물들을 모두 

뜯고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준공검사 통과여부는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

라 그 권한을 손에 움켜쥔 주임은 실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말

에 “죄를 씌우려 하면, 무슨 잘못이든 없으랴?”라고 했는데, 정말 뭐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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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잡으려 든다면 아무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도서관과 과학관을 시공하기 

위해 회사 자금전체가 투입됐으니, 만약 뜯어낸다면 투자했던 모든 것이 쓰

레기로 내버려지고, 또 많은 인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임이 분명

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사비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몇 배의 계약위배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죽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듣고 나서, 매우 속상했습니다. 또 이 공공기관 주임의 막대한 권한

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주임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주임은 그는 공사(公事)를 공적으로 처리하니,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했

다면 틀림없이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

사측과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사장님이 이미 죽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유서가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 또 

보더니 매우 화를 냈습니다. 왜 회사측이 자신을 모함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엄격하여, 업자들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록을 남기긴 했으나, 그를 상대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장님은 죽었고, 이 주임이 무슨 말을 해도 저희들은 어떤 증거도 잡

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도서관과 과학관도 준공검사를 할 때가 되

었습니다. 이 건설회사도 주임이 절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미 치안기관에 그의 부정행위를 고발해, 

이미 주임의 눈에 거슬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심한 태풍이 타이완을 휩쓸었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

을 입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지진까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오래된 건축물들이 파괴되어 사람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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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앗아갈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지은 도서관과 과학관이 이 재해를 피해갈 수 있을까, 왜 준공

검사 전에 태풍에 대지진까지 겹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열 시가 넘었습니다. 저희들은 신고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성(省) 여중에 어떤 사람이 태풍에 쓰러진 철판에 부딪혀 땅에 쓰러져 구조

를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응급차를 파견하여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중년남

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운 것이 정전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

들은 구급상자를 풀어 전등을 비췄습니다. 자세히 보니, 머리가 반으로 잘

려져 머릿골이 바닥에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구조요원들은 이리저리 뒤집으면서 흘러나온 것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임이?”
학교담당자는 저녁에 태풍이 불자 주임이 순찰을 돌면서 교실창문에 문

제가 없는지 다른 곳은 안전한지 살펴보다가 바람에 불려 내려온 지붕의 커

다란 철판에 머리를 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철판은 양철로써 지붕을 

덮기 위해 만들어져 아주 얇고 날카로웠습니다.

법의는 시체를 검사한 다음, 영안실에 보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공교로운 일이? 

준공검사전에 태풍이 불고 대지진이 나서, 주임의 머리가 이유 없이 철판에 

부딪혀 귀에서부터 반쪽으로 잘려 나갔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틀림없이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고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께서는 그 건설회사사장님이 물에 빠져 

자살했다고 해서 정말 죽은 줄로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과 혼백

도 같이 죽어버린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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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면 그 선량한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자손이 끊겨야 마

땅하지요.

준공검사를 하는 날, 교장은 매우 공정하게 전문감정사와 건축전문가들

을 초빙하여 진행하였고 결국 통과됐습니다. 특히 심한 태풍과 대지진을 겪

으면서, 그 시공재료가 어떤 착오도 없었음을 자연적으로 증명해보였던 것

입니다. 

그 건설회사사장님의 부인과 대표 등 고급간부들은 모두 저희 치안기관

의 정의로움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반드시 국가의 법률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에서 한 단락 지워졌습니다. 

｝｝
어느 날, 어떤 중년부인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성(省) 여중 그 주

임의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료를 청해 함께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갑자기 죽자, 가계는 갑자기 곤경에 빠져 심지어 장례비

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매우 슬프게 울먹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주임을 지내면서 번 돈은요?”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마 모두 도박에다 썼을 걸요?”
저는 듣고 나서,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임은 수입이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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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저는 즉시 저희 직장에서 3개월치 월급을 빌려서 일단 장례식을 치르라

고 건네줬습니다.

부인은 말했습니다. “세 아이들(2남1녀)을 데리고 어떻게 생활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당시 사실 저 역시 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원래 박

봉인데다가, 이런저런 일에 참견하길 좋아해서 여기저기 쓰다 보면, 거의 

돈을 빌려야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상사께 말씀드려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을 찾

기 전까지 제가 매달 먼저 좀 도와드리죠. 어때요?”
부인은 줄곧 울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뒤에, 저희 상사는 부인을 부근학교에 취직시켜줬습니다. 월급은 그 식

구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었고, 기숙사도 제공하니 좀 힘들더라도 세 아이

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세 자녀는 키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차하면 병이 나곤 해서 제가 

돈을 적지 않게 갖다 부었습니다. 이 불쌍한 가정을 돕기 위해, 저는 한 신

문에 원고를 연재하기도 하고 세계명작을 번역해 출판하는 등 매일 밤샘하

기가 일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
이십년 후, 이 사람에게 벌 받았던 가정은 그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해졌

을까요?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 이 집안사람들과 오래 전에 소식이 끊겼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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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이 세 자녀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나쁜 사람이 낳은 자

식이니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냐하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옛말에도, “용은 

용을 낳고 봉황은 봉황을 낳는 법, 쥐가 낳은 새끼가 구멍을 뚫을 수 있나?”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형벌은 당사자에게만 내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의 인품이 좋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잘못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함으로

써 이미 죄과를 단단히 치른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자녀를 많이 아껴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지만, 

저는 제 입장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의 자녀일수록 그들을 더 잘 교

화시켜야하는 거 아닌가요? 속담에도 썩은 대나무에서 좋은 죽순이 자란다

고 하지 않았습니까?”
｝｝

어느 날, 제 고객은 한 건물을 사무실로 쓰려고 저와 함께 건설회사로 가

서 계약을 체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자신이 설계한 대로 시공

해주길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공사현장에 가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건설회사의 접견실에 들어서자, 그들은 공사장주임을 찾아 저희에게 건

물설계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공사장주임이 왔습니다. 그는 계속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당신이세요!”
저는 멍해져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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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省) 여중 주임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 OOO입니다.”
저는 생각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컸구나!”
상대방은 바로 어머님과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택시타고 빨리 오라

고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75~80세 사이의 노부인이 오셨습니다. 저는 한

참을 바라보자 약간 낯이 익은 듯도 했지만 역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

부인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바라보며 계속 주시하시더니 갑자기 무릎

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두 눈에서는 눈물만 흐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

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녀들이 다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큰아

들은 지금 이 공사장주임이고, 둘째는 방송국에서 미술설계를 맡고 있고, 

막내는 은행직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저는 공휴일을 이용해 그들과 

함께 동물원과 놀이공원에도 가고, 방학에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이미 모두 다 커서 결혼해 사회적 지위도 겸비한 중년이 됐

습니다. 행복한 가정뿐만 아니라 모두 정당한 직업도 갖춰 매우 안심이 되

었습니다.

이 부인께서는 제게 이 세 자식들이 매일 산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저를 

위해 삼궤구고(三跪九叩)의 예를 갖추고 향을 올리며, 당시 은혜에 감사드

리며 제 불치병을 하늘에서 보살펴주시길 기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는 부족한 데가 많아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한 일 주일 지나서, 이 부인께서는 공휴일날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노부인은 손자들과 사위, 며느리까지 모두 불러서 제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

다. 저는 이렇게 제발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으나, 그들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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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저는 한 평생 매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작게나마 의지할 곳 없는 비참

한 가정을 도왔으나, 저는 이들이 뭔가 갚기를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뭘 했는지조차 잃어버립니다. 저는 제가 할 

도리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늘어져야 합니까.

저는 그들이 과거의 일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길 바랍니다. 갚지 

못한 것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은 신께서 이미 다 주셨으니까요.  21)

    

분수를 아는 것만한 편안함이 없으며,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고,

바라지 않는 것만한 고귀함이 없으며, 

욕심이 많은 것만한 비천함이 없다

- 고충헌20)

저자주 1 : 하늘과 땅은 말을 하지 않지만, 묵묵히 숱한 말들을 남깁니다.

저자주 2 : 천지는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속이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착한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20) 역자주: 고충헌(高忠憲 1562~1626)은 중국 명대 유학자로서, 만력(萬曆) 17년에 진사가 되었

으며 대리사(大理寺), 행인사(行人司)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저서로는 ≪주역간설(周易簡
設)≫, ≪춘추공의(春秋孔義)≫, ≪고자유서(高子遺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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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든 죽든 친가족

타이난 어머님은 제 대학동창의 어머님입니다. 제가 타이난에서

기자생활을 할 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그분도 친어머니라고 생각되어, 그분의 큰딸을 큰언니로 섬깁니다.

큰언니는 타이난현의 연꽃마을에 계십니다. 형부는 사냥을 좋아해 명메

이커의 유산탄총을 세 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 서독, 프랑스, 영국산

이었습니다. 기르고 있는 여섯 마리의 사냥견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종

자였습니다. 타이난에서 일할 때 공휴일이나 시간만 나면 동창과 함께 형부

를 따라가서 닭, 토끼, 산비둘기, 참새 등을 잡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러

나 저는 매번 그 동물들을 잡아 내장을 꺼내는 것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울

었습니다.

큰언니의 시어머님께서는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형부가 사냥하러 

다니는 것을 매우 반대해 늘 충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생하는 잔인한 놀이는 하지 말아라. 봐라, 어린 처제도 놀라서 

울지 않니? 생각해 보렴, 나무에 앉아 있던 새가 총알을 맞고 땅에 쓰러져 

죽는 모습을.”
저는 어려서부터 살생하지 않았으며, 피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쓰러진 작은 새들은 머리에서 피가 나서 뇌가 다 튀어나오

거나, 배가 찢어져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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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냥견이 사냥감을 찾아 초원에서 영웅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을 좋

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사냥감이 사냥견의 전리품이 되는 것을 걱정했

습니다.     

이런 심정은 큰언니의 시어머님과 저나 거의 다를 바 없었습니다. 

｝｝
친구는 어느 보안기관의 고급간부로서 공무상의 일로 인해 매일 술을 마

셔서 늘 곤드레만드레 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타이난아버님은 원래 매우 과음하셨고, 쉰 넷의 어느 날 연회에서 과음

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벽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타이난어머님께서는 아들이 일 때문에 과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도 아버지처럼 될까봐 늘 노심초사하셨지

만, 제 친구는 오히려 “사람이 속세에 사니 몸이 마음대로 안 된다”며 매일 

밤 과음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속에 품고 사는 이런 고통을 누구와 말할 수 있겠습니까?

｝｝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밤중, 타이난어머님께서는 큰언니의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두 분

이 내심의 고통을 이야기하다가, 같이 집을 나가서 이 말 안 듣는 아들들이 

어머니를 찾지 못해도 과연 그들이 습관을 안 바꿀 터인지 한 번 살펴보기

로 작정하셨습니다.  

큰언니는 모두 들었습니다만 발설할 수 있겠습니까?

｝｝
이튿날, 아침 8시가 넘었습니다. 큰언니가 아이를 등교시키고 형부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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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키고 난 뒤였습니다.

갑자기 큰언니는 타이난어머님께서 집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큰언니

는 깜짝 놀라서 “엄마!”라고 부르고,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습니다.

타이난어머님은 아주 신비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님도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손을 

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큰언니는 얼른 뒤쫓아 가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

요? 점심 때 오셔서 식사하셔야 되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개도 뒤돌아보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점심때, 큰언니는 식사를 모두 준비해놓았고 반찬이 다 식었는데도 두 

분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길이라도 잃어버렸을까봐 친지들에게 

전화도 해봤지만 전혀 무소식이었습니다.

큰언니는 제 친구에게 급히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오

늘 아침 일찍 시어머님을 찾아와서 같이 밖에 나가셨어, 도대체 어디 가셨

는지 아니? 아직도 돌아오시지 않고, 주변 친구분들과 친척들에게도 여쭤

봤는데 아무도 아는 분이 없어. 큰일 났어!”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누나, 어머니께서는 오늘 새벽 4시에 돌아가셨어, 내가 오전에 계속 전

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전화가 안 되더라구.”
큰언니는 울었습니다. 일이 뭔가 이상하다싶어 전화를 끊고 시어머님 방

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니 시어머님께서는 침상에서 이미 숨이 끊어진 상

태였습니다.

법의는 돌아가신 시간이 대략 오전 8시가 넘은 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 타이난어머님과 큰언니의 시어머님은 같이 집을 떠나가셨습니다.

큰 형부는 이때부터 사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메이커의 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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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모두 경찰서로 넘기고 사냥견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친구는 승진할수록 당연히 술을 마셔야하는 자리도 많아져서 음주량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정말 세간에 사니 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타이난어머님과 큰언니의 시어머님께서 

약속하여 어디로 가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까오

슝(高雄)에서 보통 4시간이나 걸리며 두 번이나 차를 갈아타야하는 먼 길을 

어떻게 차를 타고 타이난 바이허(白河)로 가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과정에 있지 결과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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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빈혈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지중해빈혈이란 무엇인가?

혈액에 의한 유전병에 속하며 탈라세미아(thalassemia)라고도 부릅니다. 

헤모글로빈쇄(hemoglobin chain) 유전자의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 

혹은 결손 때문에 헤모글로빈쇄의 합성률이 아주 저조하거나 전혀 합성되지 

않아, 결국 적혈구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거나(소적혈구증, microcytosis) 불

안정한 헤모글로빈쇄의 결합물이 형성되어 적혈구가 쉽게 파열되고 그 수

명이 줄게 됩니다. 

지중해빈혈의 가장 주요한 유형으로는 α와 β타입이 있습니다. α지중해

빈혈의 경우, α헤모글로빈쇄는 합성기능저하 혹은 결손을 보이나 β헤모글

로빈쇄의 합성은 정상적입니다. β지중해빈혈의 경우, β헤모글로빈쇄는 합

성기능저하 혹은 결손을 보이나 α헤모글로빈쇄의 합성은 정상적입니다.

지중해빈혈은 지중해연안인 이탈리아, 그리스, 중동, 남아시아, 아프리

카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밖에, 중국의 양자강 이남이나 동남아지역과 

타이완에서도 발견됩니다. 타이완 인구의 4%가 α지중해빈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2%가 β지중해빈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일유전자 자체의 음성유전병입니다. 만약 부부가 같은 유형의 지중해빈혈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임신할 때마다 그 자녀 중 1/4이 정상, 1/2이 유

전자를 가지게 되며, 1/4는 중증 지중해빈혈환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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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전학적으로나 출산전 검사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질병의 하나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 α지중해빈혈

태아가 만약 중증 α지중해빈혈을 앓고 있다면, 태아는 α헤모글로빈쇄(α
-hemoglobin chain)를 완전히 만들 수 없어 자궁 내에 심한 용혈, 빈혈현

상과 함께 조직내 산소결핍을 동반하게 됩니다. 약 임신 20주 이후 태반비

대, 태아의 간장종대나 비장종대 혹은 복수, 흉수, 전신피부수종 등을 일으

켜, 태아수종(hydrops fetalis)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태아는 α헤모글로빈

쇄를 합성할 수 없어, 헤모글로빈쇄가 자체적으로 의 비정상적인 헤모

글로빈을 결합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트헤모글로빈(Hb Bart’s)이라고 부릅

니다. 중증 α지중해빈혈을 앓아 수종을 동반한 태아는 임신말기 자궁 안에

서 사망하거나 출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폐장의 발육불량, 심한 빈혈과 산

소부족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산모는 간질발작의 전조증상을 보이거나 산

모간질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밖에, 태반이 극도로 비대해져서 산전출혈이

나 산후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많은 산모들이 출산시 제왕절개를 하거나 

자궁절개와 함께 대량의 수혈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임신초기에 중요한 

검사 중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 β지중해빈혈

태아시기 헤모글로빈쇄(-hemoglobin chain)의 점유율은 낮기 때문

에, 중증 지중해빈혈의 태아는 출생시 정상아와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산후 3~6개월 때 빈혈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발육이 정지됩니다. 오직 장기

적 수혈이나 골수이식수술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혈은 처

음에는 매월 1회, 이후에는 체중의 증가에 따라 그 빈도도 증가하여 매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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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혹은 그 수혈량을 증가해야 합니다. 만약, 수혈에만 의존한다면 보통 수명

은 열 살 정도입니다. 최근 타이완에서는 비록 인공철분배출(iron chelation, 

철 킬레이트화)방법을 사용하여 체내 철분의 침전을 감소시켜 주지만, 비용

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주사할 경우 환자의 부담은 매우 큽니다. 

골수이식방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1. 비용이 많이 듭니다.

2. 적당한 골수기증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3. 이식 전 방사선에 노출되며, 이식 후에는 항면역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4. 타이완의 골수이식 성공률은 50~60%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아를 출산한 후에는 막대한 후유증이 따르는 것입니다. 



297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말씀

이 소책자는 제가 육십여년 동안 지중해빈혈의 고통 속에서 살기 위해 어

떻게 몸부림쳤는지 그 과정을 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병을 

앓는 환자 중 성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주 운이 좋아서 

비록 몇 번이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물 여덟이 되어서야 진정한 성인으로 발육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는 일찍이 가장 독하다고 하는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했기 때문에, 남은 힘을 다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미 육십갑자를 넘어서서 지금 죽는다 해도 요절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가정을 가지고 직업도 가졌습니다. 혈액의 독소를 없애하는 것을 기

다리는 것 외에도, 일찍이 임신 때 빈혈과 산소결핍의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교훈을 따라 다섯 명의 자식을 키워 모두 국내외대

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저희 일가는 겸허하게 종교신앙을 

받아들이며 주변 친지들이 부러워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

습니다.

신께 감사드리며 제 마음속의 산부처이신 외할머님과 어머님께 감사드립

니다.

이 소책자가 책으로 출판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일행자선의 집 전체 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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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돈을 모으고 시

간을 내었습니다. 거의 날마다 밤에 모여 해가 뜰 때까지 일하곤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드릴 분은 

타자를 맡아주신 까오선(高森)회사의 홍챠오링(洪巧齡)씨입니다. 그녀와 저

는 전혀 앞면이 없는 사인데도 성심껏 모든 원고를 도맡아 주신데 이렇게나

마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소책자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밝은 인생을 펼치시길 진

심으로 기원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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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유태인의 물고기

유태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부를 누리며 가장 지혜로운 민족으로 인정받

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천지의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없는 유랑아

가 되어, 세계 각지를 떠돌며 다른 민족에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극도로 열악한 생활환경속에서도 매우 평안하게 많은 재물과 복을 

누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모세시대부터 독실한 종교신앙을 가지고, 우주에 최고 권능

의 주재자가 있음을 믿으며 이 주재자가 곧 천지의 주인이며 세상사람들을 

구할 구세주라고 여겼습니다. 

유태인은 신의 사자가 메시아이며, 예수그리스도의 강림이 바로 전설속

의 구세주인 메시아의 현현이라고 여겼습니다.

유태인들은 삶과 죽음의 귀로에 선다거나 큰 재난을 당하면, 가장 경건

한 마음으로 구세주께서 강림하시기를 공손히 기다립니다. 그들은 문 앞이

나 바닥에 평안과 길조를 상징하는 물고기를 분필로 그려 그들이 구세주의 

강림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사실상, 이 물고기에는 현묘한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태인이 로마

인의 폭정에 짓밟혔을 때, 로마인들은 그들이 신앙을 가지거나 구세주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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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태인들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누군가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주   

천주의 아들    구세주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이들 신호의 첫째 기호를 따서 정렬하

면, , , , , 로써 합하면  즉 물고기가 됩니다.

유태인들은 이 평안과 길조를 상징하는 물고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

께서 은총을 내리시어 틀림없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세주께서 친히 

강림하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일행자선의 집에서는 각계각층에 계신 환우들을 돕기 위해, 

그간 심혈을 기울여 많은 종교언어를 연구해 오신 첸여사님께 특별히 부탁

드려, 고대 유태인들에게 비밀리에 전해오던 암호인 평안과 길조를 가져다

주는 물고기그림을 다시 정리하여 단숨에 그릴 수 있도록 하여, 지니고 다

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하는 일마다 더욱 순조롭게 결실을 맺고 항상 평안

하도록 기원합니다.

유태인들이 진귀한 보물로 받드는 이 평안의 물고기가 여러분께 평안과 

복을 가득 넘쳐나도록 가져오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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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유여(吉祥有餘)

평안유여(平安有餘)

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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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을 마치며

작년에 아는 선생님으로부터 우연히 어떤 분의 자서전이라는 말씀과 함

께 책을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바쁜 일상에 쫓기며 그냥 책꽂이에

만 꽂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엔 복잡한 고민들로 가득 찬 채 

책상머리에 앉아 우두커니 책꽂이만 바라보던 중, 이상하게도 시선이 노란 

책 한 권(원서는 책표지가 모두 샛노란 색임)에 멈췄습니다. 저는 다가가 

책을 펼쳐 들었고,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일반적인 책

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법에 걸리기라도 한 듯 끝까지 읽어 내려갔

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마치 ‘어머니’를 뵌 듯한 자상함과 포근함을 느

끼며 전혀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겪은 글쓴이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체험에 놀라며 잇달아 자신을 반성하게 되

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제목에 드러나 있습니다. 수명은 자신이 조금씩 노력하

여 얻은 결과물이지 절대 운명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어서, 수명장수란 나

와 남의 화해, 이승과 저승의 화해와 화합을 통해 얻어지는 자연스런 결과

물임을 밝히고 각종 화해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의학도

의 한 사람으로서 병원에서 매일 많은 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대하고 있습

니다. 의사나 환자나 모든 치료를 약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 목숨이 약이나 의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결과물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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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해보인 이 책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글은 원래 글쓴이께서 자신과 같은 지중해빈혈증환자들에게 삶의 용

기를 북돋아 주고자 병상에서 원고를 집필하신 것을 출판한 것입니다. 책이 

나오자, 환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길 원해 십시일반으로 출판비

용을 대어 수차례의 재판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덕분에 저 또

한 우연히 이 책을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힘든 상황 속

에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 원고를 집필하신 글쓴이와 일행자선의 집 여러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접하시어 더욱 건강

하고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해년 추석 

북경에서 



  

 

 

 

인쇄 후원자 명단

중국천홍광전기주식회사  中國宸鴻光電科技股份有限公司

대만66마스터빌딩천홍테크놀러지그룹  台灣六六主控大廈宸鴻科技集團

중국불교회 타이베이산중 일행자선의집  台北三重一行慈善之家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쇄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아래 계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모여 이 책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온라인 계좌: 하나은행  295-910085-36707 오현정

￭주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7-2

￭전화: 031-955-1321

￭펙스: 031-955-1322

￭이메일: makenpo@hotmail.com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